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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에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
한� 인식과� 실천을� 정과체육, 과외체육, 전문체육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식
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중등� 체육교
사와� 학생은�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중등� 학교체육
에서� 경쟁은� 어떻게� 지도되는가? 셋째, 학교체육에서� 경쟁을� 교육적
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
지� 총� 14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10명의� 중등� 체육교
사와� 8명의� 학생(중학생� 6명, 고등학생� 2명)이었다. 질적� 자료는� 온
라인�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 현지문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Creswell(2015)의�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간�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은� 일상적인� 의미의� 경쟁에� 대하여� 양날의� 검과� 같
은� 양가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경쟁심은� 자연스러운� 감정
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현대� 사회의�
작동원리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절차적, 기계적� 공정성의� 환
상에� 매몰될� 위험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들은� 스포츠� 경쟁에� 대하
여� 경쟁이되� 유희적, 협력적� 특성을� 지니는� 순환적� 과정이자, 성장
과� 배움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학교체육의� 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활동의� 지도� 양상
은� 활동에의� 참여� 동기와� 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따라� 자아실현



형, 진지여가형, 유희오락형, 이전투구형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자아실현형은� 고위험� 경쟁� 속에서도� 활동�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간직
하고, 체육�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스스로가� 지닌� 소질
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장이� 되는� 경쟁이다. 진지여가형은� 경
쟁의�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나� 위험부담의� 크기가� 작아� 활동의� 결과
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즐
거움이나� 소속감� 등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이다. 유희오락
형은�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경쟁적� 속성을� 일부� 제거하여� 놀이나� 게
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쟁이다. 이전투구형은� 성적이나� 진학, 진로�
등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위험� 경쟁이다. 
  셋째, 유형별� 경쟁의� 교육적� 의미� 및� 지도� 방안은� 활동의� 맥락을�
구분하는� 두� 축의� 양� 극단이� 지닌� 교육적� 장점을� 살리되� 난점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자아실현형� 경쟁은� 고위험� 경쟁
이� 제공하는� 성장의� 동력을� 뛰어난� 선수를� 넘어� 훌륭한� 사회인이자, 
전인의� 지향을� 향해� 활용해야� 한다. 둘째, 진지여가형� 경쟁은� 운동
을� ‘잘’ 한다는� 것의� 의미를� 기법의� 뛰어남에� 한정하지� 않고� 심법적�
차원의� 성숙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유희오락형� 경쟁은� 활동의�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쾌락을� 넘어� 배움과� 성장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전투구형� 경쟁은� 활동에� 참여
하는� 개인의� 품성과� 더불어� 그러한� 품성과� 행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별� 경쟁을� 활동의�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체육을� 구성하는� 하위� 맥락들이� 유기적
으로� 연계된� 경쟁�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경쟁�
태도� 및� 참여� 유형을� 분석하여� 경쟁활동� 지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유형별� 경쟁의� 지도� 전
략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관찰, 담화분석� 등� 자료� 수집� 방법을� 다각화
하여�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이� 교육� 활동의� 실천을� 둘러싼� 사회문
화적� 영향요인�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의� 지도가�
학생의� 학습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중등� 학교체육, 경쟁� 활동, 교수‧학습
학� � 번� : 2019-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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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공은� 절대로� 최종� 마침이� 아니고
실패는� 절대로� 회복� 불능이� 아니다

(John Wooden1))

  “우리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Alfie 
Kohn의� 말처럼, 경쟁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사회의� 도처에�
있으면서� 우리�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국립국어원, 2020)’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이� 경
쟁은� 19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러�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이자� 사회적�
이상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박형신, 정수남, 2013; Sandel, 2020; 
Werron, 2015).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교육� 정
책의� 수립� 및� 운영의� 전반에� 경쟁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인적� 자
원의� 개발과� 민족� 전체의� 진보를� 꾀하고자� 하였다(이윤미, 2005; 채성주, 
2007).
  그러나� 승리나� 금전, 명예� 등� 경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항상� 모든�
참가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는�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약간의� 아쉬움과� 속상
함은� 있지만� 그� 다음날이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패배가� 있다. 반면, 입시나� 취업� 문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청
년들의� 이야기처럼� 생존과� 실존을� 위협하는� 종류의� 패배도� 있다(강수돌, 
2013). 경쟁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

1) 미국� 대학� 농구에서� 전설적인� 감독이자� 존경받는� 스승으로� 추앙받는� 지
도자(19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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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타인의� 불행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게�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승리지상주의(win at all costs), 경쟁의� 결과로
서� 생겨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정당화하는� 승자독식주의(winner takes 
all)의� 만연을� 가져온다고� 하였다(Drewe, 1998; Fielding, 1976; 
Heffernan, 2014; Kohn, 2009).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
은�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게임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1등이� 되기� 위해, 혹은� (많은� 경우) 꼴찌를� 면하기� 위해� 그들� 앞에�
놓인� 경쟁의� 장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밀려� 들어간다. 더� 나아가� 이들
은� 사회의� 경쟁� 논리를� 내면화하여� 입시나� 취업뿐� 아니라� 외모, 시간관리, 
인간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강수돌, 2013; 윤민
재, 2020). 오찬호(2013)는� 청년� 세대에� 만연한� 패배와� 낙오의� 공포가� 승
자에� 대한� 은밀한� 열등감과� 패자에� 대한� 공공연한� 우월감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체육교육에서도� ‘경쟁’은� 교과의� 교육� 내용인� 스포츠가� 지닌� 본질적� 속성
이자,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과� 소외를�
초래하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에� 비유된다(장경환, 2019; 
Hastie & Mesquita, 2017).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근대� 영국, 그리
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규칙� 하에�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
을� 아동과�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상대적으로� 경쟁보
다는� 협력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우리
나라에서도� ‘신체활동� 가치’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경쟁’이� 체육교과의� 핵심� 가치로� 교육과정에� 편
입되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있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경쟁’영역2)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영역’이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로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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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능력을� 서로� 겨루는�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가치이다. 경쟁� 영역은� 다양한� 경쟁� 상황과�
방식의� 신체활동을� 통해� 집단� 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 과정을� 경험하고� 페
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등의� 협동과� 공정한� 태도를� 길러� 건강한� 미래� 사회� 공동체
를� 만들어� 가는� 기초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부, 2015).

  유정애(2007)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이자� 도구였던� 스포츠가� 20세기� 말
에� 접어들면서� 변질되어� 체육교육의� 목적과� 위상까지� 함께� 왜곡하는� 교육
적�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
을� 설명하였다. 최의창(2020) 또한� 상업주의와� 결탁한� ‘승리지상주의’, 쾌
락� 추구� 수준에� 한정된� ‘오락여흥주의’의� 만연을� 스포츠교육이� 이끌어야� 할�
한국체육� 개혁의� 과제로� 언급하였다. 이는� 최근� 20년간� 전세계적으로� 체육
교육의� 초점이� 신체활동과� 건강� 중심으로� 이동하고, 스포츠� 중심의� 교육과
정은� 지양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유
정애, 2007; Ennis, 1996).
  스포츠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임번장, 
2010; Coakley, 2001), 주류�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과� 가치에� 따라� 끊임없
이� 변화한다. 하지만� 때로는� 스포츠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해소
하기� 위한� 대안적� 가치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4년마다� 전� 세계인의� 이목
을� 집중시키는� 올림픽을� 보라. 상업주의와� 승리� 지상주의에� 물들었다는� 비
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은� 여전히� ‘경쟁’이라는� 인간
의� 행위가� 뛰어남과� 훌륭함을� 겸비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교육의� 장이다(최의창, 2021). Simon(2021) 또한� 스포츠� 윤리가� 단순히�
일반적인� 윤리적� 원리들을� 스포츠� 장면에�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맥락에서� 더� 나은� 윤리적� 원리들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인위적이고� 유희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회에� 만연
한�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경쟁과� 달리� “탁월성을� 추구하는� 상호� 탐색
(mutual quest for excellence)”(Simon, 2021), 의� 관점으로� 옹호되어�
왔다. 체육철학자인� McFee(2004)는� 스포츠를� “도덕적� 실험장(moral 
laboratory)”에� 비유하며� 스포츠� 장면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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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육교육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쟁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잠재력
을�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청소년들의� 치명적� 병폐가� 되고� 있는� 자
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성적제일주의, 승리지상주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학교� 내� 마지막� 교과로서� 체육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것이다(최의창, 2010b). 
  경쟁� 활동의� 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먼저� 철학적� 차원에서� 스포
츠� 경쟁의� 본질과� 가치를� 탐색한� 연구(윤미정, 2011; 임석원, 2005; 김경
원, 2011; 박대원, 2017; 장성수, 2007; 이정학, 2019; Arnold, 1989, 
1997; Hyland, 1978; Kretchmar 2012; Shields & Bredemeier, 2009; 
Simon, 2021),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경쟁� 국면의� 주관적� 체험을� 탐
색한� 연구(강유원, 신현군, 김석환, 1995; 박승옥, 2001; Gould, Jackson, 
& Finch, 1992; Kretchmar 1973)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7년� 개
정� 이후� 문서적� 수준에서� 경쟁� 영역� 지도의� 교육적� 의미와� 방안을� 탐색한�
연구(김상목, 2013; 김성곤, 2014; 오현정, 김래영, 이병준, 2016; 이승배, 
박윤혁, 2011; 정일홍, 김무영, 정주혁, 2011; 장경환, 2019), 초·중등� 경
쟁� 영역의� 연계성을� 탐구한� 연구(박미림, 이옥선, 2014) 등도� 함께� 이루어
졌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학교� 혹은� 유·청소년� 스포츠� 현장에서의� 지도� 방안�
및� 방향성을� 탐색한� 연구(권민정, 2008; 김용환, 2013; 배종희, 2015; 장경
환, 2019; 장용규, 이정택, 2011; Casey, Hastie, & Jump, 2016; Layne, 
2014; Torres & Hager, 2007), 경쟁, 혹은� 경쟁� 영역� 수업� 에� 대한� 교사
와� 학생의� 태도, 인식, 경험� 등에� 대한� 연구(김성훈, 김고운, 이안수, 2012; 
박종률, 2003; 박정준, 2013; 최명수, 이제행, 2011; 하혁, 2021; Ennis, 
1996; Harvey, O’Donovan, 2013; Phillips, Bernstein, 2012), 경쟁� 가
치의�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수업� 전략을� 설계� 및� 실행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김현우, 김옥주, 2012; 문호준, 조남용, 2004; 박대권, 
2013; 오승현, 2019; 이태구, 김규리, 박형란, 이한주, 201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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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erholm, Standal, & Hordvik(2018)은� 유·청소년� 스포츠의� 핵심�
요소인� 경쟁이� 과연� 학교� 체육수업의� 맥락에서도� 동일한�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정규� 체육� 수업은� 참여의� 자발성, 집단의� 동
질성, 활동의� 목적� 측면에서� 정과� 외� 스포츠와� 맥락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들은� 스포츠와� 체육교육� 분야의� 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좋은’ 
경쟁의� 전제조건을� ‘동의의� 원칙’(Russell, 2004)과� ‘공정한� 기회의� 원
칙’(Loland, 2010)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학교체육(수업)에서의� 경쟁적� 활
동을� 바라보는� 규범적� 논점을� Avoid(회피하기), Ask(질문하기), Adapt(조
정하기), Accept(수용하기)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장경환(2019)이� 이들의� 논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초등� 경
쟁� 영역�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경쟁� 영역� 지도의�
교육적� 지향을� ‘피하기보다는� 맞서서� 극복하기’, ‘스포츠보다는� 게임으로’, 
‘경쟁을� 마음� 수양의� 배움터로’, ‘제로섬보다는� 윈윈을� 향해’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편, 안양옥, 차민철, 장경환(2021)은� 초등체육� 경쟁� 영역� 수
업에서의� 교사� 발화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공정� 담론, 자유
주의� 담론, 능력주의�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함을� 밝혔다. 이는� 경쟁�
활동의� 교수와� 학습이�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의� 취지, 교사와� 학생의� 의
도나� 인식,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 등이� 반영된� 매우� 복합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삶의� 도처에� 경쟁이� 산재해� 있
음에도� 경쟁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가� 결핍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Bredemeier, 1994; Johnson & Johnson, 1989; 
Martens, 1988). 때문에� 경쟁과� 관련된� 교육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지침이� 없이� 교사의� 개인적� 철학이나� 가치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용승� 김병현, 신동성, 문용린, 2002). 또한� 체육교육에서�
경쟁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 그� 안에� 스포츠를�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
제로� 접근해야� 함에도(장경환, 2019; Kirk, 2006; Stolz, 2014) ‘경쟁� 활동�
=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능� 중심� 스포츠� 지도를� 답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권민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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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2021)은� 스포츠에서의� 경쟁이� 친근하게� 즉각� 참여할� 수� 있는� 경
기에서부터� 프로와� 엘리트� 수준의� 경기까지를� 포괄하는� 일종의� 연속체� 안
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동네�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친선� 경기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금이� 달린� 프로� 리그의� 결승전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경쟁임에도� 자칫�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늘
날의� 학교체육은� 체육� 수업뿐�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등� 유·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를� 포괄하는� 범위로�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따라
서� 학교체육은�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경쟁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장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인� 경쟁이� 지닌� 속성을� 체육교육의� 장면에서� 재확
인하거나, 체육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경쟁의� 속성을� 철학적·이론적�
수준에서� 탐색하는� 데� 그쳤다. 또한�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학
교� 운동부� 등� 단일한� 맥락에서�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 실천을� 살펴보는� 연
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초등�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였다. 
초등체육의� 맥락에서는� 다소� 낯설고� 무거운�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의�
교육이� 자칫�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 중심의� 지도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본� 움직임� 중심에서� 스포츠� 중심으로의� 급격한� 전환(혹은� 비약)(박미
림, 이옥선, 2014)이� 이루어지는� 중등체육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상대
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냉혹한� 실제� 사회의� 경쟁에� 학생들을� 대비
시킨다는� 명목으로� 승리를� 과도하게� 강조한다든가(문용린� 등, 2002), 반대
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규범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과� 욕구를� 억압한다든가(오승현, 2017), 혹은� 스포츠를� 학업� 등� 다른� 중요
한�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단지� 운동경기일� 뿐’이라고� 치부하여� 버리기도�
한다(Simon, 2021).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체육에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인
식과� 교수학습의� 실천을� 정과체육, 과외체육, 전문체육의� 맥락으로� 구분하
여� 살펴봄으로써�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그� 지도방식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스포츠� 교육학의� 범위가� 전통적인� 학교� 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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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티칭(teaching)에서� 코칭(coaching)으
로� 확장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맥락의� 경쟁� 교육� 실천을� 종합적으
로� 분석, 성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현대� 사회와� 스포츠에� 만연한� 약육강
식, 승자독식의� 경쟁에� 교육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체활동� 문화의� 창조
적�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체육교육의� 실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에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인식
과� 실천을� 정과체육, 과외체육, 전문체육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식을� 탐색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정과� 내·외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중등� 체육교사� 및� 학생
을� 중심으로� 경쟁에� 대한� 인식과� 교수·학습의� 실천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경쟁의� 모습과� 지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포츠� 문
화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학교체육에서� 실천되는� 경쟁� 교육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사회와� 스포츠에� 만연한� 왜곡된� 경쟁에�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중등� 체육교사와� 학생은�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중등� 학교체육에서� 경쟁은� 어떻게� 지도되는가?

  셋째, 학교체육에서� 경쟁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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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학교체육�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의� 총칭으
로,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 체육� 수업뿐� 아니라�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외체육,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
업을� 정과체육� 혹은� 체육수업으로� 지칭할� 것이다.

¡ 경쟁(적) 스포츠� :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신체
적�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으로, 인위적이고� 유희적이며, ‘탁월성을� 추구
하는� 상호� 탐색(mutual quest for excellence)’의� 성격을� 지닌다. 스
포츠라는� 용어는� 본래�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현대� 사회에
서는� 운동경기, 엑서사이즈(exercise), 댄스, 게임� 등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신체활동� 문화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을� ‘경쟁(적) 스포츠’로� 지칭할�
것이다.

¡ 교육적� 의미� : 경쟁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
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쟁의� 의미를� 교육학,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육학의� 렌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교육학은�
신체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의� 지
도와� 배우는� 사람의� 학습, 그리고� 교수와� 학습이� 발생하는� 맥락을� 탐
색하는� 학문이다(Armou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
는� 경쟁의� 교육적� 의미는� 경쟁적인� 신체활동(competitive activity)의�
교수·학습, 그리고� 이를� 더�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지식이� 사회·
문화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무형의� 과정(박미림, 2017)을� 함께� 살펴봄
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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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자는� 경쟁� 활동을� 선호하는� 5년� 경력의� 중등� 체육교사로서� 어
린� 시절부터� 경쟁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 이에� 따라� 연구의�
주제와� 연구� 참여자들을� 대할� 때� 연구자의� 경험으로� 인한� 주관성이� 개입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과� 내·외의�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교사와� 학생� 중�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체육�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정규� 수업에만� 참여하는� 교사와� 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육활
동이� 크게� 제한된� 시기에�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내� 다른� 영역(건강, 도전, 
표현, 안전)에� 비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경험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경쟁�
활동의� 특성상� 기존� 대면� 체육활동에서의� 교육� 실천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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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경쟁

  ‘경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여� 특별히� 새로움으로� 다가오
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경쟁은� 없는� 것보다� 낫다
는� 인식이� 있는� 한편� ‘과열’ 경쟁이라든가,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에서� 나
타나듯�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이윤미, 2005). 이처럼� 타인
과� 겨루는� 행위가� 그� 자체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경쟁이� 어떠한� 목적에서� 행해지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가
에� 따라� 긍‧부정의� 가치판단이� 가능할� 것이다(김용승, 2000). 따라서� 경
쟁은�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과도해서도� 안� 된다는� 편리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경쟁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경쟁의� 개념과� 그� 양면적� 특성
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다룬다.

  가. 경쟁의� 개념

  오늘날� 경쟁이라는� 용어는� 경제나� 정치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까지� 깊게�
스며들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로� 자리잡았다. 안타깝게도� 경쟁의� 개
념이나� 속성이� 명쾌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학자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여� 경쟁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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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쟁(competition)의� 정의(Johnson� &� Johnson,� 1999에서� 재구성)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회� 상호의존� 이론에� 기반한�
Deutsch(1949)의� 정의이다. 사회� 상호의존(social interdependence)이란�
개인들이� 공통의� 목표를� 나누어� 가지고, 각� 개인의� 수행� 결과가� 다른� 사람
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 상호의존� 이론의� 기본�
전제는, 그� 목표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들의� 상호작
용이� 달라지고, 그� 상호작용� 형태가� 그� 상황의� 수행�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
이다. Deutsch는� 개인의� 목표� 성취가� 어떻게� 상호관련� 되는가에� 따라� 협

학자(연도) 접근 정의

Deutsch
(1949, 1962)

상황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이� 부정적으로� 상호연
관되어� 한� 사람이� 그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목표� 달
성에� 실패하는� 상황.

Johnson &
Johnson(1989)

상황
참가자들이�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만이� 달
성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대결하는� 상황

Skinner(1968)
행동, 
상황

타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성취를� 거둔� 사
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

Kelley &
Thibaut(1978)

행동, 
상황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인지한� 비용은� 최
소화하면서� 보상을� 최대로� 하려는� 목적� 하
에� 행동하는� 것

Helmreich et. al. 
(1978)

특성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

McClintock(1972) 동기
협동적� 행동, 경쟁적� 행동, 개인적� 행동� 중�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
적� 행동을� 선택하려는� 경향

Johnson &
Norem-Hebeisen
(1977)

태도
협동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보다� 경쟁적�
상황을� 선호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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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경쟁적, 개인적� 노력의� 세�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를� 제시하였
다. 이� 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황의� 객관적인� 구조� 자체
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이� 객관적� 사실과� 일
치하려면� 그� 상황에� 대한� 경험이� 충분해야� 하고,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충분하고, 그� 상황의� 구조가� 충분히� 명료해야� 한다고� 하였다(Stanne, 
Johnson & Johnson, 1999). 
  먼저, 개인의� 목표� 성취가� 긍정적으로(positively) 상호� 관련� 되어� 있을�
때, 즉� 개인이� 소속된�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면, 혹
은� 성취해야만� 개인� 자신의� 목표� 성취가� 가능할� 경우, 그� 상황은� ‘협동적
으로(cooperatively)’ 구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 개개인들은� 그� 공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일하게� 된다. 
  반면, 개인의� 목표� 성취가� 부정적으로(negatively) 상호� 관련되어� 있을�
때, 즉�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
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표� 성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그� 상황은� ‘경쟁적으로(competitively)’ 구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 개인
들은� 하나� 뿐인� 혹은� 소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 서로� 경쟁
적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그�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들의� 목표� 성취가� 서로� 서
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은� 개인적으로
(individualistically) 구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목표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해� 따로� 따로� 혼자� 일하게� 된
다(김용승, 2000; Deutsch, 1949).
  Johnson과� Johnson(1999)은� Deutsch의� 경쟁� 개념을� 발전시켜� 결과�
상호의존과� 수단� 상호의존의� 복합체로서� 네� 가지� 유형의� 경쟁을� 제시하였
다. 결과� 상호의존(outcome interdependence)이란� 개인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와� 보상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참여자의� 어느� 개인이�
자신이� 바라는� 수행� 결과를� 얻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되면� 다른� 사
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수행� 결과와�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부정적� 결
과� 상호의존이� 있다’고� 한다. 수단� 상호의존(means interdependen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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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
는� 개념으로, 어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단� 상호의존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도� 완수할� 수� 있도록� 과제가� 구조되어� 있을� 때� ‘수단� 상호독립이�
있다’고� 한다.

표� 2.� 결과�및�수단�상호의존에�따른� 상호작용의�유형(Johnson� &� Johnson,� 1999)

  (표� 2)와� 같이� 경쟁적� 상황이� 형성되려면� 결과� 상호의존이� 필수적이며�
수단� 상호의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수단� 상호의존적� 경쟁에
는� 직접적으로� 적대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며(예: 체스나� 태권도� 경기), 수
단� 독립적인� 경쟁에는� 개인� 간에� 접촉� 없이� 수행을� 병행하거나, 한� 번에�
교대로� 수행하는� 간접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예: 수능시험, 100m 달리
기). 수단� 독립적� 경쟁을� 경쟁적� 공동작업(competitive coaction)이라고
도�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구조되어� 있을� 때, 과제가� 적절하고� 수단� 상호�
의존이� 없을� 때에는� 경쟁적� 노력이� 협동적� 노력이나� 개인적� 노력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용승, 2000)
  Stanne, Johnson & Johnson(1999)은� 경쟁과� 관련된� 189편의� 연구물
을� 분석하여�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쟁의� 형태, 과제의�
수단� 상호의존� 정도를� 꼽았다. 경쟁이�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경쟁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경쟁의� 형태를� 제로섬� 경쟁, 적절한� 경쟁, 모호한� 경쟁으
로� 분류하고� 이� 중� 승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온당
한� 정도의� 승리� 기회를� 가지며, 승리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규정과� 과
정, 기준이� 있는� 적절한� 경쟁(appropriate competition)에서는� 사회적�

구분
결과� 상호의존

무 유
수단�

상호의존
무 개인적� 상황 희소한� 목표를� 향한� 간접적� 경쟁

유 ‧ 직접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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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한� 정보가� 경쟁에서� 얻게�
되는� 지배적인� 결과일� 때� 그� 경쟁은�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제의� 성공이� 함께� 작업해야� 가능한� 경우(수단� 상호의존� 높음)에
는� 협동적� 노력이� 경쟁적� 노력보다� 생산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수단� 상호
의존이� 낮거나� 없는� 과제에서는� 경쟁이� 협동보다� 우월한� 성취를�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인용된� Deutsch의� 연구에서도� 수단� 상호의존을� 협동적, 
경쟁적� 수행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로� 지목하였다(김용승, 
2000).

나. 경쟁의� 양면성

  미국의� 체육교육� 학자인� Arnold(1989)는� 경쟁을� 양립불가능한� 두� 개의�
가치체계로부터� 도출된, ‘근본적으로�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essentially 
contested)’ 규범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하고�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경쟁의� 가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수백� 년� 간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실정이다(김용승, 2000; 
Johnson & Johnson, 1999). 일반적으로� 경쟁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경쟁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은� 거의� 나쁜� 것으로� 제시된다. 분명히� 어떤� 경우에� 경쟁은� 나쁘
다.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도� 꾸준히� 제시되었다.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의� 선행요건이며� 이윤이나� 의무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효과적
인� 조정자로� 여긴다. 반면� 경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경쟁적
인� 상황이� 협동을� 저해하고,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며, 승자와�
패자� 간의� 몰인정한� 구분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쟁이� 질
투, 절망, 이기심, 자만심, 냉담의� 원천이라는� 입장도� 있다. 특히� 교육� 분
야에서� 이러한� 입장이� 두드러졌는데, Rousseau를� 필두로� 한� 많은� 교육학
자들이� 인간의� 경쟁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교육의� 실천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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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작용할�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다(김경원, 2011). 
  경쟁의� 호오� 논란을�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요인이� 복
합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상호의존에� 관한�
개념적� 정의� 규명, 둘째, 협동적� 노력, 경쟁적� 노력, 개인적� 노력의� 상대적
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물들의� 종합� 결론, 셋째, 경쟁의� 본질이� 그것이
다. 이후� 절에서는�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서� 경쟁의� 명과� 암을� 다루어�
온� 이론적� 흐름을� 훑어본다.

1) 경쟁의� 명(明)

  경쟁의� 영어� 단어인� competition은� 라틴어로� ‘함께, 같이, 서로
(together)’를� 의미하는� 접두어� com-과� (무엇을� 얻기� 위하여)‘노력하다
(strive)’는� 뜻의� –petere로부터� 유래하였다. 즉,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원
래의� 의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다’이다. 독차지하기� 위
하여� 적대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함께� 얻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애
써� 노력하는� 것이다(최의창, 2018; Shields & Bredemeire, 2009). 혼자
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상대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은� 일종의� 협력이며� 그� 자체로� 긍정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hields와� Bredemeier(2009)는� 더� 나아가� 경쟁
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닌, 경쟁의� 탈을�
쓴�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
였다.
  경쟁의� 가치를� 옹호하는� 역사는� 스포츠� 시합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고
대� 올림픽의�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인들은� 신체적·정신적� 탁월
함에� 대한� 이상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정치나� 운동경기는� 물론� 비
극, 희극, 조각, 음악� 등� 다양한� 인간� 활동에� ‘경연’이라는� 형식의� 선의의�
경쟁을� 도입하였다. 경쟁을� 통해� 개인의� 탁월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
위에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는� 그리스� 민족의� 진취적인� 세
계관� 형성에� 공헌하였으며� 서구� 문화의� 중요한� 가치로� 오늘날까지�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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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윤미정, 2011). 
  한편, 경쟁과� 인간의� 경쟁심이� 본격적으로�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
한� 것은� 1776년� 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
그� 시초이다. Smith는� 경쟁을� 가격과� 생산의� 경제적� 조정자로� 칭송하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1860년대� Hubert 
Spencer는� Darwin이� 제시한� 자연계의� 진화�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진화론을� 제시하였다. 다윈의� 자연선택설(natural 
selection), 스펜서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개념은� 서양� 열강
들의� 침략� 하에� 신음하던� 동아시아의� 세� 국가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한� 민
족� 전체의� 생존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진보라는, 매우� 특수한� 담론으로�
수용되었다(이윤미, 2005).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하는� 경제학의� 전통은� 『죽은� 경제
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Todd Buchholz의�
2012년� 저서, 『러쉬! 우리는� 왜� 도전과� 경쟁을� 즐기는가』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느림과� 휴식을� 추구하는� 사회에� 대하여�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팽팽한� 긴장감의� 경쟁과� 도전이야말로�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매개체라고� 주장한다. 타인� 혹은� 타� 집단과� 비교하여� 앞
서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경쟁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
는� 보상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어� 어떤� 원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 외에는� 생사를� 건� 투쟁을� 벌여야� 했던� 원시� 사회와는� 달리, 경쟁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협력적으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
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사회학자인� Simmel 또한� 인간의� 경쟁� 행위를� 수많은� 사회학적� 결과물
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는� 1903년� ‘경쟁의� 사회학(Sociologie 
der Konkurrenz)’이라는� 논문에서� 사회가� 특정한�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는� 조화와� 부조화, 연합과� 경쟁, 총애와� 시기의� 양가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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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경쟁을� 근대� 사회의� 결정적인� 특성으로� 꼽았다. 그는� 경쟁을� 사회�
안에� 녹아� 든� 간접적인� 형태의� 투쟁(fighting)이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긴장으로� 파악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충동이� 공동
체� 전체의� 공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상대방
을�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경쟁이� 아닌� ‘투쟁’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상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상
호간의� 수행을� 의식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행�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
정을� 경쟁의� 또� 다른�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작동원리와� 진보의� 원천으로서�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으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경쟁을� 이기심의� 근원으로� 보았던� Rousseau의�
철학적� 전통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쟁
의� 교육적� 순기능에� 대해� 논한� 학자로� 독일의� Nohl과� 영국의� Prvulovich
가� 있었다. Nohl(1962; 김경원, 2011에서� 재인용)은� 집단� 간� 경쟁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인류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경쟁심과� 경쟁� 행위를� 삶의�
원동력으로,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의� 하나로� 인식했다. 특히� 그는�
스포츠� 행위를� 청소년들이� ‘원초적� 생동감과� 육체로부터� 정신세계에까지�
이르는� 구체성을� 경험’하게끔� 하는� 자기경험의� 매체로� 보고� 스포츠를� 중요
한� 교육� 수단으로� 언급하였다(김경원, 2011). 
  Pruvlovich(1982)는� 경쟁이� 그� 자체로� 불공정과� 차별을� 유발하기� 때문
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Fielding(1976)의� 주장에� 반박하며�
경쟁을� 금지하는� 것� 또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순기능을� 박탈하
는�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부
정적� 영향과� 경쟁� 그� 자체(per se)의� 부정적� 속성을� 구분해야� 하며� 우리
의� 삶� 전체가� 아닌� 유독� 교육에서만� 경쟁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Fielding
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경쟁은� 협
동의� 반대� 개념이� 아니며� 집단� 내, 집단� 간� 다양한� 형태의� 협동과� 맞닿아�
있음을� 언급하고� 특히�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자신과의� 경쟁
(self-competition)이� 가지는� 교육적�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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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on & Johnson(1999)은� 학생의� 성취를� 증진하기� 위한� 경쟁학습�
구조의� 설계원리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삶이나� 조직의� 운영에� 경쟁이� 주는�
이점을� 7가지로� 제시하였다. 유사한� 논지의� 이점을� 묶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작동원리이므
로� 이에� 대한� 생존력과� 적응력을� 길러준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3-4
세� 무렵부터� 또래� 집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며� 7세� 무렵에는� 타인을�
앞서고자� 하는� 경쟁심이� 삶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잡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원, 2011). 상기한� Darwin의� 자연선택설과� Spencer의� 적자생존설, 
Adam Smith의� 경제이론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쟁의� 이점에� 대
한� 이� 첫� 번째� 논리는� 경쟁의� 경쟁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따라
서� 경쟁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둘째, 경쟁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내어놓게� 하는�
힘이� 있다(김용승, 2000; Stanne, Johnson & Johnson, 1999). 빈� 벽에�
대고�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테니스� 초보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때린� 만큼의� 반발로� 튀어오르는� 공을� 일정한� 속도와� 강도로� 쳐내
는� 것만으로도� 꽤� 큰� 폭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트로크가� 몸에� 익고� 나면� 이러한� ‘벽치기’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실력의� 단계가� 있다. 바로� 상대방과의� 랠리를� 통해� 다양한� 구질과� 코
스의� 공을� 치거나� 받아내고, 상대방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몇� 수� 앞의� 상황
을� 그려내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텅� 빈� 벽면이� 아닌�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길러지고�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경쟁학습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협동학
습모형에서도� 협력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취과제� 분담� 학습모
형(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STAD)과� 팀� 게임� 토너먼
트(Team Game Tournament: TGT) 등의� 집단� 간� 경쟁� 구조를� 채택하
고� 있다(송유진, 2019; Slavin, 1995). 이러한� 집단� 간� 경쟁의� 효과에� 대
해서는� 엇갈리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중�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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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집단� 간� 경쟁이� 집단� 내� 협력을� 강화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 
무임승차� 예방� 등� 전반적인� 참여� 증진의� 효과를� 제시하였다(송유진, 2019; 
Slavin, 1995).
  셋째, 경쟁은� 품성(character)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적� 차원은� 언
제나� 양립� 불가능한� 가치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며� 경쟁� 상황에서� 마주하는�
딜레마의� 경험은� 용기, 헌신, 규율, 인내와� 같은� 품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스포츠가� 아주� 먼�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국내에
서는� 장사형(2008)이�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
을� 유발해낼� 수� 있는�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경쟁은� 교육
적으로� 충분한�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에도� 인간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유, 정의� 등과� 같이� 민주사회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원리가� 내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경쟁이란� 단순히� 그� 결과만을� 가지고� ‘좋다’ 혹은� ‘나쁘다’를� 단정
할� 수� 없으며�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탐색이� 우선되어야� 한
다. 경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을� 능가하
고자� 하는� 동기와� 만족의� 일부가� 될� 때에만� 성립한다. 거기에는� 심리학과�
도덕적� 유의미성에� 있어� 서로� 다른� 광범위한� 종류의� 경쟁�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경쟁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
으로써� 승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듦으
로써� 이기고자� 하는� 노력이냐에� 달려있다(장사형, 2008). 

2) 경쟁의� 암(暗)

  20세기� 중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으로� 풀어내며� 인류
학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Margaret Mead는� 문명의� 시작을� 묻는� 질문에�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a femur that had been broken 
and then healed)’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Brand, 1980). 동물의� 왕
국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부러진� 다리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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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피해� 달아날� 수도, 먹이를� 사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곤경에�
빠진� 성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야말로� 동물과는� 다른� 인류� 문명
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많
은� 사람들의� 상식과� 달리� 인간의� 경쟁심과� 경쟁� 행위는� 본능적이고� 자연
스러운�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개인에게� 내면화된� 일종의� 이데
올로기라고� 하였다(강수돌, 2013; 윤미정, 2011).  
  분명히� 경쟁은� 개인적·집단적�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
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진� 성취는� 스스로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으로� 작용할� 수� 있다(장사형, 2008).  가정, 학교, 기업,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의� 폐혜를� 지적한� Margaret Heffernan도� ‘경쟁은� 어느�
선까지는� 유용하지만� 그� 이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루즈
벨트� 대통령의� 1912년� 연설문을� 언급하며� 경쟁이� 효과적일� 수� 있는� 조건
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쟁은�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하거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 활기를� 넣으려� 할� 때에는� 훌륭한� 방법으로, 이해관계가� 크
지� 않을� 경우에는� 일에� 시동을� 걸고, 참여를� 유도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하였다(Heffernan, 2014).
  그러나� ‘경쟁의� 배신’이라는� 국문� 제목으로� 번역된� 바와� 같이� 그는� 경쟁�
관계� 속에서� 신뢰나� 관용을� 잃어버린� 형제자매, 1등만� 선호하여� 나머지� 학
생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학교, 더� 격렬해지고� 더� 많은� 돈이� 걸릴수록� 선
수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스포츠, 보너스와� 승진을� 위해� 간부들을� 부추겨�
결국� 인간관계와� 창조성을� 저해하는� 기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경쟁에� 대한� 숭배와� 맹신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
고, 경쟁이� 지배적인� 동기로� 자리� 잡고� 나면� 부정행위, 부패, 전복, 침묵, 
환멸, 사회� 구조의� 해체� 등이� 필연적인� 결과로�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 그는� 경쟁을� 포기한다는� 것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 ‘갈등’을� 승리보다� 더� 나은� 성공(a bigger prize)을� 위
한� 촉진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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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가장� 극렬한� 비판에� 부딛혔는데, 가장� 대표
적인� 학자가� Rousseau(2006)였다. 그는� 자신의� 교육소설인� 『에밀
(Emile)』에서� 모든� 경쟁적� 사고를� 자신의� 학생들의� 놀이로부터� 배제하고
자� 하였다. 그� 까닭은, 경쟁이� 욕구와� 만족간의� 조화로운� 상태를� 방해하
며, 자연적인� 욕구를� 넘어� 이기주의적인� 상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여�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욕구가�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이되는� 것을� 비교육적으로� 보았다(김경원, 2011).
  미국의� 교육학자인� Kohn(2009)도� 『경쟁에� 반대한다(No Contest)』를�
통해� 경쟁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들은� 없으며, 오히
려�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협력적� 풍토를�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쟁� 체제가� 개인의� 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걱정, 불안, 굴욕감, 수치심� 등� 부정적� 정
서를� 유발하며,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황폐함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간관계, 상호작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Drewe(1998), Stanne, Johnson & Johnson(1999)은� 경쟁과� 협동의�
효과에� 관한� 문헌과� 실행연구를� 종합하여�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하였다. 유사한� 논지를� 묶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은� (사회)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불가피
한� 것이� 아니며, 자연계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투영한� 문화적� 편견에� 불과
하다. 자연� 선택은� 경쟁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작위로� 발생한다. ‘우월한� 자(the 
superior)’가� 아닌� ‘적자(the fit)’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생존의� 원리
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주어진� 환경과의� 우연적� 적합성에� 기인
함을� 의미한다(이윤미, 2005). 조원광(2013)은� 사회진화론은� 진화론을� 선
택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공생진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무시한� 채�
경쟁을� 통한� 자연선택� 논리를� ‘과학’의� 이름으로�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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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경쟁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하
게� 한다. 경쟁의� 목적은� 결국� 승리라는� 외재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
하는� 순간�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승자는� 간신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노력
만을� 하고, 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
하면� 노력을� 줄이거나� 아예� 거두어버린다. 
  셋째, 경쟁은� 왜곡된� 가치를� 주입하여� 품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쟁은� �
‘타인� 보다’ 잘� 하려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나� 불행에� 기뻐하
고� 공정함이나� 공평함과� 같은� 가치보다는� 승리를� 우선하는� 부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경쟁적인�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타
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다는� 연구들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
  넷째, 경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낮추
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Simon(1991; Drewe, 1998에서� 재인용)은� 경쟁
이�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 스타와� 후보� 선수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구조� 하에서�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패자로� 여기거나� 활동에서� 탈락하게� 된다. 
Gilbert 등(2009)도� 경쟁� 과정에서� ‘더� 잘’ 하려는� 것보다� ‘덜� 못’하려는� 종
류의� 노력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와� 자기파괴를� 유발함을� 밝혀내었다. 

다. 경쟁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란� 무엇인가? 스포츠는� 그� 어떠한� 초국가적� 현상보다도� 많은� 사회
학적, 심리학적� 조명과� 논의의� 대상이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만� 무려�
127가지의� 다른� 정의가�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McBride, 1975) 스포츠의�
정의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그러한� 수많은� 정
의를� 관통하는� 스포츠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스포츠라는� 현상이� 너무나도� 친숙하
여� 그� 의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는, 자명한� 개념으로� 비추어지
기도� 한다. 문학사가였던� Guttmann(2008)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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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스
포츠, 특히� 근대의� 스포츠가� 원시시대, 고대(그리스와� 로마), 중세에� 행해
졌던� 스포츠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
다. 그의� 논의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Huizinga와�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Caillois가� 역사적이고�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수행한� 놀이
와� 게임,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놀이란�
‘시간과� 공간의� 일정한� 제한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활동
(voluntary activity)’으로, 물질적� 보상이나� 이득과는� 무관하게�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몰입, 기쁨, 긴장감� 등�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식을� 동
반한다(Huizinga, 1993). Caillois는� 놀이에� 대한� Huizinga의� 견해를� 일
부� 수용하면서도� 놀이를�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서� 이해하며� 성스러움의� 반
대�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놀이를� ‘자유성, 분리성, 불확실성, 비생산
성, 규칙성, 허구성의� 특성을� 지닌� 활동’으로� 규정하고� 놀이를� 그� 특징적�
형태에� 따라� 아곤(agon; 경쟁/시합), 알레아(alea; 우연), 미미크리
(mimicry; 모방/의태), 일링크스(ilinx; 소용돌이/현기증)의� 네� 가지로� 분
류한다(Caillois, 1991). 이들의� 논의는�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되, 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강성민, 2013).
  체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스포츠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Weiss(1969)는� 스포츠를� ‘인간의� 신체�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in 
and through their bodies) 탁월하고자� 하는� 인간에� 의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전통화된� 일련의� 규칙’으로� 정의하였다. 스포츠는� 인간이� 추구하
고자� 하는� 탁월성을, 신체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역사적� 과
정을� 통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일련의� 규칙을� 따른다. Guttmann(2008)은�
놀이, 게임, 경기와의� 관련� 속에서� 스포츠를�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놀이
(게임)이면서, 신체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경기(경쟁적인� 게임)’로� 정의하
였다.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경쟁적이며, 신
체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스포츠� 철학자�
Suits(2010)는� 경쟁, 규칙, 제도화를� 포함하는� 게임과� 스포츠를� 구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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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포츠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스포츠의� 게임은� 기술
의� 게임(a game of skill)이며, 그� 기술은� 신체적(physical)인� 것이어야�
하고, 그� 게임은� 많은� 추종자를� 가져야� 하며(a wide following), 그러한�
추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Coakley(2001)는� 사회
학의� 관점에서� ‘개인적� 즐거움이나� 외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 참여자들
이� 격렬한� 신체적� 노력� 혹은� 비교적� 복잡한� 신체적� 기술을� 사용하여� 벌이
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으로� 스포츠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임번장(2010)이� ‘내적� 또는�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하여� 참가
가� 동기� 유발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신체� 발현을� 포함하거
나� 혹은� 비교적� 복합적� 신체기능을� 구사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의� 형태와� 조건, 참가자의� 주관적� 성향이라는� 세� 요소를� 고려
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나영일(2002)은� 스포츠를� ‘제도화된� 경쟁적� 신체활
동을� 통한� 신체문화’로� 스포츠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 신체활
동, 그리고� 이러한� 신체활동을� 둘러싸고� 인류가� 일구어온� 역사성을� 지닌�
문화로서� 스포츠를� 정의하였다. 김홍식(2001)과� 신현규(2011)는� 각각� ‘제도
화된�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방식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 ‘제도
화된� 규칙에� 의해� 나� 또는� 다른� 대상과� 신체적� 탁월성을� 경쟁하는� 신체운
동기술문화’로� 스포츠를� 정의하면서� 신체적� 탁월성이� 발현되는� 문화로서�
스포츠를� 바라보았다. 한편, 강준호(2008)는� 주로� 유럽에서� 통용되는� 광의
의� 개념으로서� ‘신체적� 성취(physical achievement)를� 목적으로� 하는� 신
체활동’을� 스포트(sport)로� 규정하였다.
  강성민(2013)은� 스포츠를� 정의하는� 국내외� 논의들을� 종합하여� 스포츠의�
주요� 구성요소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는� 자발성, 내·외적� 동기, 
상호� 이해, 존경� 등� 스포츠� 그� 자체가� 아닌� 참가자의� 성향이나� 인성적� 특
질을� 타나내는� 요소는� 제외하고�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이라는� 네� 가
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신체활동을� 제외하고� 이� 중� 가장� 많은� 학자들
에� 의해� 채택된� 구성요소가� 바로� 경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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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포츠의� 구성요소(강성민,� 2013.� 재구성)

  경쟁적인� 활동의� 도덕적� 정당성(moral status)은� 지난� 4-50여년간� 체육
철학자들의� 관심사였다. 많은� 스포츠� 철학자와� 교육자들은� 스포츠� 참여가�
고된� 훈련을� 극복하는� 인내심, 승부에� 필요한� 결단력, 경기의� 규칙을� 지키
는� 준법성, 팀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희생정신, 팀� 동료와의� 협
동심, 상대� 경쟁선수에� 대한� 존중과� 관대, 페어플레이� 정신� 등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최의창, 2010; Arnold, 
1989; Butcher & Schneider, 1998; Meakin, 1981; Wright, 1987; 
Drewe, 1998). 
  그러나� 현대� 스포츠의� 비평가들과� 일부�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참가자들이� 보이는� 승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기심, 수치심, 공격성, 심

학자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 비고
Weiss(1969) ○ ○

Guttmann(1978) ○ ○ ○
Suits(1988) ○ ○ ○ ○
Parry(1998) ○ ○ ○ ○ 존경, 자발성

Boxill(2003) ○ ○ ○
상호이해, 

자발성
Loy(1968) ○ ○ ○ ○

Coakley(2001) ○ ○ ○ 내·외적� 동기
임번장(1996) ○ ○ ○ 내·외적� 동기
나영일(2002) ○ ○ ○

하남길(2004) ○ ○ ○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미확정성

신현규(2011) ○ ○ ○ ○
박주한(2012) ○ ○ ○ 유희성

안용규� 외(2011) ○ ○ ○ ○ 내·외적� 동기
김홍식(2001) ○ ○ ○ ○ 기존� 논의� 수정
강준호(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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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는� 타인의� 불운에� 기뻐하는� 비도덕적� 감정을� 근거로� 스포츠� 활동과�
도덕성� 함양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Kretchmar, 2012; Simon, 2021; Carr, 1998; Ogilvie & Tutko, 
1971). 상업주의와�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현대� 스포츠에서는� 승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 결과� 스포츠� 참여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활동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아니
면� 모든� 경쟁적� 자극이� 배제되어야� 한다든지� 하면서� 경쟁� 자체를� 아예� 교
육� 현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윤미정, 2011). 
  이러한� 주장들은� 경쟁의� 효과를� 근거로� 스포츠� 경쟁의� 정당성을� 평가하
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개인, 기업, 정당, 국가� 간의� 경쟁과는� 사뭇� 다른, 남다른� 주목이� 필요한�
경쟁이다. 스포츠에� 붙박여� 있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며� 어떤� 종류
의� 경쟁인가에� 주목하여� ‘스포츠� 경쟁’의� 성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요청된다. 스포츠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싸움이되�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
소에서� 주어진� 규정� 하에� 진행되는, 조금� 다른� 종류의� 싸움이다. 패배하면�
상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
만� 나의� 것을� 모두� 빼앗기는� 그런� 종류의� 잃음은� 아니다(강수돌, 2013; 박
형신, 정수남, 2013). 이런� 싸움은� 싸움이되� 인위적� 싸움이며� 유희적� 싸움
이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경쟁, 최고의� 것을� 끌어내려는� 경쟁이다. 나와� 엇비슷한� 실
력, 또는� 나보다� 나은� 상대방을� 맞닥트리는� 데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
감, 예측하기� 힘든� 상대의� 수를� 막아내고� 나의� 수를� 펼쳐내야� 하는� 치열함�
등은� 내가� 가진� 훌륭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내어� 발휘할� 수� 있는� 자극이
자� 환경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에서의� 경쟁� 개념은� 상호� 수용� 가능한� ‘탁월성
(aretē)’의� 추구로서� 옹호되어왔다(Simon, Torres, Hager, 2015; 윤미정, 
2011, 여인성, 박찬희, 1998). 스포츠의� 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에� 비추어�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하는�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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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형적으로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
질적으로는� 나눔이� 진행된다. 상대팀의� 코치와� 선수마저도� 서로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발휘하도록� 돕는� 촉진자이자(윤미정, 2011), 스포츠라는� 문파
의� 한� 동문으로, 적이� 아니라� 편, 남이� 아니라� 우리다(최의창, 2018).
  Kretchmar(2012)는� 승리의� 희열과� 패배의� 쓰라림을� 경감(mitigation)
하기� 보다는� 초월(transcendence)하는, ‘혈기왕성한(red-blooded)’ 버전
의� 경쟁을� 제시하였다.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전쟁, 비즈니스, 또는�
연애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최종� 마침이� 아니며� 승자와� 패자� 모두가� 내일�
다시�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스포츠에서의� 경쟁이라는� 것. 이� 때� 스포
츠� 경쟁은� 타인을� 해치는� 성격의� 경쟁, 이기는� 것이� 제� 1의� 목적이� 되는�
것이� 경쟁이� 아니고, 신체적, 인간적� 성취, 탁월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활동이� 된다. Metheny(1977) 또한� 스포츠에서의� 경
쟁은� 근본적으로� 최고의� 대결을� 펼침으로써� 상대방을� 치하하는� 우정, 상호
성, 친선의� 표현임을� 역설한� 바� 있다. 
  스포츠� 경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시합(test)과� 시험(contest)의� 구분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예컨대� 농구에서� 연이어� 자유투� 50번을� 하
거나� 5분� 안에� 1km를� 달리거나, 혹은� 수학�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기�
등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시합은� 농구�
경기를� 하거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게� 1km를� 달리거나, 수학� 시험
에서� 1등을� 하는� 것과� 같이�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다. 시합은� 시험에서� 구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의�
전략� 활용을� 수반한다(Kretchmar, 1975; Simon, 2021). 
  경쟁에� 대한� 가치판단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간의� 번영이나� 행
복으로� 여기는가의� 해석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과업과� 더� 복
잡한� 과업�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Buckholz, 2012; Simon, 2021). 스포츠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시합이
라는� 점에서, 잘� 설계된� 스포츠의� 전략적� 복잡성은� 인간이� 발달하고� 번영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전� 자체를� 위해� 이에� 응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일부일� 것이다. 특히�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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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만들고자� 설계된� 규칙들로� 이루어진� 도전에� 응한다는� 것은� 왜�
스포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을� 사
로잡는지를� 설명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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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체육

가. 학교체육의� 범위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포괄적
으로� 이르는� 용어이다(교육부, 2021). 일반적으로� 체육3)은� 학교체육, 생활
체육, 전문체육(엘리트체육)의� 맥락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 및� 정책도� 이�
세� 영역의� 틀에서� 개발되고� 있다(윤기준, 2021). 과거의� 학교체육은� 생활
체육, 전문체육과� 대비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 즉� 정규� 체육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소수의� 학교운동부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2007년�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등� 최근의� 학교체육� 관련� 정책은� 타� 영역과의� 연계와� 통합을� 도모하
며� 학교체육의� 범위를� 날로� 확장� 시키고� 있다(박용남, 2018).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체육� 활동은� 크게� 정
과체육과� 정과� 외(extracurricular) 체육으로� 나뉜다. 스포츠클럽을� 중심
으로� 정과� 외� 체육활동이� 통합된� 영국, 미국, 호주� 등� 스포츠� 선진국과� 달
리� 우리나라의� 정과� 외� 체육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나뉘어� 이원적�
구조로� 인식되고� 실천된다. 때문에� 교육과정� 외부에� 있는� 모든� 체육활동을�
일컫는� 정과� 외� 체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다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체육과�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체육으로� 구분된다. 학교체육�
활동의� 3개� 영역과�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 및� 정책의� 관계는� [표� 4]와� 같
다.

3) ‘체육’은� 본래� 신체의, 혹은� 신체를� 통한� ‘교육’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이
지만� 본� 문장에서는� 놀이, 게임, 댄스, 스포츠, 건강운동을� 포괄하는� 광의
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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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체육의� 영역(교육부,� 2021.� 보완� 및� 재구성)

1) 정과체육

  정과체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
수하는� 정규� 체육수업(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
함)을� 말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고� 있
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한다. 세부
적인� 실천의� 모습은� 지역이나� 학교, 교사� 수준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각� 교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교과� 교육의� 기본�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는� 교육� 활동의� 근간이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
은� 체육교과의� 본질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대상 명칭 개념

정과체육
일반학생
학생선수

체육수업 정규� 수업으로서의� 교과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정
과�
외
체
육

과외
체육

일반학생

학교스포츠클
럽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
영되는� 스포츠� 활동

방과후학교�
체육�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

건강체력교실
저체력�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
램

자율체육
프로그램

단위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
해� 실시되는� 체육활동

전문
체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거나� 대한
체육회� 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에� 등록된� 학생선수를� 대상으
로� 하는�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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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
신의�삶을�개척하고�체육� 문화를�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5b).

  신체활동은� ‘체육’을� 타� 교과와� 구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체육
교육의� 본질이자� 도구로써� 활용된다. 모든� 교과는� 각� 교과의� 교육적� 도구
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돕는데, 
체육교과에서는� 신체활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거� 1차부터�
7차까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과의� 교육내용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스포츠가� 체육교육의� 본질이자�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7 개정� 시기에�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신체활동이� 교과의� 고유한�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운
동� 기능� 전달을� 넘어� 체육활동에� 내재된� 의미로의� 입문(최의창, 2010)을�
강조하고�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sports skill)’에서� ‘활동
적인� 삶(active lifestyle)을� 위한� 생활기술(life skill)’을� 강조하는� 국내·외�
체육교육� 철학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유정애, 2007).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
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개정의� 배경이
자� 비전으로� 한다(교육부, 2015a).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
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
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여섯� 가지�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설정하고�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핵
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에서는� 단순한� 지
식�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등�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체육과의� 역량’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체육� 교과� 교육을� 통해� 학습되기를� 기대하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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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능력으로서�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역
량은� 체육� 교과의� 본질이자� 도구인�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교육부, 2015b). 이들� 체육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체
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어져� 온� ‘신체� 활동� 가치� 중심’ 패러다임
의� 큰� 틀을� 유지하며�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다섯� 영역으로� 이루
어져� 있다. ‘안전’영역의� 신설과� 더불어� 내용체계의� 구성이� 핵심개념, 일반
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의� 다섯� 요소로� 세분화� 되었다. 
  먼저� ‘영역’이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를� 말한다. 각� 영역에는�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뜻하는� 핵심개
념이� 4개씩�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되었다. 내용요소란� 학년(군)
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내용이며,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
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기능을�
포함한다.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 『체육』의� 경쟁� 영역� 내용체계는� [표�
5]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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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체육』� 경쟁� 영역� 내용체계

(교육부,� 2015b.� 재구성)

  체육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
영된다. 각�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
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에서는� 8개의� 교과(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교과� 영역과� 9개
의� 교과(군)으로� 재분류되고� 교과� 간� 균형있는� 학습을� 위해� 교과(군)별로�
최소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이수� 단위가� 설정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체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중학교� 1-3학년군)
기능

경쟁�
의미
상황�
판단

경쟁·협동�
수행

대인관계

◦인간은� 다양한� 유형
의� 게임�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
과� 경쟁� 구조를� 경험
한다. 

◦경쟁의� 목표는� 게임
과� 스포츠� 상황에서�
숙달된� 기능과� 상황
에� 적합한� 전략의� 활
용을� 통해� 성취된다.

◦대인� 관계� 능력은� 공
정한� 경쟁과�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
달된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 역사와� 특성
·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 경기� 방법과� 전략�
◦페어플레이

◦분석하기
◦협력하기
◦의사소통�

하기
◦경기수행�

하기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 역사와� 특성
·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 경기� 방법과� 전략�
◦팀워크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 역사와� 특성
·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운동�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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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필수� 이수단위와,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주당� 수업시수� 및� 수업
시간은� [표� 6]과� 같다. 

표� 6.� 학교급별� 체육�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급 학년(군)
시간배당기

준
평균� 주당�
수업시수

평균� 주당
수업시간(분)

초등학교
3-4학년군 204 3 120
5-6학년군 204 3 120

중학교 1-3학년 272 2.7 121.5
고등학교 1-3학년 10 1.7 85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주체가� 중
앙정부에서� 지역, 학교, 교사� 등으로� 점차� 다양화·지역화·자율화되는� 교육
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채택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
위학교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의� 수를� 조정하는� 집중이수를� 실시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예술� 교과
는� 기준� 수업시수보다�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으며� 2007 개정� 교육과
정부터는� 체육� 교과를� 매� 학기�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과는� 수업시수�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수업시수� 확보� 및� 운영
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체육� 수업시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OECD 교육지표를� 토대로�
발표된�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상위권� 국
가에� 비해� 전체� 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초
등학교는� 4.4%, 중학교는� 2.2%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하
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0년� PISA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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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의� 학업성취점수를� 기록해왔다. 학생들의� 학습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어, 수학, 과학� 등� 주지� 교과� 교육
에� 방점이� 찍히는� 현상은� 일면� 자연스러우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체육� 수
업�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혹은� 더�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
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7.� 전체� 필수학습시간� 대비� 초·중학교� 정규� 체육시간� 비율(교육부,� 2021)

구
분

한
국

OECD 주요� 국가� 중� PISA 상위권� 국가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평균

초 7 11 11 11 10 14 13 10 11.4

중 8 9 9 9 11 10 12 9 10.2

  또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에� 참가하는� 비율이� 14.7%에� 불과하며(질병관리본부, 2019) 청소년� 중� 하
루� 신체활동량이� 1시간� 미만인� 비율이� 94.2%에� 육박하는� 등(WHO, 
2019) 전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의� 청소년� 신체활동�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규� 체육�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의� 양과� 질을� 충족
할� 수는� 없으며� 학교� 안팎, 일과시간� 외적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내실있는� 정규� 체육� 수업은� 교육뿐� 아니라� 기본
적인� 권리이자� 복지로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과외� 체육

  과외� 체육은�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학생� 선수를� 제외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단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수� 있지
만�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건강체력교실, 기타� 자율체육프로그램� 등
으로� 실행되고� 있다.



- 36 -

가)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
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 교육부의� ‘학생� 건강� 증진� 종합계획’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 학생들의� 자율
적인� 신체활동� 참여,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 공부와� 운
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종합대책, 추진계획, 활성
화� 방안, 내실화� 방안� 등� 여러� 학교체육�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였
다.  1980년대� 엘리트� 체육, 1990-2000년대� 생활체육, 2000년대� 중반� 이
후� 학교체육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운동부� 중심�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운
동하는� 일반� 학생’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가단위� 정책으로서� 학교체육의�
유례없는�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박용남, 
2018; 오승현, 조기희, 2021).
  학교스포츠클럽은� 기존의� 동아리와� 같이� 학교� 내·외에서� 산발적으로� 전
개되던� 학생의� 자발적� 스포츠� 참여를�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공식� 명칭� 하
에� 제도적으로� 구조화·조직화하고� 학교�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동아리� 운
영과� 지속적인� 대회� 참가�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권민정, 2012). 2008
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발족,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의� 정규� 교육과정(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편입� 및� 의무화, 
2013년�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 등� 2011년� 시범사업� 종료를� 전후로� 학교
스포츠클럽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이� 잇따랐다(오감성, 
조기희, 2021).
  2007년� 첫� 해� 8.1%였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하다가� 2012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84.2%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반영되면
서� 조사� 결과가� 과장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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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하기� 위한� 최소� 활동시간을� 연간� 17시간으로� 지
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등록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3). 
2008년� 10종목으로� 시작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2012년부터는� 20종
목으로� 대회의�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순위에� 따른� 시상을� 폐지하고� 다양한� 리그제를�
도입하여� 승패가� 아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축제형� 대회� 문화� 조성을�
도모하였다.

그림� 1.�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 현황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대회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참가� 열기뿐� 아니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오감성과� 조기희
(2021)는�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연구를�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학교� 교육의� 타� 주체(학부모, 타� 교과� 교사)
들이� 평가한�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연구는� 첫째, 정책의� 초기� 클럽� 제도의� 현장�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허창혁, 오교문, 2013; 김현우, 이기봉, 김충곤, 
2014; 권민정, 2012; 오대균, 이기대, 2014), 둘째, 학교� 자원� 내에서� 수용
하기� 어려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요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
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의재, 윤현수, 김진영, 2020; 오감성, 
2020; 서광석, 권민혁, 2016; 윤기준, 정현우, 2018), 셋째, 미시적인� 차원
에서� 학생과� 교사� 등� 참여� 주체들의� 스포츠클럽� 체험� 내용을� 추적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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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성철, 2013; 김철민, 곽은창, 주병하, 2016; 권민정, 권형일, 손환, 
2012; 이대중, 김대진, 임은주, 송호현, 2018; 서지영, 김기철, 유창완, 
2015)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체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
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
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말한다(교육부, 2021). 2005년� 교육부는� 기존에�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되던� 각각의� 프로그램
을� 통합하여�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현재� 방과후학교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학
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비� 경감,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
영되고� 있다(교육부, 2021).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및� 선
호도, 교원의� 프로그램� 개설� 및� 업무� 협조� 여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
설하고� 교사, 외부� 강사� 또는� 업체를� 섭외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수강
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학생
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옥선(2016)은� 방과후학교를� ‘학교� 속의� 또� 다른� 학교’로� 묘사하며� 방과
후학교� 정책의� 특징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육기능, 보충·심
화교육, 특기·적성교육, 교육� 격차� 해소로� 설명한� 바� 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방과� 후� 시간� 동안� 아
동� 및�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방과후학교는� 방치의�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를� 비롯한� 체육�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의� 교육
적� 역할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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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통계에� 따르면� 체육� 관
련� 프로그램이� 44,729건(13.3%)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교육부, 2019).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건강체력과� 대
인관계를� 증진시키고(이승범, 2010),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며(정지혜, 정혜리, 2008;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2009),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전용균, 2016) 학생들의� 학
교� 생활� 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나� 유럽, 일본�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국내� 방과후� 체육�
활동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관련� 제도가� 정
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다. 국내의� 방과
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는� 해외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돌봄과� 여가의� 차원이� 가미된� 전인교육
적� 가치를� 추구하며, 스포츠� 코치가� 아닌� 학교�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옥선, 
2016). 
  황승욱, 채창목, 김영식(2017)은� 방과후학교가� 전면� 도입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중등� 방과후�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동
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였다. 체계
적� 문헌고찰� 방식을� 활용하여� 총� 8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
구� 주제� 면에서� 방과후� 체육활동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57편(64.7%)으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 체육활동의� 발전� 방안� 탐구� 21편( 23.8%), 방과후� 체
육활동의� 참여� 향상� 및� 저하� 요인� 탐구� 7편(8%) 방과후� 체육활동의� 분석�
도구�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3편(3.4%)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환(2012)은�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방
과후� 체육� 활동을� ‘학교체육과� 평생체육의� 연계체제’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실존적� 자아실현, 의사소통, 
자아정체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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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체력교실

  건강체력교실이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
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말한
다. 건강체력교실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비만예방, 체력증진� 등� 신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 9조에� 의거, 건강체력교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교육부, 
2021). 
  조영규� 등(2009)은�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건강교실�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고도비만과� 중등비만의� 감소, 식습관과� 운동습관의�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박주영, 신윤정, 김지연(2012)도� 건강교실� 프로
그램이� 중학생들의� 체력, 자아존중감� 및� 행복의�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변
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도교사
의� 전문성� 부족으로� 건강체력교실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며� 4-5등급� 학생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불필요한� 재측정과� 측정� 결과
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사례도� 발견된다(정현우, 2017). 또한� 건강체력교실
이� 저체력과� 비만학생들에게�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여� 부담과� 수치심을�
야기하고� 신체활동� 참여를� 더욱� 꺼리게� 할� 수도� 있다(정현우, 2018).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및� 체
육교사가� 단순히� 건강체력을� 측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관리자’가� 아닌� 건
강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건강’과� ‘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
여야� 한다.

라) 자율체육프로그램

  자율체육프로그램은� 국가의� 정책� 및� 사업의� 강제성에서� 자유로운, 단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실시되는� 체육� 활동으로� 토요스포츠데이, 신나
는� 주말� 체육학교, 7560+운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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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체육(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란�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며� 학생� 선수
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
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학교� 운동부�
현황은� 4,874교, 10,919팀에서� 75,574명의� 학생선수로� 집계된다.

표� 8.� 2017-2021년� 전국� 학교운동부� 현황(대한체육회,� 2021)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연원은� 개화기� 근대식� 학교의� 학교� 간� 혹은� 지
역� 간� 대항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조정규, 김달우, 2014).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당시의�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체육과� 민족체육
의� 성격이� 강했다(조정규, 김달우, 2014; 정문현, 진윤수, 2017). 

구분
학교
급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운동부� �
운영교(교)

초 1,904 2,034 2,138 1,956 2,016
중 1,657 1,723 1,754 1,704 1,731
고 1,187 1,195 1,171 1,133 1,137
계 4,748 4,952 5,063 4,788 4,874

학교운동부�
수(팀) 

초 2,781 3,275 3,444 3,715 4,035
중 2,824 3,181 3,223 3,730 4,031
고 1,980 2,173 2,131 2,750 2,853
계 7,585 8,629 8,798 10,195 10,919

학생선수�
수(명)

초 16,451 20,437 20,973 20,857 23,307
중 21,899 25,024 24,951 27,129 28,969
고 19,335 21,458 20,830 23,197 23,298
계 57,685 66,919 66,754 71,183 7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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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과� 같이� 전문체육인의� 진로를� 전제로� 운영되는� 학교운동부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발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가� 주도의�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과� 함께� 성장해왔다(김한범, 권순용, 2018; 조남용, 
이영국, 2013). 197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신설과� 체육특기자� 제도의� 도
입은� 탁월한� 운동능력을� 갖춘� 학생선수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1960년대에는� ‘불량학생’, ‘깡패학생’ 등으로� 묘사
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학교운동부가�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에�
힘입어�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집단으로� 재탄생� 하였으며(김동
식, 2021) 명실상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이러
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제�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선보이는� 우수한� 경
기력은� 국위선양, 국민통합, 체제� 선전� 등의� 효과를� 거두며� 한국체육의� 발
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김영갑, 2015).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
제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삶과� 정체성�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역기능도�
존재하였다. 전국대회� 실적에� 따른� 선수� 및� 지도자� 포상, 체육특기자� 및�
병역특례� 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상체계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의� 성장과� 교육, 인권과� 같은� 가치
들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다.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운동부는� 교육적� 맥락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 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류태호, 
2005; 이대형, 2012). 그러나� 교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오로지�
경기력이� 학생선수의� 진학과� 진로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선수
와� 학부모, 지도자� 모두� 학습권� 침해, 과도한� 합숙훈련, 선수� 혹사,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경기력이� 저하
되는� 것보다는� 그� 편을� 기꺼이� ‘선택’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구호가�
등장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선혁규와� 백종수(2019)의� 연구에� 따르면� 무
려� 73.3%의�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도입� 이래� 크고� 작은� 시비를� 겪어왔던�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문제가� ‘한국� 스포츠계의� 위기’로� 떠오른� 것은� IMF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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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이�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이었다(이해령, 류태
호, 2021). 2002년� 국가대표� 수영선수� 장희진의� 선수촌� 입촌� 거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차
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2003년�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
재� 사건,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구타� 사건� 등이� 연이어� 언론의� 도마
에� 오르면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홍덕기와� 류태호(2007)는� 학생선수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 상
황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학생선수의� 삶이� ‘이분법적� 시간표’에� 따라�
‘고립된� 섬’에서� ‘위계적-억압적� 관계’를� 맺으며� ‘승자독식’의� 논리를� 지향하
는� 반인권적� 구조에� 놓여있음을� 역설하였다. 
  정부, 국회, 학계는�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고심
하였다. 2005년�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국회� 학원체육� 정
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통과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토로� 최저학력
제, 주말� 및� 방학� 대회� 개최, 합숙소� 폐쇄, 입상성적� 위주의� 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완화를� 도모하였다. 2007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
고하고� 대한체육회에서도� ‘학교� 운동부� 정상화� 협조� 요청’공문을� 각� 경기단
체와� 시도교육감에게� 발송하였다. 활성화의� 대상이었던� 학교체육이� 비정상
으로� 간주되어� 학교체육� 정책의� 방향이� 정상화로� 전환된� 것이다(이해령, 
류태호, 2021). 
  2010년대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생선수의� 학습권� 관련� 논의가� 본격
적인� 법과� 제도, 기관의� 설립으로� 가시화되었다. 주말리그제와� 최저학력제
가� 정착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성공적� 사례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제도
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학교� 체육� 시스템’을� 표방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2010)와� 학교체육진흥회(2018) 등� 관련� 기
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던� (성)
폭력� 사건이나� 입시비리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해결
되리라� 기대했던� 스포츠계의� 자정� 능력에� 불신이� 생기기도� 하였다(이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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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2021).
  국내�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련� 연구로는� 학교운동부가� 비정상적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학생선수가� 진로� 및� 학습문제는� 물론, 여
러� 폭력� 문제에� 노출된� 실상을� 드러낸� 연구(김기형, 박중길, 2009, 김석희, 
2003; 임용석, 류태호, 2014), 관련� 정책의� 구체적�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한� 연구(류태호, 2010;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이용식, 오연
풍, 2014)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거시� 체육� 정책이나� 선수� 육성� 분야(정
경환, 원영신, 조성원, 2016), 학교� 체육� 정책� 영역에서도� 한� 축을� 구성하
며� 연구되었다(진연경, 유정애, 권민정, 2019). 최근에는� 여러� 제도� 도입�
후� 나타난� 학교운동부의� 긍정적� 변화를� 근거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거나(선혁규, 백종수, 2019; 정현우, 윤기준, 
2020),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들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분석한� 연구(김동식, 2021; 이해령, 류태호, 2021) 등을� 통해� 학교운
동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나. 학교체육과� 경쟁� 스포츠
  
  신체를� 단련하고� 그�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은� 학교라는�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동과�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널리� 행해져� 왔다. 서양의�
경우� 조직화된� 경쟁� 스포츠가� 기원전� 766년경� 고대� 올림픽과� 함께� 시작되
었으며, 운동경기� 자체는� 더�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imon, 
2021). 스포츠와� 교육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에� 의해� 중요한� 방식으로� 발
달되고� 옹호되었다. Homer의� 『일리아드� Iliad』에서는� 운동� 경기에서의�
승리� 추구(philoprotia)를� 고향에� 대한� 사랑, 조상� 숭배와� 함께� 3부작의�
이상(ideals)으로� 찬미하였다. 플라톤은� 『국가� The Republic』를� 통해�
신체훈련의� 가치를� 임전� 태세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지혜와� 탁월함을� 향
한� 애정을� 가르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김경원, 2011; Simon, 
2021).



- 45 -

  고대� 그리스인들은� 먹기, 마시기�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의� 원
리를� 폭넓게� 적용하였다(Poliakoff, 2004; 김경원, 2011에서� 재인용). 이
들은� 경쟁의� 이념을� 청소년� 교육의� 이념인� 아레테(arete; 탁월성)로� 발전
시켰다. 운동경기에서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아레테는� 신체� 능력뿐� 아니라�
경기� 과정에서� 함양하고� 드러나는� 미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올림픽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직업스포츠가� 확산되고� 운동경기가� 점차� 물질
적인� 보상과� 결부되는� 현상이� 만연되자�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추구하는�
카로카가티아(kalokagathia)라는� 교육이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Reid(2012)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두� 축인� 운동경기와� 철학� 사이에� 매우�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 둘은� 신체적� 혹은� 지적� 우월성을� 신에
게� 호소하는� 대신� 경쟁을� 통해� 직접� 선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쌍방
이� 자유롭게� 시합이나�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 쪽이� 승리나� 우위를�
점하게� 되지만� 둘� 다�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의해� 검증
을� 받는�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후� 19세기� 영국의� 퍼블릭� 스쿨에서는� 스포츠에서의� 경쟁이� 참가자들
로� 하여금� 교육뿐�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
십, 용기, 절제� 등의� 덕목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여겼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의�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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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활동� 지도의� 교육적� 접근

  스포츠� 교육학의� 오랜� 연구� 주제� 중� 하나는� 교육내용인� 스포츠의� 본질
적� 속성이자� 선호의� 요인,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소외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쟁(김성훈, 김고운, 이안수, 2012; Graham, 1995)을� ‘교육적인’ 방
식으로�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등의� 표현에
서� 오는� 무거운� 이미지라기보다는� 교육적� 지향점,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
는� 이� 경쟁이� 때로는� 교육적� 의도와� 정반대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장경환, 2018). 
  본� 절에서는� 스포츠교육학에서� 경쟁적인� 신체활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하
기� 위한� 접근들을� 다룬다. ‘경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라는� 점에서� ‘경쟁교육론(論)’이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를�
통한� 교육, 스포츠맨십� 교육, 인문적� 체육교육, 스포츠교육모형, 전인적� 청
소년� 육성, 스포츠� 리터러시, 하나로� 수업모형� 등이� 대략적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이들� 이론은� 개념이나� 크기� 면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비교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최의창(2020)은� ‘신체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전� 과정에� 대한� 개념적, 
실천적� 아이디어’로서� 확장된� 스포츠교육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지난� 20년
간�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에� 기반하여�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교
육론들을� 큰� 이론, 중간� 이론, 작은� 이론(⼤論, 中論, ⼩論)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소개된� 대형� 이론들은� 철학
과� 이론의� 형태를, 다소� 이론적이면서� 구체적� 체계성을� 지닌� 중형� 이론은�
이론과� 모형의� 형태를, 다소� 체계적인� 개념적� 구조를� 가진� 소형� 이론은� 모
형이나� 연결된� 방안의� 형태를� 띤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이론들이� 하나의�
부류� 속에서� 언급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스포츠교육론의� 범위가� 전통적인� 의미의� 체육수업을� 넘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코칭� 분야로� 확대되는� 바, 본� 논문에서도�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맥락에서� 제시된� 경쟁교육론들을� 철학적� 수준, 이론적� 수준, 
실천적� 수준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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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새로운� 스포츠교육론들(최의창,� 2020)

가. 철학적� 수준

1)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은� 오래전부터� 체육교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교과의� 대표� 덕
목이라� 할� 수� 있다(Laker, 2001; Schneider, 2009). ‘스포츠는� 인성을� 길
러준다(Sports build character)’는� 말이� 있다. 스포츠맨십의� 명확한� 정의
는� 내리기� 어려움. 공통된� 특징� 없이� 다양하게� 중복되는� 방식에서� 서로를�
닮은� 각기� 다른� 사례를� 가진, 소위�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
라� 일컬어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은� 스포츠맨십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중용과� 같은� 개념으로� 운동� 경쟁에서� 두� 극단의� 중용을� 반영
하는� 하나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좋은� 스포츠’란� 경쟁에� 진지
하면서도� 또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기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우주관에
서� 볼� 때� 결과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여기는� 태도를� 견지한다. 좋은� 스포
츠는� 열심히� 하지만� 운동경기를� 죽고사는�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쟁
자를� 존중한다(Feezell, 1986). 그러나� 이� 관점은� 좀� 더� 정교한� 보완이� 필
요하다. 

대론
philosophies and 

theories

중론
theories and 

models

소론
models and 

methods

스포츠/
교육철학

� 아레테주의
� 인문적� 체육교육
� 현상학적�스포츠교육
� 실존적� 스포츠교육

� 하나로� 수업
� 수행� 모형

� 피지컬� 리터러시
� 무브먼트� 리터러시

스포츠/
교육심리학

� 체화된� 인지관점
� 문화적� 관점
� 선수중심� 코칭
� 전인적청소년육성

� 제한요소중심�지도법
� 긍정적� 스포츠교육
� 반성적� 실천

스포츠/
교육사회학

� 비판적� 스포츠교육 � 구성주의� 코칭 � 활동애호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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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맨십이� 지닌� 근본적인� 측면� 중� 한� 가지는� ‘경쟁의� 이상’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다. 경쟁의� 이상이란� 각� 경쟁자가� 그� 경기의� 틀� 안에서� 상
대를� 능가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 탁월함을� 향한� 상호� 탐색이라� 칭했던� 바
와� 같다. 이� 관점에� 의하면, 상대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와� 겨뤄서�
시험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쟁자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기를� 원해야�
한다. 단순한� 너그러움� 혹은� 경기의� 중요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탁월함을�
향한� 시험으로� 좋은� 경쟁이� 갖는�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경쟁자에게도� 기꺼
이� 도움을� 줄� 타당한� 도덕적� 이유가� 존재한다. 스포츠맨십은� 좋은� 경쟁이�
갖는� 가치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존중과� 같은� 것이다(Butcher 
& Schneider, 1998; Simon, Torres, & Hager, 2015).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경쟁�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
하고� 고양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스포츠맨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
을� 일은� 아니며�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경쟁과� 좋
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것은� 운동� 경기를� 무자비한� 경쟁과� 구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포츠맨십의� 행위는� 운동경기의� 경쟁이� 서로� 받아
들일만한� 관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경쟁에서는� 경쟁자들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며, 또한� 각�
스포츠에� 내재되어있는� 도전은� 승리의� 외적� 보상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가치� 때문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2) 아레테주의(areteism)

  스포츠철학자인� Holowchak & Reid(2011; 최의창, 2020에서� 재인용)
는� 현대� 스포츠계의� 지배적인� 철학이� “투기/상업주의”(Martial / 
Commercialism, MC)와� “탐미/오락주의”(Aesthetic / 
Recreationalism, AR)로� 양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상업과� 산업
의� 관점에서� 금전적,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상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우선하는� 특징을� 지닌다. 후자는� 스포츠를�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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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를� 위한� 수단의� 지위로� 격하시키고� 스포츠� 체험의� 감각적� 즐거움과�
여흥적� 가치만을� 부각시킨다. 이는� 유정애(2007)가� 현대� 스포츠의� 변질과�
왜곡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던� 지나친� 계량화, 유희성과� 오락성� 추구, 몸의�
외적� 변화� 추구와� 유사하다.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였다(Austin, 2013; Hardman 
& Jones, 2016).
  대신에, 고대� 그리스에서� 추구한� 스포츠의� 이상인� “arete”(virtue and 
excellence) 즉, 훌륭한� 덕과� 뛰어남을� 현대� 스포츠의� 병폐를� 완화할� 대
안적� 이상으로� 제안한다. “아레테주의”(aretism)는� 신체능력의� 뛰어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훌륭한� 미덕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을� 강
조한다. 신체활동이�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으
로� 추구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가치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온
전하게� 구현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철학을� 근거로� 들면서, 아레테주의는� ‘교
육’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MC철학의� 경직된� 도구주의와� AR철학의� 경박
한� 오락주의의�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p. xv)고� 말한다. 아레테주의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스포츠교육의� 본령인� 것임을� 철학
적으로� 재확인시켜� 준다(최의창, 2020).

표� 10.� 세� 가지� 스포츠� 철학들(Holowchak� &� Reid,� 2011;� 최의창,� 2020에

서� 재인용)

투기/상업주의(M/C) 아레테주의(Aretism) 탐미/오락주의(A/R)
외재적� 선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 내재적� 선
범경쟁주의 경쟁주의 비경쟁주의
신념확인 지식추구 지식무관심
개인주의 절충주의 통합주의
상업주의 교육 즐김/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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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적� 체육교육
  
  최의창(2010)은� Hirst(1993)와� 홍은숙(2007)이� 제시한� 실천전통교육관에�
근거하여, 스포츠교육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전통(a practice)으
로서의� 신체활동에� 입문시키는�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그가� 제안한� 인문적�
체육교육이란� 체육학문화운동의� 영향으로� 등장한� ‘과학적� 체육교육론’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전인(全人)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교육론이다. 과
학적� 체육교육론은� 학문이� 강조되고� 과학이� 숭상되던� 시대와� 사회� 변화의�
필연적� 산물로서(Tinning, 1997; Tinning, Macdonald, Wright & 
Hickey, 2001) 이전까지� 다소�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체육교육의� 실
천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의창(2010)은� 이
러한� 과학적� 체육교육론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체육의� 본래적� 가치와� 이
상인� ‘신체를� 통한� 교육’을� 위해서는� 과학적� 차원뿐� 아니라� 인문적� 차원이�
조화롭게� 강조되는� 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 좋은� 사람’인� 전인이� 지덕체, 지정의� 등�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전� 측면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스포츠, 좋은� 스포츠는� 기능과� 전
술뿐� 아니라� 정신과� 안목이� 함께� 담겨져� 있는� 중층적� 활동이다(최의창, 
2010). 이를� ‘호울� 스포츠’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는� 전인성의� 함양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문적� 지혜가� 덧붙
여져야� 한다. 신체활동에는� 사람의� 전인성을� 일깨워낼� 힘이� 있으나� 그� 힘
이�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
적� 체육교육에서는� 신체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적� 지혜와� 체험
을� 함께� 맛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농구를�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농구의�
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을� 함께� 익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구
의� 기술적�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리학적, 역학적, 영양학적, 심리학
적�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농구의� 정신적� 차원의� 의미를� 체득하기� 위하
여�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차원의� 내용들을� 습득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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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울스포츠라는� 교육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육방법이�
요청된다. 기술과� 전술, 게임으로서의� 스포츠를� 지도하기� 위한� 방안들은�
그동안� 많이� 개발되어� 왔다. 효과적� 교수, 수업스타일과� 수업모형�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호울� 스포츠의� 나머지� 반쪽인� 정신과� 안목, 전통의� 측면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교육은� 가르치는� 이의� 어조, 몸짓, 말투, 표정� 등의� 간접적인� 전수
활동을� 통해� 더� 잘� 전달된다. 간접전수를� 강조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특
징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체육교사의� ‘전인됨’을� 요청한다. 체육교사의� 개
인적� 스타일과� 일상의� 행실이� 신체활동의� 정신과� 안목을� 전달하는� 교육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 인문적� 체육교육의� 구성요소(최의창,� 2010)

  
나. 이론적� 수준

1) 하나로수업모형

  하나로� 수업모형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된� 수업모형이다. ‘하나로’라는� 표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수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호울스포츠와� 내(배우는�
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호울� 스포츠에� 입문하여� 하나가� 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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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울� 퍼슨이� 되고, 호울� 퍼슨이� 됨으로써� 호울�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최의창, 2010) 

그림� 3.� 하나로� 수업과� 호울� 스포츠의� 관계(최의창,� 2010)

  하나로� 수업의� 목표는� 시합� 또는� 게임으로서의� 스포츠가� 아닌� 문화로서
의� 스포츠(호울� 스포츠)에�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세부� 목표로는� 첫째,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둘째, 하기, 읽기, 쓰
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셋째, 학교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나로, 넷째, 서
로� 다른사람들을� 하나로의� 네� 가지가� 있다.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우리� 삶� 속
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훑어보아야� 한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기능
을� 습득하고� 게임� 시합을�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수업활동과� 학습과제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과� 과제들은� 성격상� 스포츠를� ‘직접적� 체험을� 겪게
하는� 것’과� ‘간접적� 체험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인� 직접체험활
동은� 스포츠를� 잘�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기술연습과� 전술연습, 게임
뿐� 아니라� 반성일지, 동작분석, 심판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체
험활동은� 스포츠를� 잘� ‘아는’ 것과� 관련된다. 스포츠에� 담겨진� 인문적� 차원
이� 드러나는� 문학, 예술, 역사, 종교, 철학� 등� 체육교사의� 창의력과� 상상력
에� 따라� 무제한에� 가까운�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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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체육교사의� 수업� 방법에도� 직접교수활동과� 간접
교수활동이� 있다. 직접교수활동은� 내용의� 기법적� 차원을� 가르치기� 위한� 설
명하기, 피드백� 주기, 시범� 보이기, 이론� 설명하기� 등의� 수업행동을� 일컫
는다. 간접교수활동은� 교사가� 직접교수활동을� 할� 때, 혹은� 수업이나�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수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터’와� ‘패’로� 구성된� 수업운영이� 있다. 
터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패는� 소규모의� 학생들로� 구성된� 모둠을�
가리킨다. 패� 안에서� 각�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자신이� 있는� 역할
을� 맡아� 수행한다. 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패� 활동은� 팀과� 팀� 사이, 혹은� 팀�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
과� 협동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조직의� 핵심이다. 한편, 각� 터에서는�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등이� 포함되는� 다양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진
다. 학생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순환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문화로서의� 체육
활동에� 입문한다.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모형의�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 Hirst(1993)의�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Bruner(1986)
의� ‘서사적� 사고방식’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최의창, 2010). 지난� 이십년
간� 현장에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위논문과� 현장적용� 연구도� 꾸
준히�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박용남, 정현수, 2018).

2) 전인적청소년육성

  “전인적� 청소년� 육성”(sport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또는�
긍정적� 청소년� 개발은� (일반, 비행, 선수)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적� 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스포츠교육을� 추구한다(최의창, 2012; 
Holt, 2008). 결핍감축이� 아니라� 강점기반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격강점들을� 개발하여� 최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
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자산들(developmental assets)을� 균형있고� 교육
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키우는� 방안이다. 체육의� 장면에서는� 지덕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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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가장�
적합한� 신체활동의� 교육적� 활용을� 의도적으로� 도모한다(Waid & Uhrich, 
2020). (초중고등� 학령기� 전문연구자와� 교육자들은�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
적� 기능� 향상이나� 사회성� 발달의� 목적을� 위하여� 신체활동의� 다양한� 활용
성을� 확인하고� 있다(Holt, Deal & Pankow, 2020; Knight, Harwood 
& Gould, 2018). 운동기능과� 체력증진� 위주로� 스포츠훈련에� 몰두하여, 인
성적� 차원의� 발달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도� 이� 교육론이� 활용되고� 있다. 특별히,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
가는� 데에� 필요한� 협동심, 인내력, 성실성� 등�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을�
운동� 연습과� 시합�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
고� 있다(이옥선, 2016).

3) 문화적� 관점과� 선수중심� 코칭

  문화적� 접근(a cultural perspective)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스포츠코칭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교육과� 학
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들은� 스포츠를� “상품”commodity)로� 취급
하는� 작금의� 체육계� 풍토를� 개탄하면서, 스포츠를� “공동체”community)로
서� 간주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안한다(Barker-Ruchti & Barker, 2016). 
  문화적� 관점은� “엘리트�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을�
핵심� 질문으로�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배움은� “자기개발”self-development)
임을� 확인하고� 확신한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모든� 배움이� 문화� 속에서� 지
속적� 생활함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한� 개인이� 사회적, 실천적, 
체현적으로� 학습문화에�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 삶, 그리고� 학습에� 대
한� 의식과� 감각이� 형성된다”(Barker-Ruchti, 201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권위주의적인� 코치중심� 코칭의� 대안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중심� 코칭(athlete-centered 
sport coaching)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론, 어떤� 한�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다양한� 견해와� 지도방법의� 총칭이다(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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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선수중심코칭의� 핵심은� 선수들이� 코치의� 안내를� 받아� 주인의식, 책
임감, 주도권, 지각력을� 강화함으로써� 배움을� 증진하는� 것이다. 선수중심코
칭을� 펼치는� 코치는�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지니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우선시하는� “인간적� 코치(humanistic coach)”임을� 강조한다. 

표� 11.� 상품과� 공동체로서의� 스포츠� 비교(Barker-Ruchti� &� Barker,� 2016)

상품으로서의� 스포츠 공동체로서의� 스포츠

스포츠의�
목적

Sport for market
국제대회� 메달� 강조; 
성과지향성은� 시장과� 시장성을� 반영

Sport for impact
과정중심; 사회적� 적합성을� 강조;
스포츠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들로
부터� 긍정적� 피드백

선수에�
대한� 시각

Efficiency
선수들은� 기계적� 표현으로� 묘사됨; 
기계로서의� 신체와� 경제적� 자원;
엄격한� 시간틀, 훈련과� 수행간의� 인
과관계

Authenticity
선수들을� 지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
며, 의미있는� 배움과� 전인적� 발달을�
갖고� 싶어� 하는� 시민으로서� 인정;
운동참여는� 내재적으로� 동기유발

코치-선수�
관계

Instrumentality
코칭은� 미리� 결정되고� 맞춰진� 목표
의� 전달,
권한의� 코치집중, 코치는� 지도자� 선
수는� 학습자

Emancipation
선수중심� 코칭; 자기결정성과� 자기
혁신성이� 높음;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수용하는� 데
에� 유연

트레이닝의�
목적

Focus on continuous growth
훈련초점은� 선수� 향상과� 목표� 초점;
생활의� 모든� 측면이� 수행증진을� 위
해� 맞춰짐

Focus on dynamic qualities
스포츠� 전문기관들은� 선수들의� 경
기역량, 신체역량, 인간적� 성장� 및�
신뢰로운� 관계형성에� 투자

인식론적
지향

Empirical rationalism
과학적� 지식이� 진리; 생명의학적� 지
식이� 핵심;
주의분산의� 통제와� 제거가� 중요

Socio-constuctivism
지식의� 공동생산, 다원주의적� 공동
체� 및� 성실한� 노동윤리;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을� 수용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선수� 훈련을� 위한� 예측, 통제, 개입
이� 목적; 과학에� 대한� 신뢰, 특정�
기술적� 지식이� 다른� 종류의� 앎과�
함보다� 우선

Phronesis
윤리적인� 실천적� 지식; 맥락특수적
인� 가치판단;
한방법으로� 만사해결적� 철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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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천적� 수준

1) 스포츠교육모형

  (체육교수)모형이란�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인들, 예컨대� 방향과� 목적, 내용과� 할동, 방법과� 평가� 등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렬시켜� 일관성을� 부여하는� 프레임워크이다(최의창, 
2020). 모형� 중심의� 실천은� 지난� 이십여� 년간� 스포츠교육학이� 학술과� 실천
의� 모든� 측면에서�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스포츠교육
모형은� 모형중심의� 체육교수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
대, 미국의� Siedentop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오늘날까지�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무영, 이승배, 문호준, 2010).
  Siedentop(2002)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이� 체육교과� 교육내용의� 본질이
자� 도구인� 스포츠를� 운동� 기능과� 유희적인� 게임에� 치중된� 탈맥락적� 방식
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적(authentic)이고� 교육적인� 스포
츠� 경험의� 제공을� 모형� 개발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놀이� 이론에� 근
거하여� 스포츠를� ‘발달된� 형태의� 놀이’이자� ‘문화’로서� 규정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운동기능과� 경기기능, 스포츠� 참가와� 관련된� 의례� 및�
절차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2) 스포츠� 리터러시

  최의창(2010)은�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책임감있게� 수행토록� 하는� 개인의�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 및� 이
해(Whitehead, 2019)’로� 제시된� ‘피지컬� 리터러시’ 개념을� 우리나라에� 소
개하고, 전인�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체육교육� 철학에� 맞게� 이를� 재해석하
여� 운동소양(Sport Literacy)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운동소양의� 철학
적� 모토는� 호울리즘(wholism)이다. 이는� 우리말로� ‘온전론’, ‘일체론’,‘하나
주의’로� 부를� 수� 있다(최의창, 2018a). 이는� 피지컬� 리터러시에서� 일원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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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민형식, 2020). 운동소양
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자질� 혹은� 능력으로� 운
동소양의� 함양은�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해
내는� 통합적인� 자질을� 일컫는� 용어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소양은�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운동의� 기능적인� 내용� 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등의� 운동정신을� 이해하
고� 실천하며, 운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운동에� 실천하는�
사람을� 운동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의창, 2018a).
  운동소양은� 몸으로� 직접� 하고, 머리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각각�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知)’, ‘운동심(運動心)’
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최의창, 2018). 이를Whitehead의� 피지컬�
리터러시와� 비교하여� 운동능은� physical competence로, 운동지는�
knowledge and understanding으로, 운동심은� motivation과�
confidence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면,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동(스포츠, 게임, 엑서사
이즈, 댄스� 등)을�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초적� 재능”을� 말한
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
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의미한다. 운동심은� “운동을� 하는� 사람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말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하지만� 논리적� 구분일� 뿐, 사실적� 구분은� 아니며� 실
제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소양이다(민형식, 2020). 최의창(2018)은� 운동
능을� 운동의� 기능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운동� 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높이’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운동지는� 지식적인� 차원으로� 운동� 에� 관한� 다
양한� 지식을� 이해하려는� ‘넓이’의� 차원이다. 운동심은� 심성적� 차원으로� 운
동에� 정의적� 측면의� 의미를� 더하는� ‘깊이’의� 차원이다. 운동소양을� 함양한
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운동의� 높이, 깊이, 넓이를� 더해가는� 일이
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다(민형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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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창(2018)은� 또한� ‘운동향유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운동향유력
은� 운동을� 즐기는�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으
로, 능향유·지향유·심향유로� 구분된다. 운동소양이�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적
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운동향유력은� 그것의�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
는� 말인데, 운동� 소양은� 그것이� 함양된� 사람이� 운동� 향유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최재영, 2019). 전� 생애에� 걸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운동
을� 통합적으로(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운동소양을� 쌓아가게� 되고, 운
동을� 즐기고� 맛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능향유는� 운동을� 직접� 함으로써� 향유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팀� 동료와� 함께� 협력하여� 전략을� 구사하고� 기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향유는� 운동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향유하는� 것으로� 운동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거나, 규칙을� 이해하거나, 운
동선수의� 삶에� 대한� 지식을� 쌓거나� 하는�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심향유는� 운동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향유의� 방식으로,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스포츠� 선수의� 경기장� 안에서의� 플
레이를� 보며� 감동을� 느끼거나, 스포츠� 주제의� 영화나� 만화를� 깊이� 있게� 감
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능향유, 심향유, 지향유의� 세� 가지� 향유방식을� 15 가지의� 방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최의창(2018)은� 이를� ‘운동향유하기� 15+’라� 명
명한다. ‘하기’는� 운동을�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고� 하기·읽기·쓰
기·보기·듣기·말하기·그리기·부르기·만들기·셈하기·느끼기·모으기·나누기·생
각하기·사랑하기� 등을� 포함한� 15가지의� 방식들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즐기
는� 것이, 온전히� 제대로� 된� 스포츠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3) 참경쟁(true competition)과� 악경쟁(decompetition)

  Shields와� Bredemeier(1995)은� 경쟁의� 의미를�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함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to strive together)’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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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누군가에게) 맞서서� 노력하는� (to strive against)’ 종류의� 대결을�
악경쟁(decompetition)으로� 명명하고, 악경쟁과� 대조되는� 진정한� 경쟁
(true competition)의� 성격을� 동기, 목적, 상대편에� 대한� 인식, 규칙, 참
여와� 승리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명예나� 물질적� 보상과� 같은� 외
재적� 동기가� 아닌� 게임� 자체에� 대한� 애정(love of the game),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동지애, 스릴, 개인적� 탁월성의� 획득과�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이들은� 자신과� 대등한� 상대와� 솜씨를� 겨루
는� 일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자신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자원의�
정수를� 이끌어내는� 극정적� 경험임을� 알고� 있다. 반면, 악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애정이� 아닌� 게임의� 유용성(use of the game)이라
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이들은� 마치� 보물선을� 약탈하는� 해적들
처럼� 상대를� 압도하여� 일시적인� 자부심, 물질적� 보상, 명예, 지위� 등을� 획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경연(contest)의� 즐거움보다� 정복
(conquest)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낀다.
  둘째,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다차원적이다. 동기와�
목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이� 둘을� 구분하여� 봄으로써� 경쟁
과� 악경쟁을� 가르는� 또� 다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쟁의� 목적이란� 참
가자들이� 경쟁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희망하고, 경쟁에서의� 성공을� 어떻
게� 규정짓는가와� 관련이� 있다.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 또한� � 악경
쟁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승리뿐� 아니라� 기술의� 연마와� 탁월성의� 개발을� 더욱� 중요한� 목표
로� 삼는다. ‘패배에는� 그� 체험만이� 가진�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담겨있다’
는, 전직� 농구� 선수이자� 미국� 상원의원인� Bill Bradley의� 말처럼� 그들은�
패배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경쟁� 경험의� 일부로� 기꺼이� 수용한다. 
최선을� 다함으로써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의� 울림이�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표이자, 성공의� 정의이다.
  반면, 악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가지, 승리가� 가져다주
는� 모든� 종류의� 보상을� 남김없이� 쟁취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의하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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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타인을� 압도하는� 것이므로� 경연(contest)은� 그들의� 기술을� 시험
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아닌, 타인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는� 기회에� 다
름� 아니다. 때문에� 이들은�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닥치면� 최소한�
타인보다� 열등하게� 보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의� 강도를� 낮추어� 마치�
패배의� 원인이� 재능의� 부족이� 아닌� 노력의� 부족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셋째,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를� 동료(partner)로� 인식
한다. 이들은� 훌륭한� 경연에는� 훌륭한� 경쟁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
고, 호적수를� 만나� 각자가� 가진� 최선의� 것을� 내놓을� 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경쟁의� 장면에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가
진� 능력과� 상대방이� 가진� 능력이� 맞붙게� 되지만� 이들은� ‘함께’ 추구하는� 과
정에� 주목하여� 상대방이� 대결의� 장면에� 내어놓는� 재능을� 존중한다. 반면, 
악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를� 적(enemy)으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물건(object)처럼� 여긴다. 이들은� 경
쟁의� 장면에서� 발생하는� 능력의� 대결을� 사람의� 대결로� 오인하여� 경쟁자를�
폄하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넷째,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행위� 규정의� 하한선으로�
바라본다(floor approach to rules). 이들에게� 규칙은� 일종의� 도덕으로, 
규정집에� 적힌� 글자� 그대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기회의� 균등, 공정성, 위험의� 최소화� 등� 규칙에� 담긴� 정신, 즉� 윤
리적� 원칙을� 존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판은�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함으로써� 경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 여겨진
다. 심판이� 오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중의� 대상이며, 진
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이들은� 심판을� 돕고� 그들과� 협동한다.
  반면, 악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행위� 규정의� 상한선으로� 바라
본다(ceiling approach to rules). 규칙의� 정신� 따위는� 잊고, 그저� 반칙
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규칙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까지� 행위의� 범위
를� 설정한다. 이들이� 경기의� 일부로서� 심판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소� 독
특하다. 심판은� 상대� 선수� 혹은� 팀과� 하나로� 합쳐져� 일종의� 경쟁상대로� 인
식되고� 따라서� 심판보다� 한� 수� 앞서는� 것이� 또� 하나의� 게임� 전략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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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진다. 반칙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 블록� 슛과� 동등한� 게
임의� 기술로� 여겨지는� 것이다.
  다섯째, 진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승리보다� 참여를� 중요시한다. 
이들에게도� 승리와� 패배는� 중요하다. 어쩌면� 이들도� 악경쟁에� 참여하는� 사
람들만큼이나� 승리를� 기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승리와� 패배라
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Coubertin이�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
는� 것이다’라고� 말했듯, 이들은� 승리� 그� 자체보다는�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얻게� 되는� 것들에� 주목한다. Weiss(1969)는� “설사� 어떠한�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지라도� 스포츠� 참여� 그� 자체에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승리에� 대한� 갈망은� 경쟁� 상대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어� 성취, 즐거움, 수행을� 극대화하는� 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승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의� 성취가� 아니라�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취해낸� 것이다. 
  반면, 악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결과가� 경쟁의� 과정� 전
체를� 대변한다.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며� 오직�
승리가� 경쟁의� 유일하고� 지배적인� 목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승리는�
오직� 승자의� 것이고, 승자의� 개인적�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경쟁과� 악경쟁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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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참경쟁과� 악경쟁의� 구분(Shields� &� Bredemeier,� 1995.� 재구성)

  인간� 갈등에� 관한� Hobbes와� Hegel의� 이론으로부터� 스포츠� 경쟁의� 성
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Gaffney(2007)의� 논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비가� 나타난다. 두� 학자� 모두� 갈등을� 인간의� 본래적� 조건으로� 이
해한다는� 점은� 같지만� Hobbes는� 경쟁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야
기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Hegel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우주적�
원리로서� 파악한다. 따라서� Hegel의� 해석으로� 본다면� 경쟁의� 목적은� 승리
라는� 하나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추구가� 아니라� 충만한� 존재로서의� 자신
을� 깨닫는� 것, 즉� 탁월성� 추구의� 과정� 자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곧� 목적이� 되는� 스포츠� 경쟁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윤미정, 2011). 

구분
경쟁(competition)

‘함께� 노력하는’
악경쟁(decompetition)

‘맞서서� 노력하는’
비유 동반자� 관계 전투� 혹은� 전쟁

동기
게임에� 대한� 애정,
공유된� 즐거움

게임의� 유용성, 
(상대방의� 희생으로� 얻어지
는) 스릴

목표 학습과� 숙달, 탁월성의� 추구 압도와� 정복, 우월성의� 추구
상대 동반자, 조력자 장애물, 적

규칙
공정성과� 안녕을� 위한� 불완
전한� 가이드
조력자로서의� 경기� 운영진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제약,
반대자로서의� 경기� 운영진

참여와�
승리

과정에� 초점(참여) 결과에� 초점(승리)

이상적인�
경쟁의�
모습

경쟁� 상대자� 간의� 균형
긴장, 드라마, 서사
놀이와� 진지함의� 균형
긍정적인� 감정의� 우세

일방적인� 승리
경쟁� 결과의� 확실성
진지함의� 우세
부정적인� 감정의�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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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 ‘경쟁’을� 잘� 가르치고� 배
우기� 위해� 제안된� 교육적� 접근들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경쟁교육론의� 분류

맥락
차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철학적�
수준

· 스포츠맨십� � � � · 페어플레이� � � � · 아레테주의� �
· 인문적� 체육교육

이론적�
수준

· 하나로� 수업
· 전인적� 청소년�

육성
· 문화적� 접근

· 선수중심� 코칭
실천적�
수준

· 스포츠교육모형
· 책임감모형

· 스포츠�
리터러시

· 참경쟁과� 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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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

  본� 연구는� 중등학교� 체육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교수·학습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란� ‘세계에� 관찰자를� 놓는�
상황적인� 활동(Denzin, Lincoln, 2011)’으로서, 감환(reduction)을� 최소
화하고� 연구의� 맥락과� 현상(현장)의� 맥락을� 최대한� 일치시켜� 현상의� 표면
뿐� 아니라� 심층의� 구조, 심층과� 표층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as it is) 이해
하는� 연구� 방법이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는� 서로� 다른� 이론적� 가정과� 패러다임, 연구� 방법을� 포괄하는�
‘복잡한� 천’에� 비유된다(Creswell, 2015). Rossman과� Rallis(2003)는� 이
러한� 복합적� 요소를� 포괄하는� 질적� 연구의� 공통적인�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질적연구는� 첫째, 현실� 세계(natural world)에
서� 연구가� 수행되고, 둘째, 상호작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다양한� 자료� 수
집� 방법을� 활용하며, 셋째,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넷째, 연구의� 결론이� 미
리� 정해져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며(emergent)’, 다섯째, 근본적으
로� 해석적이다.
  교수와� 학습은�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이� 역동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복합적� 실천이다(Amade-Escot, 2006). 여기에� 학교라는� 공간적�
배경은� 지역적� 특성이나� 학부모의� 배경, 사회� 풍토� 등의� 복잡성을� 더한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의� 교수와� 학습에� 대한� 자료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 상황보다는� 교수·학습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수
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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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모든�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뿌리에� 근거를� 둔� 특정한� 신념이나� 철학
적�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된다(Huff, 2009). 연구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방법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하나의� 기
본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연구의� 패러다임이라� 한다. 후기실증
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등� 다양한�
패러다임은� 사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렌즈’를� 제
공한다(Creswell, 2015).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또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 패러다임을�
채택하였다.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개인은� 특정� 사물이나� 대상, 경
험을� 향한� 주관적� 의미를� 형성한다. 이� 때, 개인이� 형성하는� 주관적� 의미
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역사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구성’된다(Creswell, 
2015). 경쟁을� 단순하게� 본다면� ‘같은� 목적을� 두고� 상대방과� 겨루는� 행위’
라는� 사전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목표를�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맥락� 속에서� 실천되는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경쟁의� 모습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views)을� 탐색하는� 사회구성주
의� 패러다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가� 형성하는�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 틀은� 그가� 택하는� 질적� 연구
의� 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Creswell(2015)이�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
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 질적� 연구의� 세부� 접근들
은� 학문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
이디어를� 조직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그� 중에서도� 다중� 혹은�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
택하였다. 사례연구는�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로서�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특별한� 사례를� 탐색하여� 다양한� 정보원(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
서와� 보고서� 등)을� 통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발견된� 증거
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Creswell, 2015). 본� 연구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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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교수·학습’이라는� 현장의� 실천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자가� 인위적
인� 통제를� 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왜’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합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를� 예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례를� 포
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미� 정립된� 이론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있거
나, 사례가� 매우� 독특하고� 극단적인� 경우,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하거나� 매우� 전형적인� 경우에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이� 적합하다(Yin, 
2005). 그러나� 학교체육에서� 경쟁� 활동의� 교수와�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특
성, 학교급, 활동의� 맥락(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운동부� 등)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
다. 10명의� 중등� 체육교사와�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다중사례연
구의� 절차는� 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연구의� 절차와�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2.� 연구� 수행의� 절차� 및� 단계

기간
연구내용�

2021년� 7월~2022년� 8월(14개월)
2021년 2022년

단계 절차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계획단계
연구� 주제� 및� 문제� 선정

문헌� 분석

연구� 계획� 수립

수집� 및�
분석�
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단계

해석� 및� 결과

결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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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계획� 단계(2021년� 7월� ~ 2021년� 10월)에서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
던� 스포츠� 교육� 분야의� 관심사,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바
탕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교육자이자� 체육인으로서, 체육� 교과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인� 스포츠가� 그� 경쟁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
에서� 축소되고, 심지어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학교체육에서�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
다. 이후� 교육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스포츠� 경쟁의� 속성과� 효
과, 지도방안을� 다룬� 선행연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정책문서와� 연구보고서� 등� 문헌을� 분석하고�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
를� 통해�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이끌
어낼� 수� 있는�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 문항을� 구성하고� 연구� 목적에� 적
합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결정하여� 연
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2021년� 9월� ~ 2022년� 4월)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집합적� 사례연구이므로� 연구�
주제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중요
하다(Yin, 2005). 이를� 위해� 유목적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및� 수도
권의� 중등� 체육교사� 중� 선수나� 동호인으로� 스포츠에� 꾸준히� 참여한� 경험
이� 있고�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 수업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
육� 맥락의� 활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풍부한� 교사� 10명을� 선정하고, 이들� 교
사의� 추천을� 통해� 8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윤리심
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개방형� 설문지, 심층
면담, 현지� 문서를� 활용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 Wolcott(1994)이�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 자료� 간� 삼각� 검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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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결과� 단계(2022년� 2월� ~ 2022년� 6월)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종합
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이나� 비교표, 매트릭스� 등�
도식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연결지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핵심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교사� 집단� 구성을� 위해� 중등�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경쟁에� 대한� 일반
적인� 의식� 수준, 체육교육에서의� 경쟁�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각을� 알
아보는�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Goetz와� LeCompte 
(1984)가� 제시한� 전형적� 사례표집(typical case sampling)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실천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핵심교사·학생� 집단은� 하나의� 현상에서� 3-10명의� 연구� 대상을� 권장한� 선
행� 연구를� 참고하여(Dukes, 1984) 10명의� 교사와� 8명의� 학생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질적
연구의� 특성(Padgett, 1998)을� 고려하여� 연구�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유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유목적적� 표집은� 연구� 문제를� 가
장� 잘� 대표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내
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Patton, 2002).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고� 서로�
대비되는� 사례들을� 비교·대조하고자� 대조적� 사례� 선택(comparable case 
selection)방법을� 활용하였다.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 학교
체육의� 세부� 맥락에� 따라� 경쟁의� 강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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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참여� 교사

  핵심교사� 선정을� 위한� 원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성별과� 경력, 학교급의� 교사를� 선정하고자� 하였
다. 둘째, 선수� 혹은� 동호인으로� 하나의� 종목에� 장기간(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혹은� 학교운동부�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SNS 및� 온라인� 개인� 채널� 운영, 도서� 출판,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등의�
경험을� 가진� 중등� 체육� 교사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추천받는� 눈덩이� 굴리기(snowball) 표집� 방법을� 부가적으로�
활용하여� 핵심교사를� 추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핵심교사� 집단의�
기본� 정보는� [표� 14]와� 같다.

표� 14.� 연구참여� 핵심교사� 정보

연번 성명 교직경력 성별
교사학습
공동체

학교급 선수경력
학교운동부�
지도경험

1 이전문 31 남 무 고 유 유
2 오감성 19 남 유 고 무 유
3 김사랑 12 여 유 중 무 유
4 조협동 10 남 무 고 무 무
5 신나라 8 여 무 고 유 무
6 조존중 8 여 무 중 유 무
7 이성실 6 남 무 고 무 유
8 권배려 6 남 무 고 무 유
9 이정성 6 여 무 고 무 무

10 홍열정 5 여 유 중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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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참여� 학생

  장경환(2019)은� 교사와� 학생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쟁과� 경쟁� 영역�
수업이� 갖는� 양면적� 속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인식을� 하고� 있었으
나, 학생들은� 경쟁� 과정에서의� 성취감, 즐거움� 등을� 먼저� 떠올린� 반면, 교
사들은� 모종의� 교육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동상이몽’의� 모습이� 나
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교수� 행동이� 반드시� 의도된� 방향으로� 학
생의� 학습을� 이끄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교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담론이� 일종의� 비의도적·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안양옥, 차
민철, 장경환, 2021). 따라서� 경쟁� 활동의� 교육�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경쟁� 활동의�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쟁� 활동이� 주는� 이점이� 자칫� 특정� 성별의� 학생이나� 운동� 기능이� 뛰어
난� 학생에게� 국한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장경환, 
2019).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운동기능이� 높은� 학생
이� 낮은� 학생보다� 경쟁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학생과�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단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경
쟁적인� 신체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선
행� 연구� 결과(장경환, 2018; Lambert, 2020)에� 따라� 성별과� 운동� 기능, 
경쟁에� 대한� 태도에� 따라� 8명의� 핵심�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 운동� 기능과� 경쟁
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8명의� 최종� 면담�
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체육�
수업� 이외에�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기타� 자율체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거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학생� 및� 보
호자가� 동의한� 학생을� 선정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과�
글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것이다. 셋째, 핵심학생� 그
룹� 안에서� 학생의� 특성(성비, 운동기능, 경쟁에� 대한� 태도, 학교급, 선수경
력�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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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구참여� 학생� 정보

  

3. 자료� 수집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면접, 관찰, 문서, 시청각� 자료� 등� 여러� 형태의� 질
적�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는� ‘경쟁’이라는� 신
체활동� 가치의� 교수·학습� 경험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연구� 자료는� 온라인� 개방형� 설문, 심층�
면담과� 함께� 교수·학습� 계획안, 평가� 계획, 수업자료, 교사� 일지, SNS, 유
튜브� 채널� 등의� 현지� 문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가. 온라인� 개방형� 설문

  인터넷을� 활용한� 질적� 자료의� 수집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으로� 접근이�
제한되었던� 참여자들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여자들은�
비위협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한� 뒤� 응답할� 수�
있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더욱� 열띠고� 개방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Stewart & Williams,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연번 성명 성별 학교급 운동기능 경쟁선호 선수경력
1 이축구 남 중 상 경쟁지향 무
2 신야구 남 중 중 경쟁지향 무
3 한검도 남 중 중 경쟁회피 무
4 조건강 여 중 상 경쟁지향 무
5 김농구 여 중 상 경쟁지향 무
6 박수영 여 중 중 경쟁지향 무
7 이태권 여 고 상 경쟁회피 무
8 김펜싱 여 고 상 경쟁지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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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경쟁� 활동� 교수·학습의� 평균적인� 실천� 양상을�
탐색하고, 심층� 면담� 대상이� 될� 핵심�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용� 개방형� 설문의� 주요� 질문� 주
제� 및�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교사용� 온라인� 개방형� 설문의� 주요�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교사의� 배경
- 교직� 경력
- 생활·전문체육� 참여� 경험
-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지도� 경험

경쟁에� 대한�
태도

- ‘경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 경쟁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경쟁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쟁이� 좋

고� 어떤� 경쟁이� 나쁩니까?

경쟁� 활동의�
목표

-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왜� 필요합니까?
- 경쟁을� 잘� 가르치고� 배웠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 활동의�
내용

- 경쟁� 활동을� 지도할� 때� 어떤� 개념� 혹은� 가치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왔
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 수업과� 비교할� 때, 학교스포츠클럽이나�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추가해서� 혹은� 생략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 활동의�
지도� 방법�
및� 평가

- ‘경쟁’의�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업�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

- 경쟁� 활동을� 지도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올해의� 경쟁� 영역� 수행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
떠한� 과정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경쟁활동�
지도의�
지향점

- 경쟁� 활동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지도� 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에서� 이상적인� 경쟁� 활동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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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심층� 면담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지식, 의견, 신념� 등�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화’(Bogdan & Biklen, 1997)
로서, 관찰과� 더불어� 질적�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
법이다(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경쟁�
활동과� 그� 결과로서� 형성된� 경쟁에� 대한� 인식, 태도, 신념� 등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inal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은� 면담� 가이드(Kvale & 
Brinkmann, 2009)에� 따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
되, 참여자의� 답변으로부터� 파생되는� 추가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보다� 융통
성� 있고� 유연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면담� 가이드는� 연구� 문제와� 관
련된� 5~7개의� 주제와�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에� 구상한� 면접�
질문과� 절차를� 다듬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의� 면담� 및� 사전조사(pilot 
testing)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진행해가며�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 하였다.
  면담� 대상은�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8명의� 중등� 체육교사와� 8명의�
학생이며� 교사는� 60-90분씩� 1-2회, 학생은� 30분씩� 1-2회� 진행하였다. 면담
에� 앞서�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면담의� 장
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주의를� 흐트러트리지� 않
는� 조용한� 장소를� 섭외하였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에� 따
라� 일부� 참여자는� Zoom을� 이용한� 화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앞서�
참가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 소요� 시간, 면담� 결과의� 활용� 계획� 등을� 안
내하고�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면담� 중에는� 연구� 참여� 교사� 및� 학생의� 표정, 어투, 몸짓, 웃음� 등의� 비
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면담� 가이드의� 여백에� 기록하고, 녹음� 파
일을� 전사할� 때�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기록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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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전� 과정은� 최소� 두� 가지의� 도구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된� 파일
은�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개인� PC에� 연구� 참여자와� 날짜별로� 저장한� 후� 2
일� 이내에� 한글� 20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8), (표� 19)와� 같다. 먼저, 교사용� 면담� 가
이드는� 경쟁의� 본질, 경쟁� 활동� 지도의� 내용, 목표, 방법� 및� 평가, 지향점
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생용� 면담� 가이드는� 청소년�
경쟁관의� 개념� 구조를� 탐색한� 조수경(2008)의� 연구에� 근거하여� 학교체육�
경험, 경쟁에� 대한� 심리적� 표상, 경쟁의� 목표� 인식� 및� 참여동기, 경쟁� 과
정의� 체험, 경쟁� 결과의� 수용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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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사�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교사의� 배경

- 교직� 경력
- 생활·전문체육� 참여� 경험
-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지도� 경험
- 체육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중� 선생님께서� 가장� 가르치기를�

선호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지도하고� 계신� 학교에� 정과� 외� 체육활동은� 어떤� 것이� 있

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쟁의� 본질

- ‘경쟁은� (   )이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 경쟁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경쟁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

쟁이� 좋고� 어떤� 경쟁이� 나쁩니까?
- 경쟁의� 유용성을� 인정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는� 배제해야� 한

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속성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쟁과� 대체로� 유사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 활동의
목표

-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왜� 필요합니까?
- 학생들에게� 무엇을� 길러주기� 위해� 경쟁적인� 활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쟁�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학생들을� 대비시켜야� 한다는� 주

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쟁을� 잘� 가르치고� 배웠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 도전, 표현, 안전과� 다르게� 경쟁� 활동만이� 추구하는� 독

특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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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

경쟁� 활동의
내용

- 경쟁� 활동을� 지도할� 때� 세부� 지도� 내용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 경쟁� 활동을� 지도하셨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다루셨습니까?
-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혹은� 가장� 싫어했던� 경쟁� 활동�

수업이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경쟁� 활동을� 지도할� 때� 어떤� 개념� 혹은� 가치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 수업과� 비교할� 때, 학교스포츠클럽이나� 학교운동부를� 대

상으로� 추가해서� 혹은� 생략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 활동
지도� 방법�
및� 평가

-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쟁� 활동� 지도� 경험을� 설명해주십시오.
- 가장� 아쉬웠던� 경쟁� 활동� 지도� 경험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만

약� 지금� 다시� 지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 경쟁� 활동을� 지도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경쟁� 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경쟁적이지� 않은� 활동을� 지도할�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 올해의� 경쟁� 영역� 수행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

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경쟁� 활동�
지도의�
지향점�

- 경쟁� 활동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지도� 방식에서� 개선되어
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쟁� 활동과� 관련한� 연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경쟁적인� 활동을� 통해�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쟁�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정책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최

근�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적인� 경쟁� 활동� 수업/클럽/운동부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

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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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학생�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기본� 사항

- 학교급, 학년
- 성별
- 운동기능� 수준
- 체육활동� 선호도, 참여현황(기간, 빈도, 강도� 등)

나의�
스포츠� 경쟁�

문화유산

- 체육활동� 중� 경험한� 경쟁�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
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 이� 물건/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한� 물건입니까?
- 누구와� 함께� 사용하였습니까?
-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해주세요. 
-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학교체육�
경험

- 체육� 수업을� 좋아하나요? 왜� 그런가요?
-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그� 종목을� 어떻

게� 가르쳐� 주셨나요?
- 스포츠클럽이나�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해� 보았나요? 체육� 수업

과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 지금까지� 학교에서� 참여했던� 체육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활동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경쟁에� 대한�
심리적� 표상

- 경쟁과� 관련된� 단어를� 떠오르는� 대로� 5가지� 말해보세요. 
- ‘아름다운� 경쟁’이란� 무엇일까요?

경쟁의� 목적�
인식, 

참여동기�

- 체육� 시간에� 왜� ‘경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체육에서� 경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떤� 운동을� 배울� 때� 혼자서� 연습하는� 것과� 친구들과� 경기하

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쟁의� 과정�
체험

- 운동경기에서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 운동� 경기�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78 -

다. 현지� 문서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체로� 광범위하다. Yin(2005)은� 면접과� 관찰�
이외에도� 문서, 기록물, 물리적� 인공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을� 다양한� 각
도에서� 드러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 연간� 평가� 계획, 수업일지, 
수업� 용·기구� 및� 활동지, 수업� 사진, 교사� 집필� 서적, 유튜브, 블로그, 
SNS, 학생� 제출물�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교사의� 수업�
영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수업� 관찰을� 일부�
대체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현지문서의� 예는� [표� 19]와� 같다.

구분 질문� 내용

경쟁� 결과의�
수용� 태도

운동� 경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시� 어떻게� 행동했고, 기분은� 어떠했나요?
- 실력이� 낮은� 상대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 실력이� 낮은� 상대에게� 우연히� 패배하였을� 때
- 실력이� 비슷한� 상대에게�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 실력이� 비슷한� 상대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을� 때
- 실력이� 높은� 상대에게� 우연히� 승리하였을� 때
- 실력이� 높은� 상대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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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현지문서 예시

4. 자료� 분석� 및� 해석

  Huberman과� Miles(1994)는�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을� 기성품이� 아닌�
맞춤복에� 비유하며, 변형되는� 것이고� ‘연출�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이� 통찰(insight), 직관(intuition), 인상(impression) 
등� 3개의� ‘I’에� 의존한다는� 비판(Dey, 1995)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별�
연구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은� 자료를� 코딩(자료를�
의미있는� 조각들로� 묶거나� 각� 조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코딩된� 것을�
더� 큰� 범주나� 주제로� 묶고, 그래프, 표, 차트로�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일반
적인� 과정을� 따른다. Creswell(2015)은� 이를� [그림� 3]과� 같은� 나선형� 이미
지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 지도� 및� 평가� 계획 ◉ 수업� 자료

◉ 교사� 집필� 서적 ◉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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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나선형� 자료� 분석(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는� Wolcott(1994)이� 제시한� 기술
(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단계에� 따라� 분석
하였다. 먼저, 기술�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수집된� 자료를� 파일로� 저
장하고� 이를� 적절한� 텍스트� 단위(단어, 문장, 이야기� 등)로� 전환� 시킨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화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 내용을�
통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세부� 내용에� 몰입한다. 복수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에� 표시하고�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노트를� 덧붙였다. 특히�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는� 연구자
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의미있는� 주제를� 도출하여�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
미를� 범주화하기� 위해� 심층� 코딩� 절차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를� 통해� 범주화한� 주제들
을� 더� 큰� 의미로� 요약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 활동� 교수·학습의� 모습을� 보다� 거시적인� 차원
에서� 이해하고� 주제를�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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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로운� 양질의� 것인
지를� 평가하는�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Lincoln & Guba, 
1985)’이라는� 개념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연구� 참여
자�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방법을� 활용
하였다.
  첫째, 삼각검증법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방법, 연구자와� 이론을�
이용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2015). 본� 연구
에서는�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개방형� 설문, 심층� 면담, 
현지�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편견이나� 해
석적�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검토는�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내
린� 임의적� 결론에� 대한� 견해를� 요청함으로써� 그들이� 해석� 결과의� 정확성
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성인의� 관점에서� 청소
년의� 텍스트를� 이해할� 때� 실제� 의도한� 의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 작업� 과정을� 공유하고� 검토
를� 부탁하였다.
  셋째, 동료� 간� 협의는� 동료� 연구자� 및� 지도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연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청함으로써� 연구� 방법, 절차, 해석�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이다(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의� 부족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교
육학� 분야에� 대한� 안목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에� 대한� 정보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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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전문가� 그룹� 정보

나. 연구의� 윤리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예
방하고자� 2021년� 10월� 10일�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Collaborative Institu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의� Social & 
Behavioral Research 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성년� 연구�
참여자가� 포함된� 연구이기에�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IRB)의� 승인� 절차를� 거쳤
다.(IRB No. 2201_001-007)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의� 취지와� 절차에� 대
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둘째, 후배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연구자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도� 질문을� 통해� 연구자가�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셋째,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PC에� 암호화하여� 저
장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가� 들
려준�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재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때� 개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
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성명 성별 나이 직위 학력
최덕성 남 58 교수 체육학� 박사
이지성 여 51 교수 체육학� 박사
정감성 남 41 교수 체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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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경쟁’에� 대한� 교사� 및� 학생� 인식

  인식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眞)이라
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국
립국어원, 2022).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역사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특정� 사물이나� 대
상, 경험을� 향한� 주관적� 의미를� ‘구성’함을� 가정한다. 
  경쟁이라는� 행위는� 교실과� 학교를� 넘어�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스며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체육뿐� 아니라� 가정, 
또래� 집단, 사회� 등�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경쟁의� 모습을� 토대로�
경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은� 경쟁� 활동� 교수‧학습의� 결
과이기� 이전에� 경쟁� 활동의� 실천�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교사와� 학생의�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를� 풀어나가는� 것은� 교수
와� 학습이�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의� 세�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실천(Amade-Escot, 2006)임을� 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체육� 밖에서도� 존재하는� 일상적� 의미의� 경쟁
으로부터� 스포츠에� 붙박혀�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쟁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조금씩� 상이한� 인식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경
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포괄적� 의미의� 경쟁과� 스포츠� 경쟁의� 두�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가. 경쟁에� 대한� 인식� : 양날의� 검

  어린� 아이들의� 사심� 없는� 놀이에서부터� 국가� 간의� 명운을� 놓고� 벌이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는� 수많은� 형태의� 경쟁이� 존재한다. 때문에� 경
쟁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은� 어쩌면�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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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우문(愚問)일� 것이다. 경쟁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ompetition’은�
‘함께� 노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한자어� ‘競爭’은� 발톱
을� 드러내며� 다투고� 또� 다투는, 투쟁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리스어로�
‘시합, 경기’를� 뜻하는� 아곤(agôn)마저� ‘고통, 고난’을� 뜻하는� 영어� 단어�
‘agony’의� 어원이� 되는� 것을� 보면� 타인과� 겨루는� 행위는� 도움과� 나눔, 빼
앗음과� 독점의� 양� 극단을� 끊임없이� 넘나듦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쟁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거나, 나쁜� 것이라고� 응
답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경쟁의� 양면성을� 의식하며�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폐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가늠하고자� 하였다. 

경쟁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순화시켜서� 그것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경쟁� 활동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M-9.� 온라인� 설문)

이중성?� 뭔가� 경쟁이라는� 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

군가는� 웃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좌절을� 맛보고 그런� 게� 좀� 상반된� 사회적� 이중성을� 띠

고� 있는� 것� 같고.

(이태권� 학생.� 심층면담)

  경쟁의� 양면적� 속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크게� 1) 자연적� 동
기� vs. 싸움의� 씨앗, 2) 사회의� 작동원리� vs. 공정성의� 환상의� 두� 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1) 자연적� 동기� vs. 싸움의� 씨앗

  Deutsch(1949)의� 사회적� 상호의존� 이론에� 기반하여� 경쟁적� 상황과� 협
동적� 상황, 개인적� 상황의� 상대적� 효과를� 종합하여� 비교한� Johnson & 
Johnson(1999)은� 경쟁의� 명과� 암을� 가르는� 첫� 번째� 요인으로� 인간의� 본
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한� 바� 있다. 경쟁심과� 경쟁� 행위를� 인간� 본성의� 일
부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간의� 경쟁심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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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인과� 겨루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동기� 즉, 경쟁심을� 넓은� 의미의� 경쟁으로� 보고� 경쟁심
과� 경쟁� 행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러� 연구� 참여� 교사들로부터� ‘본성’, ‘본능’과�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즐거움’, ‘선호’, ‘몰입’과� 같은� 긍정적� 경험과�
연관되어� 제시되었다.

인간이� 경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략)� 아이들도� 경쟁하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경

향이� 있음

(일반� M-7.� 온라인� 설문)

적절한� 경쟁적인� 요소가� 첨가된다면� 더욱�몰입하고,� 빠지고,�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

청� 열심히� 하게� 되는.�그게� 약간�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재미있으니까.� 그� 스릴감이� 있잖아� (중략)�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

잖아.� (중략)� (경쟁�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일단� 원천적으로는� 애들은� 스트레스

가� 좀� 풀릴� 거야.� 인간은� 이기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타인, 혹은�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느끼는� 자
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심은�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
인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3-4세� 무렵부터� 시작되어� 학령기� 이전� 아
동의� 삶에� 확실한� 영역으로� 자리잡는다(Heckhausen & Heckhausen, 
2010; 김경원,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성은� 대개� 사회적� 비교가�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 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Toda et. al., 1978) 연구� 참
여자들은� 경쟁적인� 상황뿐� 아니라� 개인적� 혹은� 협동적� 구조의� 과제를� 수
행하는� 상황에서도�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간의� 차이를� 끊임없이� 의식한� 경
험을� 떠올렸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학생들이� 조별로� 협동을� 하든� 경쟁을� 하든�

간에� 결국은�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둠(협동)� 활동도� 어찌� 보면� 내

면에서는� 경쟁이죠.� 등수를� 매기지� 않더라도� ‘쟤네만큼� 해야지’,� ‘쟤네보다� 잘해야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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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니까.� (중략)� 사실� 모델링이라는� 것도� ‘저� 사람만큼� 잘하고� 싶다’� 혹은� ‘쟤보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되는� 건데� 그게� 대상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

구가� 될� 수도� 있고,�상호� 작용을� 하는� 중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티볼� 타격(연습)하는� 것도� 솔직히� 경쟁이거든요.� 누가� 좀� 더� 멀리� 보내나� 애들끼리�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신야구� 학생.� 심층면담)

  신야구� 학생은� 지난� 한� 해� 김사랑� 교사의� 지도를� 받았으며, 축구나� 농구�
등의�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플레이트�
야구4) 수업에서� 팀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반전의� 면모를� 드러낸� 학생이
었다. 김사랑� 교사는� 매� 학기�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교육내
용으로� 선정하여� 선행� 학습� 및� 경험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초
기� 연습� 과정에서는� 게임의� 형식보다는� 직접교수와� 개별적인� 피드백을� 활
용하였다. 모두가�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 구조� 하에서도� 학생들은� ‘누가� 더� 잘� 하나’에� 관심을� 가졌다. 

저는� 시험� 성적� 가지고� 애들이랑� 경쟁을� 하면� 약간� 좀� 더� 걔를� 이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걔가�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걔보다� 좀� 더� 해야지� 이럴� 수� 있으

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둘� 다� 성장하는� 것� 같아서.�

(신야구� 학생.� 심층면담)

경쟁을� 하면서�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그냥� 혼자� 농구할� 때� '골� 10개�

넣어'� 이러면� 사실� 하기� 싫잖아요.� 근데� 애들� 모여가지고� '너희끼리� 10개� 넣어'� 이러면�

얘� 몇� 개� 넣고,� 얜� 몇� 개� 넣고,� 이러니까�뭔가�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좀� 생겨요.

(한검도� 학생.� 심층면담)

  한검도� 학생� 또한� 직접적인�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
의� 수행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촉진되었
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4) 투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타자가� 정지된� 공이� 아닌� 움직이는� 공을� 타격할� 수� 있도
록� 작은� 경사로(플레이트)를� 활용한� 야구형� 변형게임. 투구는� 타자와� 같은� 팀의� 투
수가� 실시하며� 타자� 앞에� 설치된� 플레이트를� 향해� 공을� 굴려� 타자� 앞에서� 튀어오르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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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잘� 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싸움’과� ‘상처’, ‘고통’과� 같
은�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경쟁..� 상대방이랑�싸우는� 것?

(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경쟁하면� 다치는� 거?�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많이� 다치는� 것� 같아서.� 싸움이� 생각도� 나

고,� (중략)� 제가� 솔직히�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좋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나쁘게�

보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이태권� 학생.� 심층면담)

  연구� 참여� 교사들� 또한� 경쟁� 활동� 지도의� 어려움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
이나� 소외를� 꼽았으며� 학생들이� 경쟁을�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 이상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스포츠라는게� 되게� 좀� 자극적이고� 즉흥적이다보니까� 경쟁이,� 경쟁을� 하다보면� 되게� 격해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략)� 아이들을� 봤을� 때는� (경쟁과� 싸움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슷하지� 않게� 가르치는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

어요.�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은� 약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를� 들어서� 애들이랑� 축구� 경기나� 피구� 경기를� 할� 때� 애들은� 그냥� 뭔가,� 특히� 중학생들,�

그� 상황에� 몰입해서� 흥분하면� 막� 욕도� 하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학생들은� 경쟁을�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긍정적인� 의미

의� 경쟁)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 하는거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악의를� 지니고� 반칙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평소� 체육�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연
구� 참여� 교사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이들이� 싸
움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주로� 주변의� 학생들이나� 즐겨보는�
운동� 경기의� 장면을� 떠올리며� 이기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쉽사리� 싸
움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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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경쟁하다가,� 운동� 경기에서나� 그럴� 때� 보면� 감정도� 격해지고� 싸울� 때도� 많으니

까� 그런� 거를� 좀� 봐서,� ‘경쟁’� 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좋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나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연구자� :� 경쟁을� 하다� 보면� 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자� :�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다� 이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검도� 학생.� 심층면담)

자기도� 모르게� (반칙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꼭�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박수영� 학생.� 심층면담)

나쁜� 의도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서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타인의� 것을� 못� 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태권� 학생.� 심층면담)

  박수영� 학생과� 이태권� 학생의� 응답과� 같이� 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
등들의� 상당수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한다.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경향
성을�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더라도�
종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해보면� 사실은�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략)� 요즘에� 이

런� 말� 하면� 되게� 막� 거부감� 가질� 수� 있는데� 승리에� 대한� 갈망,� 갈증� 그런� 것들을� 채워

주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학교에서� 확인을� 하는데.� 사실� 체육대

회나� 스포츠클럽� 대회를� 열어보면� 애들이� 그� 순간� 그� 장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가고,� 다른� 활동들은� 적어도�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이게� (경쟁의)� 굉장히� 안� 좋은� 속성�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

고.� 근데� 나는� 그것조차� 교육의� 과정인� 것� 같고.� (중략)� 걔가 1학기에도 축구 시합하고

졌어요. 남자애에요 자기가 자기 거 골포스트 맞춰놓고 맞춰서 지 팀이 졌어. C 받았지.  

분에 못 이겨서 한참을 울고 분을 삭히다가 그날 방과 후에 집에 안 가고 혼자 프리킥

연습을 한 시간 반을 하고 가더라고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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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의� 작동원리� vs. 공정하다는� 착각

  이전� 절이� 경쟁� 행위가� 개인의� 내면적�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됨을�
가정하는� 것이라면, 이� 범주의� 인식은� 개인의� 선호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경쟁에� 기반한� 사회� 구조가� 외부로부터� 주어져� 개인이� 이를� 피할� 수� 없음
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쟁이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일반� W-6.� 온라인� 설문)

사회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죠� 사실.� 한정된� 자리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한정된� 자원)� 갖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경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좋은(善) 것으로� 인정하
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공정한� 경쟁과�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현
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는� 가운데
(Sandel, 2020) 연구참여자들� 또한� 최선(最善)이� 아닌� 차악(次惡)으로서�
사회� 속의� 경쟁을� 인식하고� 있었다.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쟁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최고

의�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경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태권� 학생.� 심층면담)

  박형신과� 정수남(2013)은�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순응과� 저
항뿐� 아니라� 자기계발, 예속, 비(非)행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사회의� 작동원리로서의� 경쟁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계발의� 모습이� 우세한� 가운데� 학생� 참여
자에게는� 예속이, 교사� 참여자에게는� 저항의� 모습이� 일부� 나타났다. 

공부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무조건� 경쟁을� 꼭� 부딪힌다고� 생

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대담하고� 옳은� 판단� 같은� 것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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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경쟁이라는� 게�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살면서� 경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경쟁하

면� 기분이� 나빠지는�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체험을� 해

보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한검도� 학생.� 심층면담)

이런� 걸� 미리� 배워놔야� 나중에� 사회� 생활할� 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경쟁을� 해야되니까.� (결과를)� 인정하고,� 고치고,� 이런� 걸� 미리� 배워놔야� 되는데�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사회�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멘탈이� 더� 쉽게� 깨진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연구� 참여� 학생들은� 사회의� 작동원리로서의� 경쟁에� 대하여� ‘어쩔� 수� 없
이’, ‘어차피’ 마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으로서� 사회� 구
조에� 대하여� 느끼는� 무력감의� 투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어른들
이� 우려하는� 것만큼� 경쟁�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은� 체육활동을� 비롯한� 학교생활을� 통해� 경쟁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
를� 학습하여� 미래에� 마주할� 경쟁�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의� 하나로� 인식하였으며� � �
과거� 경쟁에서� 탈락하였지만�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낸�
경험을� 떠올렸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경쟁인데�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죠,� 착한� 것만� 보여준다는� 게�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과� 자체만�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다� 그냥� 생사과인데� 그렇게� 꼭� 깎아서만� 줘야� 될까?� 농약도�

묻고,� (웃음)� 물음표가� 있네요.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나는� 임용고시� 3년� 보고� 그� 전에� 의전(의학전문대학원)� 3년,� 이렇게� 6년을� 공부를� 했어.�

입시� 경쟁을� 6수� 한� 거야.� 사실� 허비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좀� 아깝지.� 하지만� 결론적으

로� 지금� 내� 나이가� 마흔이� 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경쟁이� 굉장히�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 것� 같아.� 정말� 힘들었어.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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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프로� 경력� 한� 번은� 좀� 있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프로팀� 갔다가� 대학에� 진학

하게� 된� 거죠.� 프로� 안에서는� 제가� 키가� 좀� 작아요� 농구� 선수� 치고.� 경쟁력이� 조금� 없다�

생각해서� 대학에� 빨리� 진학해야겠다� 생각을.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최선을� 다했지만�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권배려� 교사, 꿈에� 그리
던� 프로� 무대에� 입성했지만� 신체� 조건의� 한계를� 느꼈던� 신나라� 교사의� 이
야기처럼� 때로는� 경쟁에서의� 패배가� 삶의� 경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
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두� 교사� 모두� 당시의� 선택을� 인생을� 풍요
롭게� 만드는� 의미있는� 경험으로� 인식하였지만� 어쩌면� 이들이� 희망� 진로를�
포기해야� 했던� 유일한� 이유는� 역량의� 부족이� 아닌� 당시의� 경쟁자들에� 미
치지� 못했던� 시험� 점수� 1점, 신장� 몇� 센티미터일지도� 모른다.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였다.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냥� 공부� 못했으니까.� 내가� 게을렀으

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어디다가� 놓느냐가� 굉장

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자기� 탓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교육� 제도라든

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서� 최대한� 하기는� 하지만� 완

벽하게� 다�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중략)� 다� 노력해요.� 오히려� 노력� 더� 많이� 하는� 애

들이� 안� 되는� 경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

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공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노력도� 물론� 있었지

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노력했고� 그� 노력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그런� 혜택의� 결과인� 거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그게� 사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살아온� 환

경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특히나� 우리는� 더� 그렇고.� 공부도� 순위� 매겨서� 하니까.� (중략)�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 현장이� 그거를� 독려,�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우리가�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연구� 참여� 교사가� 인식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은� 이들로� 하여금� 경쟁이
라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교육의� 렌즈를� 거쳐� 새로운�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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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이후�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나. 스포츠� 경쟁에� 대한� 인식� : 교과의� 책무

  걸음마를� 하고, 글을� 익히는�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마저� 부모들� 사이의�
경쟁이� 되기도� 하는� 요즘, 십수� 년간� 무수한� 경쟁� 상황을� 경험해온� 학생들
이� 경쟁에� 대하여�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보다� 긍정적인� 모습의� 경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체육교과의�
잠재력이자� 책무라고� 인식하였다.

올바른� 경쟁을� 체험하는� 유일한� 과목

(일반� W-2.� 온라인� 설문)

다른� 교과� 경쟁� 있어?� 없잖아.� 우리는� 독특한� 교과라� 굉장히� 달라.� 물론� 수학� 한� 문제�

더� 맞고� 이런� 게� 경쟁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1차원적인� 경쟁이고� 우리는� 굉장히� 고차

원적인�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한번� 진짜� 맞닥뜨려보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 말을� 맞춰야� 되고,� 생각을� 나눠야� 되

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걸� 누가� 시켜주냐고� 다른� 교과에서� 아무도� 못� 시켜준

다고.� (중략)� 어떤� 교과에서� 아침� 7시에,�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와서� 그� 연습을� 하냐고.�

체육대회� 한� 번� 있으면� 애들� 미치잖아.� 7시까지� 와서� 볼� 차고� 농구� 연습하고.� 영어� 말

하기� 대회� 한다고� 7시에� 나와서� 하라면� 절대� 안� 하지.� 그게� (체육교과의)� 힘인� 것� 같아

요.� 자발적인� 욕망을� 만들어주는� 거.� (중략)� 그걸� 누가� 시켜주냐고.� 다른� 교과에서� 아무

도� 못� 시켜준다고.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스포츠� 경쟁의� 특성은� 1) 유희적� 경쟁, 2) 협력
적� 경쟁, 3) 순환적� 경쟁, 4) 수단적� 경쟁의� 네�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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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희적� 경쟁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를� 마주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재미와� 스릴, 몰입�
등의� 원초적� 감정(Buchholz, 2012)을� 스포츠� 경쟁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쟁에� 대한� 개인적� 선호나� 인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구� 참여� 학
생들은� 승패를� 떠나�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느꼈던� 즐거움을, 교사들은� 자신
이� 참여해� 온� 스포츠� 경쟁의� 기억과� 더불어� 경쟁� 활동� 수업에서� 더욱� 활
기차게�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일단� 경쟁(영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경쟁� 영

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고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업을� 해보면�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참여하는� 게� 눈에� 보이

는� 게� 경쟁이에요.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경쟁영역.� 당연히� 경쟁이고.� 이유는� 체육� 수업이� 사실� 아이들의� 흥미나� 자발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잖아요.� 그게(경쟁)� 학생들을� 수업에�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인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경쟁이�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매혹적인� 요인인

데.� 그걸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수업� 참여나�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고,�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선호해요� 경쟁� 활동을.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나�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영역이� 경쟁�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들한테� 기술을� 가

르치는� 것보다는� 이미� 중학교� 때� 좀� 배웠던,� 누구나� 다�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꺼내� 가지고� 게임� 위주로� 하는� 경우.� 그게� 이제� 가장� 편한.� 내가� 편하고� 애들도� 편한�

거야.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경쟁(영역)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제일� 즐겁고� 역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동기가� 부여

가� 되어� 있으니까.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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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실� 교사를� 비롯하여�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놀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안전하게� 승리와� 패배를� 경
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되었다.

스포츠는� 가상이잖아요.� (중략)� 일단은� 스포츠는� 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

은�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상처만큼�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봐요.� 스포츠에서�

경쟁하다가� 졌을� 때랑� 사회에서� 실제� 내가� 생활하다가,� 혹은� 시험에� 떨어져서� 삶이� 고단

해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학교가�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실패하면� 어

떤� 기분이� 들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걸�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학교에서� 연습해� 볼� 수� 있잖아

요.� 저는� 경쟁이라는� 환경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노출시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권배려� 교사는� 스스로를� 경쟁� 회피� 성향으로� 분류하였으며, 체육교사로
서는� 드물게� 학창시절을� 통틀어� ‘운동을� 잘� 하는� 아이’로�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학창시절� 내내� 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으며� 점심시간이면� 몇� 번� 만져보지도� 못할� 공을� 쫓아� 운동장을�
누비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축구를�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나한테� 볼이� 안� 와.� 내가� 하는� 건�

수비였어.� 볼이� 오면� 그냥� 걷어내기.� 내가� 3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은� 게� 한� 두�

번인가� 있었을� 거야.� 난� 아직도� 그� 감각을� 기억해.� 어쩌다가� 나한테� 오는� 공을� 찼는데�

그게� 되게� 멋지게� 들어간� 거.� 나한테는� 사실� 그� 경기의� 승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축구공이� 굴러가는� 거,� 그거� 쫓아가는� 거,� 그리고� 한� 50분� 시합을� 하면� 내가� 볼을�

차는� 건� 한� 5번� 정도?� 많으면� 10번.� 드리블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차기만� 하는�

거야.� 드리블은� 뺏기니까.� 그런데도� 그게� 즐거운� 거지.�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그간� 경쟁� 활동이� 주는� 이점이�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국한되어�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상이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성훈� 등, 2012; Aggerholm, 2018).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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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환(2018)은� 170여� 명의� 초등학생이� 작성한� 총� 1150편의� 글쓰기� 자료
를� 통해� 경쟁� 활동의� 선호는� 운동� 기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
인의� 성향에� 기인함을� 확인한� 바� 있다. 초등체육과� 중등체육에서� 요구하는�
운동� 기능�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경쟁� 활동을�
통해� 기쁨, 재미� 등의� 긍정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협력적� 경쟁

  체육교육에서의� 경쟁� 활동은� 개인� 간� 경쟁보다는� 집단� 간� 경쟁의� 형태
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육상이나� 체조와� 같이� 개인�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경쟁보다는� ‘도전’이나� ‘건강’과� 같은� 가
치와� 연관지어� 제시되었으며� 경쟁� 영역의� 교육� 내용은� 축구, 야구, 배구와�
같은� 팀� 스포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참조). 때문에� 체육교과에서�
경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많은� 연구� 참여� 교사들
은� 가장� 먼저� ‘협동’을� 떠올렸다. 

저는� 팀.� 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만� (중략)�

‘경쟁’� 그러면� 이게� 팀� 스포츠� 경기장에� 꽂혀� 있어서 시선을� 딱� 우리� 팀� 안에다가� 갖다�

놓아가지고�단결,� 열정,� 희생� 이런� 것들� 많이� 떠올라요.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경쟁� 활동이� 스포츠� 종목을� 다루다보니까� 단체� 경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 아이들이� 잘하면� 안� 되고� 친구들과� 함께� 좀� 협동도� 할� 줄� 알고� 존중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고� 때로는� 희생도� 할� 줄� 알고�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것들도� 함께� 곁들

일� 수� 있는� 게� 경쟁�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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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학교� 1~3학년� 신체활동� 예시�

  연구� 참여� 학생의� 경우에도�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
정을� 경쟁� 활동의� 의미이자� 재미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경쟁이라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협동이라고� 해야되나?�같이� 하는� 게� 경쟁에서� 유

리하지� 않을까. (중략)�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하는� 게� 더� 재미� 있기도� 하고,� 그

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요.

(박수영� 학생.� 심층면담)

애들이랑� 같이 힘� 쓰면서� 승리같은� 그런� 것도� 하면� 더� 돈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

게� 재미있어요.

(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교육학� 분야에서� 집단� 간� 경쟁은� 구성원� 간의� 결속� 및�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Tauer & Harackiewicz, 2004)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등� 참여도
를� 증진하여� 협력�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업� 전략의� 하나로� 널
리� 활용된다(송유진, 2019). 

일단은� 경쟁을� 하게� 되면�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내� 팀� 우리� 팀� 그리고� 상대� 팀� 약간� 그

런� 팀이� 생기잖아요.� 가상의� 어떤� 팀.� 그래서� 나를� 포함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합을�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영역 신체활동� 예시

도전

동작 마루운동, 도마운동, 평균대운동, 철봉운동, 다이빙� 등

기록
트랙경기, 필드경기, 경영,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사격, 궁도, 볼링, 다트, 스포츠스태킹� 등

투기 태권도, 택견, 씨름, 레슬링, 유도, 검도� 등

경쟁
영역형

축구, 농구, 핸드볼, 럭비, 풋살, 츄크볼, 플로어볼, 얼티
미트� 등

필드형 야구, 소프트볼, 티볼, 킨볼� 등
네트형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정구, 족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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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 애들끼리� 엄청� 친해지고� 엄청� 끈끈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일부러� 이런� 식으

로� 바꾼� 것도� 있는데,� (중략)� (학급� 안에서)� 팀� 나눠서� 하는데�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안� 친해지고� 그래서.� 내적� 경쟁보다� 외적� 경쟁을� 해야지� 얘네들끼리� 더� 서로� 친해지고�

대화를� 하겠다� 싶어서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사회성�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경쟁.� 리그를� 하고,� 대회를�

열고.�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간� 스포츠� 클럽(대회)� 진짜� 좋다고� 생각해.� ’그� 상황에서는�

이기려고� 자기네들끼리� 찐‘� 소통을� 해.� (중략)� 축구� 시합� 하면� 열한� 명이� 뛰잖아.� 서로�

다� 친한� 게� 아니야.� 서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 그� 안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때만큼

은� 다� 친구야.� 시합이� 끝나고� 나서� 뒷담화를� 할지언정� 그� 필드� 안에서는� 협력하고,� 어떻

게든� 이겨보려고� 소통하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의� 정과� 외� 체육활동은� 운동기능이� 뛰어나고�
체육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외� 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클럽� 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홍열정� 교사와� 권배
려� 교사는� 운동� 기능의� 높고� 낮음을� 떠나� 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아침� 조회�
전, 점심시간, 방과� 후, 심지어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준과� 형
태의� 교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동체라는� 학급� 안에,� 뭐� 작게는� 팀이어도� 되고� 그� 팀이라는� 거� 안에� 나를� 결속시켜주

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중략)� 제가� 궁극적으로� 경쟁� 활동을� 강조하고,� 자꾸� 조

장하고,� 권유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애들이� 이� 소속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서적� 에

너지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응원하고� 다� 같이� 참가하고� 부족한� 친구가�

있더라도� 응원해� 주고� 이런� 거� 다� 같이� 할� 수� 있는.� (중략)� 어른들의� 시선으로� 과열되고�

경쟁이� 심하게� 조장되고� 이건� 어른들의� 시선이고� 아이들은� 그거를� 원해요.� 아이들은� 그

렇게� 막� 다른� 반한테� 상당히� 적대감도� 갖게� 되고,� 체육대회나� 스포츠클럽� 대회� 때� 보면�

심판이� 누구를� 편파� 판정을� 했다더라,� 누가� 몇� 반에� 여자애가� 남자애가� 반칙을� 했는데�

걔� 정말� 인성이� 쓰레기더라� 이러면서� 근데� 그�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네� 학급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만큼� 그런� 불만

을� 토해내는� 것� 자체가� 내가� 우리� 공동체� 내� 학급에� 대해서� 소속감도� 강하게� 갖고� 있고�

애착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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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라도� 이게� 상당히,� 애들� 막� 밥도� 못� 먹잖아요.� 지금� 나는� 막� 울고� 불고� 막� 서로� 위

로해� 주고� 이게� 슬픔에� 잠기잖아요� 공동체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감정�

교육이라고� 봐요� 다� 되게� 좋은� 감정� 교육이다.� 공동체라는� 학급� 안에,� 뭐� 작게는� 팀이어

도� 되고� 그� 팀이라는� 거� 안에� 나를� 결속시켜주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소속감과� 연대감

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저는� 이렇게� 항상� 배구든�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모둠을� 짜� 가지고� 계속� 그� 기록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서� 그� 모둠에� 기록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1번� 선수� 저쪽� a� 선

수와� 이쪽� b�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나머지� 애들은� 또� 응원하고� 열광하고� 이

러는� 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

리들을� 형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모둠� 활동,� 모둠으로� 경쟁활동.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협력은� 비단� 단체종목에서, 팀�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
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 팀과� 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의� 규칙을� 존중하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였다. 

경쟁만이� 누구와� 함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진짜� 내� 호적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기� 역량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적대적이다,� 서로� 반감을� 갖고� 반목하고� 있다.�

그거는� 되게�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경쟁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

면� 그런� 에너지가� 동원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이기

려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지.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혼자�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은� 계속� 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힘든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다른� 친구에게는� 그� 부분이� 잘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배울� 수� 있어서.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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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적� 경쟁

  이� 범주의� 인식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경쟁� 전의�
준비과정, 경쟁� 중의� 압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성찰하는�
활동, 경쟁의� 결과를� 미래의� 수행을� 위한� 피드백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 전
체를� 경쟁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경쟁은� 성장의� 동
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일상에서도� 워낙에� 많은� 경쟁이� 있어서� 케바케겠지만.� 뭔가� 일상적�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경쟁은� 뭐랄까� 뭔가� 쟁취를� 하거나� 그게� 안� 돼서� 말거나.� 단일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예

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하면� 그것도� 경쟁이� 된� 거잖아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

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뭔가� 스포츠에서는� 그런� 긴장만� 있는� 게� 아

니고� 그� 속에서의� 즐거움도� 있고,� 또� 만약에� 거기서�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그� 스포츠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경쟁이� 또� 이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수영대회에� 나가면은� 이� 대회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다음� 또� 대회가�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즐거움과�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성

찰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경쟁과� 스포츠�

상황에서의� 경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거기(스포츠)에서는� 약육강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겼고� 약간� 그

런� 느낌?� 뭔가� 정당화할� 수� 있어� 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게� 스포

츠에서의� 경쟁� 형태고� 일반� 사회에서의� 경쟁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이겨버리고,� 도태되

는� 그런� 것�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요.� 지면�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연구� 참여�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도하는� 체육� 수업에서의� 경쟁만큼은� 참
여하는� 개인� 간, 모둠� 간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특
정한� 개인� 혹은� 모둠이� 경쟁의� 우위를� 독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하
였다. 

이럴� 때� 싫어하죠.� (한� 팀이)� 너무� 일방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러면� 애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때� 이제� 막� 팀을�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종목을� 해서� 애들이� 싫

어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애들� 모둠� 조직을� 제대로� 안� 해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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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죠.� 그거야� 뭐� 제� 책임입니다.�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이게� 혼성� 경기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들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자애들이� 안타를� 치면� 2루까지� 가게� 하거나,� 아니면� 여자애들이� 수비� 볼� 때� 한� 번� 땅

에� 바운드� 하고� 잡은� 것도� 플라이� 아웃으로�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너

무�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땅에)� 튀기고� 잡아서� 플라이아웃을� 시키니까� 애들이� 반응이� 엄

청� 좋았어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업에서)� 축구� 같은�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특히.� 혼성학급

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축구는� 참� 수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

만� 잘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4) 수단적� 경쟁

  학교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교육이나�
다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경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다
양한� 교육적� 효과를� 불러오는� 스포츠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수단과�
목적의� 전도가� 일어날� 위험성을� 내포한다.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특히나�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서,� 학교라는� 곳에서� 배워야� 할� 가치들이� 경쟁� 영역�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

각을� 해서 가장� 가르치기를� 선호하고.�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자기� 실현의� 기제로서의� 학교� 체육보다는� 그냥� 체육� 특기자로� 대학� 진학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아니면은� 도구적인� 목적으로� 체육� 교육이� 완

전히� 전도돼� 있다라는� 거죠.� (중략)� 아이들한테� 그� 스포츠가� 즐거운� 활동이� 되는� 게� 아

니라� 노동이� 되는거거든요.� (중략)� 학교� 운동부는� 사실은� 교육의� 장소가� 아니야.� 노동의�

장소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장이� 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

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것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인� 가치� 자체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기� 실현의� 기제로서의� 학교� 체육보다는� 그냥� 체육� 특기자로� 대학� 진학하고� 성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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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아니면은� 도구적인� 목적으로� 체육� 교육이� 완전

히� 전도돼� 있다라는� 거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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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체육� 내� 경쟁의� 지도� 유형

  연구� 결과� 1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경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을�
광의의� 경쟁� 개념으로부터� 스포츠에� 붙박여�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쟁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교사와� 학생의� 인
식이� 학교� 체육의� 맥락�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경쟁� 활동의� 교수‧학습으
로� 실천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경쟁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학교� 체육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의� 경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Simon(2021)은� 스포츠에서
의� 경쟁이� 단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한쪽� 끝에� 친근하게� 즉각� 참
여할� 수� 있는� 친선경기에서부터� 다른� 한쪽에는� 프로, 올림픽, 엘리트� 스포
츠� 경기가� 있는� 일종의� 연속체� 안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연속
체는� 활동에� 요구되는� 운동� 기능의� 수준, 그리고� 보상과� 위험부담의� 상대
적� 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경쟁이� 학교라는� 공간적‧제도적� 맥락에서� 수행될� 때에는� 교육
이나� 사회화, 선발과� 변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자발적인� 참여, 참가자� 간의� 대등한� 기능� 수준, 승리� 추구의� 인정
을� 전제로� 이루어진다(Aggerholm, Standal, & Hordvik, 2018). 그러나�
학교� 체육의� 일부�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 수준을� 지닌� 학생들이� 동일
한� 장에서, 의무적으로, 승리� 이외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쟁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쟁의� 모습들
을�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그리고� 경쟁에의� 참여�
동기를� 두� 축으로� 하는� 사분면� 안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Competi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Matrix, 
CSPEM)’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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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6.�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

  사분면을� 구성하는� 두� 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
험부담의� 측면에서� 저부담� 경쟁은� 경쟁의� 결과가� 기분� 변화, 상품� 획득, 
벌칙� 회피� 등� 비교적�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변화로� 종결되는� 경쟁을� 말한
다. 반면� 고위험� 경쟁은� 성적이나� 진학, 진로와� 직업과� 같이� 한� 사람의� 삶
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이다. 참여� 동기� 측면에서� 목
적으로서의� 경쟁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몰입과� 즐거움, 
정체성을� 추구하는� 경쟁을� 말한다. 반면� 수단으로서의� 경쟁은� 금전, 명예, 
학력� 등� 활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그를� 통한� 의미� 이외의� 모든� 것을� 추구
하는� 경쟁을� 말한다.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을� 구성하는� 각� 면은� 학교� 체육� 내의� 하위� 맥락과�
일대일로� 대응된다기보다는� 체육수업, 과외체육, 전문체육의� 전� 맥락에� 걸
쳐� 나타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사분면에� 위치한� 경쟁� 유형의� 개
념� 및�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 특성� 및�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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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험-목적� 경쟁� : 자아실현형

1) 개념� 및� 목적� : 올림피언의� 꿈

  고위험-목적경쟁은� 활동의� 중요도가� 높고� 그� 결과가� 대학� 진학� 혹은� 진
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때로는�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위험부담이� 높은� 경쟁이다. 정규� 체육수업
보다는� 주로� 전문체육의� 맥락에� 적합하며� 과외체육�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보상구조는� 일반적으로�
승리지상주의, 공격성,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종목의� 정신과� 자
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며�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
는� 장으로서의� 경쟁이�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특출한� 것,� 특수한� 것,� 오직�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본인이� 깨닫고� 그거를� 끌어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중략)�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자기가� 좋

아하는� 운동을� 해서,� 또� 잘해서� 그걸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건�

환상이잖아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 유형의� 경쟁은� ‘환상’이라는� 이전문� 교사의� 표현이� 말해주듯� 흔하게�
발견되는� 범주는� 아니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그것이� 생계와� 직
결되는� 업(業)이� 될� 때에는� 타의에� 이끌려�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
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학생선수)� 아이들한테는� 그� 스포츠가� 즐거운�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되는거죠.�

적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친다면� 노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략)� 학교� 운동부는� 사실은� 교육의� 장소가� 아니야.� 노동의� 장소죠.� 앞으로의� 내가� 운동

선수가� 됐을� 때,� 직업� 선수가� 됐을� 때의� 노동의� 가치를� 여기서� (키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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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문� 교사는� 학생선수들이�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스포츠에� 참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운동선수
의� 진로가� 여전히� 큰�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로� 여겨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선수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때로는� 반대하는� 부모
님과� 선생님을� 설득하는� 과정� 끝에� 진로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전문체육�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 또한�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를�
떠올리며� 운명과도� 같은� 끌림과� 동경의� 감정을� 이야기� 하였다.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 소꿉친구� 중에� 리듬체조� 했던� 친구

가� 있거든요.� 시합장을� 한번� 놀러� 갔는데� 시합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길래� '나도� 뭔가�

하고� 싶다'� 해서� 올림픽� 종목을� 찾았는데� 그� 중에� 펜싱이� 있었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학교까지� 전학�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00� 초등학교라고� 00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야외� 풀이� 있었어요.� (중략)�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 당시에�

선수였던� 애들이� 수영하는� 걸� 보면서� '와� 쟤네� 수영� 잘한다'.� 하교할� 때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수영,� 나도� 수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다가� 주말이나� 이럴�

때,� 수영장이� 비어� 있을� 때� 몰래� 철조망을� 친구랑� 넘어가� 가지고� 수영을� 몇� 번� 몰래� 하

기도� 했었어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있고� 좋아서� 시작을� 했죠.� 그냥� 골대에� 공�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좋았고,� 내가� 이� 한� 골� 넣었을� 때� 그� 만족감이� 좋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

농구� 국가대표가� 돼야지',� '어디� 프로팀에� 가야지'� 나는� 그런� 목표가� 생기면서� 좀�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었죠.� 단순히� 동호회� 운동하는� 것처럼� 이

기는� 게�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했는데� 목표가� 생기면서� 좀�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인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실제로� 삶의� 전� 영역에서�
소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학습� 활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력함에도� 어떤� 활동은� 유독� 원활하게� 전개되는� 반면, 어떤� 활동은� 시간
과� 경험이� 누적되어도�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일한� 노력을� 기울일� 때� 학습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학습자가� 지닌� 소질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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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엄태동, 2003). 
  소질의� 발견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
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들� 참여자에게는� 운동, 스포츠가� 그
러한� 장이었다. 고현범(2011)은� 노동� 윤리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노동과� 노
역(drudgery)의� 개념을� 구분하고, 좋은� 삶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자아실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의� 선수들를�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던� 이들� 참여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프로� 리그에� 참가하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선수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하지
만� 자아실현으로서의� 경쟁은� 타인이� 지닌� 것보다� 우월한� 것이� 아닌, 자신
이� 지닌�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기에�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만이� 이� 유형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게(불안,� 스트레스)� 무뎌요.� 황선행(가명)� 같은� 애가� 특히� 그런� 앤데,�

걔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졌다고� 막�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야

금야금� 그걸� 쫓아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잡아먹고(이기고).�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고3� 형

이� 고1� 때� 있었는데� 그� 형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 들어가서는� 단거리에� 자

기보다� 잘하는� 형들이든� 누구든� 다� 잡아먹고,� 지금은� 뭐� 이제� 최고가� 됐으니까.� 그런� 심

리적인� 그거를� 스트레스로� 보는� 게� 아니라� 비고츠키의� 비계이론이라� 그러나요?� 자기보

다� 조금� 잘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 근접,� 근접,� 근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뛰어넘

는.� 그것도� 물론� 본인이� 가진� 재능이겠지만.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전문� 교사가� 지도했던� 황선행� 선수는�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 세계� 무
대의� 성인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탁월한� 기량을� 갖추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은� 언제나� 존재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함
께� 경기하는� 선수들을� 자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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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특성� 및� 양상

  고위험-목적경쟁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일차적으로� 전문� 운동선수의� 진
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쟁을� 지도하는� 방식은� 경기
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한� 탈진이나� 소진, 고위험� 경쟁의�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
움을� 다독이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 선택과� 집중

  고위험� 경쟁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 기능의� 수준이� 높으
며� 때로는� 한� 경기, 한� 시즌의� 성적이� 학생들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위험� 경쟁에서는� 임박한� 경기에서� 좋은� 성적
을� 거두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모습이� 나타났다. 

너무� 똑같은� 훈련을� 맨날� 하다보니까� (중략)� 학교� 운동부는� 어쨌든� 저희가� 진로를� 그쪽

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체력� 향상� 위주보다는� 그

냥� 성적을� 위한� 반복적인� 훈련� 이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강도� 있고� 기량� 위주로.�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일반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방과� 후에
만� 훈련에� 참여했던� 김펜싱� 학생의� 사례와는� 달리, 이전문� 교사가� 근무하
는�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체육� 인재의� 양성이라는� 학교의� 교육� 목
표에� 맞추어� 체육� 교과군의� 전문교과목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 과정상�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듣는� 스포츠�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 체육�

교과목으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오후에는� 이제� 자기� 운동부� 전공� 실기,�

저희는� 전문�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번을� 하죠.� (중략)� 그래서� 공통으로는� 육상,�

체조,�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스포츠� 개론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잘� 되지는�

않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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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참여교사� 재직교�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표

⁕ 선택과목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 선수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조기에� 발견
하고� 계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지나친� 조기� 전문화로� 인하여� 선

A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조협동� 교사. 현지문서)

교과
과목�
유형

세부� 교과목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보통
교과

일반 체육 4 2 2
진로 체육탐구 2 1 1
진로 스포츠생활 4 2 2

B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체육중점학교)(이충실� 교사. 현지문서)

교과
과목
유형

세부� 교과목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보통
교과

일반 체육 4 2 2
일반 운동과� 건강 4 2 2
진로 스포츠생활 4 2 2
진로 체육탐구* 6 3 3

전문교과I
개인‧대인� 운동* 6 3 3
스포츠� 경기체력* 6 3 3

C고등학교(특수목적(체육)고등학교)(이전문� 교사. 현지문서)

교과
과목
유형

세부� 교과목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문교과I

육상운동 2 1 1
스포츠� 개론 2 1 1
단체� 운동 2 1 1
체조� 운동 2 1 1

개인‧대인운동 2 1 1
체육� 전공� 실기� 기초 15 15
체육� 전공� 실기� 심화 15 15
체육� 전공� 실기� 응용 15 15

스포츠� 경기� 체력 15 15
스포츠� 경기� 실습 15 15
체육과� 진로� 탐구* 15 15

(택1)스포츠� 경기� 분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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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닌� 다른� 종목, 혹은� 다른� 분야의� 재능을� 탐색할� 수� 없게� 하는� 단점
도� 존재하였다.

어떤� 한� 아이가� 수영을� 잘하지만� 또� 다른� 종목도� 잘�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종목을� 선

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런� 시스템을� 막고� 있는� 게� 이� 학교� 운동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학교에

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잖아.� 다양한� 스포츠를� 하다가� 종국에� 자기가� 운

동� 선수를� 직업으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

는� 그런� 식으로� 운동� 선수의� 진로가� 가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각� 종목에서)� 서로� 막� 데려가.� 데려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것(종목)만� 해야� 되는� 우리나라� 체육이�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제가� 사실� 그런�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거의� 기본� 기능이� 끝이었고� 대학교에� 와서도� 그런(실기)�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중학

교에서� 흔히� 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미션들이� 저한테도� 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야� 조존중,� 너� 골대� 앞에� 가서� 서있어’� (웃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뭔가� 경쟁�

활동(스포츠)다운� 경쟁� 활동은� 못해봐서.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체육� 중‧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국가대표로도� 활동했던� 조존중� 교사는�
명실상부한� 체육� 인재이자, 체육� 전문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경
쟁� 활동� 지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온� 일반� 학생
들� 사이에서� ‘깍두기’가� 되어버린� 대학� 시절의� 실기� 수업을� 떠올렸다. 초, 
중, 고를� 거치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의� 종목에� 헌신하면서� 그� 이외의�
다른� 활동에서는� 주당� 1-2시간의� 체육� 수업이� 전부인� 일반� 학생들보다도�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다. 물론, 스포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에�
능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재능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닌�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맹점이� 있다. 

나) 돌봄과� 모범

  고위험� 경쟁은�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며�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부
담이� 크기� 때문에� 승리지상주의나� 공격성,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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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정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대와� 스포
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참여자의� 뒤에는� 교사, 코치, 선배와� 같은� 멘
토의� 보살핌과� 모범이� 있었다.

저는� (운동을)� 늦게� 시작했고� 많이� 뒤처진� 상태로� (고등학교에도)�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들이� 진짜� 잘� 챙겨주셔서� 실력이� 많이� 늘고� 애들을� 따라잡아서.�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니

까�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시합을� 너무� 못해

서� 허무하고� 좀� 죄송한� 마음에� 진짜� 많이� 슬펐던?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지금�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20살� 때.� 대학을� 다니면서� 태릉선수

촌에서� 살았는데� (중략)� 선수촌에서� 00대학까지� 거리가� 상당해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정해져� 있는� 훈련�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침에�

빵� 쪼가리를� 들고�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하고,� 대학� 생활은� 잘� 하지도� 못하고� 바로� 또�

태릉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오후� 훈련이� 거의� 다� 끝나가요.� (중략)� 그런데� 저희�

파트� 선생님이� 저를� 일대일로� 봐주셨어요.� 물론�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나

의� 지도자로서� 나에게� 좀� 관심을� 주시고� 나를� 좀� 책임져주려고� 해주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고마웠어요.� 본인은� 식사도� 못하거나� 늦게� 하셔서� 겉으로는� 좀� 싫은� 티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저를� 되게� 케어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

꼈던� 게� 첫� 번째로� 생각이� 나고.�

두번째로는� 제가� 초반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팀을� 바꿨어요.� 새로운� 팀에� 코치�

선생님이� 저를� 되게� 잘�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기량적인� 측면을� 잘� 케어해� 주

신�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

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지지를� 하고,� 개인적으

로� 관심을� 보이고,� 뭔가�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고등학교� 때� 강00� 형이라고,� 그� 형이� 저랑� 같은� 종목을� 했는데� 쭉� 같이� 이렇게� 봤거든

요.� 같은� 종목이니까� 시합도� 같이� 뛰고� 그러면서� 보면�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도� 참� 좋

고� 나도� 참� 저� 형처럼� 되면� 좋겠다.� 00대학인데� 운동도� 열심히� 잘� 하고� 참� 부럽다.� 이

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모습은� 선수와� 지도자� 간의�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를� 강조하며�
최근� 권위주의적� 코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중심코칭의� 모습과�
유사하다(Ph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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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부담-목적경쟁� : 진지여가형

1) 개념� 및� 목적� : 나도� 체육인

  오늘날� 사회에서는� 개인의� 직업뿐� 아니라� 그가� 향유하는� 여가가� 그� 사
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남는� 시
간을� 소모하기� 위한� 일상적� 여가를� 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
문가� 못지� 않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전문적, 진지한� 성격의� 여가에� 참
여하고� 있다(이문진, 2017). 저부담-목적경쟁은� 이전� 절의� 유형과� 마찬가지
로� 활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자기표현� 등� 내재적� 참여� 동기에� 의해� 시작되
지만�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은� 낮은� 경쟁이다. 참가�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외체육의�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며� 때로는� 정규� 수업이�
이� 유형의� 경쟁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저는� 스포츠� 시간(정과�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선생님이랑� 농구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해보고� 농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략)� 작년에� 완전� 농구라는� 한� 종목에� 너무� 빠

져�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 때도� 나가서� 하고,� 주말에도� 애들끼리� 만나

서� 하고,� 학교� 끝나면� 애들끼리� 또� 해서� 하고,� 맨날� 하루� 종일� 농구를� 했었어서� 그래서�

제일� 기억이� 나요.

(김농구� 학생.� 심층면담)

약간�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그� 축구공이랑� 엄마보다�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기

도� 하고.� 저� 가끔씩� 안고� 자기도� 하거든요.� 힘들거나� 슬플� 때도� 운동장� 가서� 막� 혼자� 공�

차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니까� (중략)� 요즘에는� 주� 4회?� 이것도� 좀� 적은� 거예

요.� 원래� 주� 7일� 다� 했어요.� 맨날� 맨날� 친구들� 불러서� 할� 때도� 있고,� 즉석에서� 저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가� 가지고� ‘저희� 시합� 한번�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맺

어진� 인연도� 되게� 많아요.

(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뭔가� 운동을� 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니까.� 전� 자신감이� 생기는� 게� 좋아하는�

걸�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 좀� 저다운� 걸� 하는� 것� 같

은� 느낌?�

(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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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구� 학생의� 경우처럼� 때로는� 전문� 운동� 선수가� 아니더라도� 스포츠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편입되기도� 한다. 

잘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잘하지� 못했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 나도� 놀랐거든.� 나

도� 잊고� 지내다가.� 내가� 성적이� 좀� 좋았어.� 그래서� 예전에� 홍대부고� 시험� 볼� 때� 아니� 이

렇게� 성적이� 좋은데� 왜� 체육교육과를� (시험)� 봤냐고.� 그� 때� 대답을� 중고등학교� 때� 다�

CA� 활동을� 운동으로� 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납득하시더라고요.� 운동을� 되게� 좋아했

던� 애였구나.� 내가�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게� 사실� 부모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저부담� 목적경쟁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목적은� 대개� 운동� 기능의� 발전, 
종목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동료의식� 형성이� 주를� 이루었다.

애들이� 체육� 시간에� 경험했던� 운동,� 스포츠�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애들한테� 너무나� 중요

한� 몰입감과� 어떤� 재미를� 선사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애들이� 나중에,� 혹은� 현재� 중학

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스포츠를� 꼭� 하나

는�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정도?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1인� 1스포츠’� 그래서� 평생�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고등학교라고� 나는� (생각해

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 나한테� 맞는,� 내가� 사실� 여러� 종목을� (개

설)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종목으로만� 하면� 애들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 근데� 다양

한�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선택의� 폭이� 있다보니까� 자기한

테� 맞는� 걸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나라도� 정�

붙이고� 열심히� 하면� 그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평생� 스포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

면� 그걸� 계기로� ‘스포츠가� 되게� 재미있구나’� 해갖고� 다른�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배드

민턴를� 해봤는데� 이게� 재밌다�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그런� 하나의� 그런� 징검다리,� 발판�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 113 -

    2) 지도� 특성� 및� 양상

가) 교사의� 열의

  진지여가형� 경쟁의� 지도는� 교사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자신이� 좋아
하고� 오랜� 기간� 참여해� 온� 종목에� 대한� 애정을� 전수하고자� 하였다. 종목
별, 수준별로� 다양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스포츠� 클럽은� 근데� 빡세게� 했죠.� 걔네들은� 실제� 아주� 제가� 그냥� 막,� 실제� 이를테면� 배

구는� 체육관도� 없었는데� 그냥� 우레탄� 바닥이었는데� 배구하는� 학교� 섭외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알음알음� 해가지고� 배구하는� 학교� 가� 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배우게� 하고,� 실제� 거의� 뭐� 매일�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전국대

회까지� 나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애들도� 수원� 대회에서� 우승하고� 경

기도�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러니까� 강해지더라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애들이� 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중략)�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목� 이런� 데가� 성하지� 않아요.� 막� 밖에

서� 추운� 데서� 볼�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굉장히�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이벤트� 식으로� 해서� 탁구� 데이도�

하고� 배드민턴� 데이도� 하고� 족구� 데이도� 하고.� 아침에� 그� 얼리버드� 뭐� 축구반� 해서� 아

침에도� 축구했다.� 그리고� 아침� 웨이트반도� 했었어.� 아침에� 7시까지� 학교� 오라고� 그래서�

웨이트하고� 밥� 먹이고.� 예산에서� 컵밥이랑� 닭가슴살� 같은� 걸로� 해서� 애들� 밥� 먹이고� 그

것도� 막� 종류�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아침� 축구반을� 내가� 했었어.� 근데� 그때� 많이� 모였었

어요.� 애들이� 그래서� 인문고� 교장� 선생님이� 딱� 우리를� 이렇게� 보고� 나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인문고� 교장� 선생님이� 아침� 일찍� 오시잖아.� 애들이� 일찍� 등교해

서� 내가� 애들� 이렇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진짜로� 대회하고� 리그하는� 거는� 반대항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붙여놔요.� 몇� 월� 몇�

일,� 몇� 교시� 무슨� 경기고� 결과.� 득점� 누구.� 아예� 진짜� 프로� 팀에서� 하듯이� 그렇게.� 그러

면� 이제� 우리� 반� 애들끼리� 엄청� 친해지고� 엄청� 끈끈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 반별로� 했었어요.� (학급� 안에서)� 팀�

나눠서� 하는데�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안� 친해지고� 그래서.� 내적� 경쟁보다� 외적� 경쟁

을� 해야지� 얘네들끼리� 더� 서로� 친해지고� 대화를� 하겠다� 싶어서� 웬만한� 애들은� 다� 절반�

이상은� 거의� 선수를� 한� 번씩� 뛰게끔� 경기를� 여러� 번� 하게� 하고,� 그걸�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는� 점심시간에� 챔피언스리그를� 했어요.� 하고� 싶은� 애들만� 모았다가� 40명� 넘게�

와서� 여자� 리그� 남자� 리그� 따로� 돌리고� 이건� 진짜� 친선.� 그런데� 애들은� 더� 미쳤죠.�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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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퀄리티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 엄청� (높고),� 대신� 몇� 반� 대� 몇� 반의�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그냥� 이제� 참관,� 관전하러� 오는� 애들도� 재밌는� 거예요.�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그림� 7.� 수업과� 교내� 체육행사의� 연계(홍열정� 교사.� 현지문서)

나) 승리의� 기법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기능� 습득� 위주의� 지도가� 이루어졌다.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한테� 좀� 더� 실력을� 쌓으라고� 하죠� 그�

즐거움보다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게� 만약에� 교내� 스포츠클럽이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

도� 지들끼리�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방과� 후에� 나와가지고� 체

육관� 쓰게� 해주세요�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학교� 대표� 애들이� 나가는� 그

런� 스포츠� 클럽� 애들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실력을� 쌓으라고� 가르치는� 편이에요.� 왜냐

하면� 이겨야� 좋으니까� 이게� 단순히� 즐기는� 거� 넘어서� 이겨서� 즐기는� 게� 더� 좋으니까.�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방신웅, 우효동, 황선환(2015) 진지한� 여가� 수준의� 높고� 낮음, 여가� 전
문화� 수준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네�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 집단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가�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는� 때로는� 유사한� 개념
으로� 여겨지지만� 여가� 전문화� 수준이� 높고, 진지한� 여가� 수준은� 낮은� 집단
의� 삶의� 질�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기간의� 참여를� 통해� 해당� 활동에� 필요
한� 지식이나� 기능의� 숙련도가� 높더라도�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없음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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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부담-수단경쟁� : 유희오락형

1) 개념� 및� 목적� : 상처받지� 않는� 수업

  유희오락형� 경쟁은� 경쟁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고, 신체활
동량의� 증대나� 학생들의� 만족� 등� 활동� 이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이다. 주로� 체육� 수업에서� 활용되며� 일부� 스포츠� 클럽에서도� 발견된
다. 

경쟁� 활동을� 할� 때� 우려스러웠던� 거?� 아무래도� 자기� 애들끼리� 서로� 욕하거나� 험담하거

나� 자기� 팀에� 있는� 좀� 실력� 부족한� 애들은� 소외시킬까� 봐,� 그게� 상처가� 될까� 봐� 그런�

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였고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고� 되게�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은�

되게� 누적되어� 온� 애들이거든요.� 체육� 수업� 거기서� 어떤� 교사의� 탓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되게� 방치됐었던� 애들인데� 걔네들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제가� 보기

에는� 또� 상호작용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학급에� 그런� 애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한� 70~80%� 애들은�

이렇게� 분위기만� 여건만� 잘� 만들어주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꼭� 한� 1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게� 누적된� 그런� 실패� 경험,� 대회,� 체육� 수업에� 대한� 그런� 소외� 경험,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정말� 잘하는� 애인데� 조를�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걔는� 개인�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사실� 그냥� 기본� 기능의� 최소한만� 보는� 거지� 거기서� 수행평가� 거기서� 막� 뭐�

이렇게� 경쟁시켜가지고� 점수� 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저부담-수단� 경쟁의� 목적은� 패배의� 아픔� 경감, 경쟁의� 폐해� 중화. 혹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활동(체력운동, 기능연습)을�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안에서는� 경쟁이� 먼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즐거움과,� 화합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속에서� 그게� 먼저� 충분하게� 아이들의� 스포츠� 활

동에� 대한� 가치로� 습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스포츠� 활동이� 좀� 심화되

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와서� 경쟁하는�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경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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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그냥� 달리기� 하면� 1등만�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

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순화시키고� 좀� 완화시키고� 싶은거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학교에서� 경쟁이� 아이들에게� 어떤� 열패감이라든가� 열등감을� 주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뭔가� 자꾸�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

쟁이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 내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도� 크고�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경쟁� 영역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만� 많이� 드러나고� 부각� 받는� 그런�

게�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좀� 다른� 아이들,� 다른� 그룹의� 아이들도� 얼마

든지�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표현� 수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2) 지도� 특성� 및� 양상

가) 욕설은� 안돼

  이� 유형의� 지도는� 경쟁이� 유발하는�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습� 또한� 학생들이� 활동에� 깊이� 몰입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교사
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Q.� 경쟁� 활동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부상을� 입거나� 서로� 감정� 상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A.�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경쟁상황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서로� 감정� 상하고,� 패배� 후�

지나치게�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꼭� 개별상담을� 통해� 교훈을� 주

고자� 함.�

(일반� M-2,� W-7.� 온라인� 설문)

상대� 팀한테.� 상대가�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파울이� 들어왔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중학생

들이� 오히려� 더� 허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한� 번� 당하면� 막� 째려� 보면서� 그러니까� 그

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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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욕은� 안� 돼.� 욕� 절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착하게� 한두� 번� 지적받으면� 또� 안� 하긴� 해

가지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건� 비신사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자기� 팀에� 어떤� 아이가�

찬스가� 났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비난)’� 이러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경기를)� 못하게� 하죠.�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평소에는� 막� 신앙심도� 있고� 되게� 평화롭게� 하는데� 시합만� 하면� 애가� 완전� 미치는� 거예

요.� 걔� 때문에� 자기� 팀� 애들이� 얘� 눈치를� 보는� 거야.� (중략)� ‘그렇게까지� 해서� 이겨야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이겨서� 뭐?� 국가대표� 대항전이야� 뭐야?’� 이러면서� 계속� 얘

기하고� 애들� 있는� 데서� 면박을� 좀� 줬죠� 그랬더니� 애가�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지기는)�

하더라고요� 1학년이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다� 같이�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시합

에서� 이기는� 게� 물론� 기분� 좋고� 즐겁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나) 승리의� 공평한� 기회

  유희오락형� 경쟁� 지도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뉴스포츠, 네트형� 게임� 등�
신체접촉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종목을� 학습내용으로� 선정하여�
사전� 경험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승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및� 팀� 조성이� 필수이다.

(일반� W-11.� 온라인� 설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좀� 새로운� 종목이라서�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싫어했던거는,�

싫어했던거..� 그것도� 애들이� 약간� 재미없어�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축구� 같은� 거� 하면�

별로� 안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특히.� 축구는� 참� 수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잘

하는� 애들만� 잘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경쟁이� 1:1로� 경기를� 하는거보다� 팀대� 팀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팀의� 구성을�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수업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흥미도라든가,� 뭔가� 그런� 비슷비슷한� 정도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재밌는데� 똑

같은� 농구� 3on3를� 했을� 때� 어떤� 학급에서는� 꾸준하게� A팀이� 너무� 잘했고� B팀이랑� C팀

은� 고만고만하지만� 너무� A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실력이� 상승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A팀� 학생들은� 농구를� 자기들은� 정말� 잘한다가� 되고� 당연히� 경기를� 운영하

는� 방식이나� 농구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었지만� A팀은� 흥미도가� 굉장히� 높고� B

랑� C팀은� 농구에� 대한� 흥미도는� 오히려� 굉장히� 낮아지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나중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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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신과� 별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을� 것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던� 수업이� 가

장� 실패?� 아쉬웠던� 수업이고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기능이�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을� 유망주를� 시켜가지고� 유망주� 상대� 팀의� 유망주� 두� 명을�

고르게� 해서� 그� 유망주는� 테니스� 라켓을� 쓰게� 했어요.� 야구할� 때요� 야구할� 때� 그럼� 걔

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라켓을� 쓰니까� 빵� 치면� 무조건� 안타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팀에� 뭔가� 보탬이� 되겠구나� 해서� 쫄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mvp로� 뽑히는� 애

는� 야구� 배트를� 거꾸로� 치게� 했어요.� 손잡이로�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일부� 스포츠클럽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라는� 이유로� ‘아나공� 수업’ 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 

예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스포츠� 클럽�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거의� 그냥� 원하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제� 시합� 위주로만� 돌렸어요.� 지도는� 딱히� 안� 하고� 그냥� 붙여

놓고� 시합� 시키고� 붙여놓고� 시합� 시키고� 그럼� 한�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경기도� 적당히� 탄력적으로� ‘선생님�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30분� 우리� 하고,� 5판� 3선

승� 딱� 하고� 쉬자.� 예를� 들어� 자유�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애들의� 분위

기를� 맞춰가지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또한� 특히� 수업� 맥락에서는� 경쟁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최소화
함으로써� 승패에� 집착하는� 모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저는� 결과를� 게시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고� 뭐� 자기들끼리만� 기억하게� 하고� 전체� 순위�

이런� 건� 없어요.� 그러고서� 그냥� 끝내버려요.� 승패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물론� 애들은�

기억하죠.� ‘우리� 전패야’� 이런�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강조하지� 않아요.�

몇� 등� 몇� 등� 몇�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를� 않고,� 그냥� 참여도로� 평가를� 하고� 1� 2� 3등�

점수가� 없어요.(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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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위험-수단경쟁: 이전투구형

1) 개념� 및� 목적� : 노동이� 된� 스포츠

  이전투구형� 경쟁은� 한정된� 진학� 및� 진로의� 기회를�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경쟁이면서� 경쟁에서� 탈락했을� 시의� 위험부담이� 큰� 경쟁이다.

저도� 그런� 예전에�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스트레스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중략)� 운동

하는� 아이들이� 경기� 실적이라든지� 메달� 하나� 따고� 상장을� 하나� 따는� 거에� 의해서� 대학

을� 가거나� 실업팀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중략)� 아이들한테� 그� 스포

츠가� 즐거운�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체육� 특기자�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거든.� 아파도� 뛰어야� 돼.� 부상을� 당

할� 수도� 있잖아.� 어디가� 아프면� 근데� 걔네들의� 세계에서� 경쟁은,� 부상은� 낙오야.� 특히�

고3들한테는� 살벌하지.� 얘네들한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연구자� :� 그러면�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정도를�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참여자� :� 체육활동� 선호도는..� 중?�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하니까.�

연구자� :� 몇� 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참여자� :� 늦게�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 너무� 똑같은� 훈련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중략)� 솔직히� 이제� 재밌거나� 이렇진� 않

은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다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다른� 쪽으

로� 편입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일단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계속� 하는� 거에요.�

이걸� 고등학교� 내내� 해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고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 팀뿐� 아니라� 팀� 동료도�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희는�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진짜� 같이� 생활하는� 애들이랑도� 솔직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져도� 물론� 기분이� 너무� 안� 좋

지만� 제가� 그� 친구를� 이겼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기분이� 나빠서� 다른� 생활면에서� 나타

나는� 행동을� 제가� 봤을� 때도� 그걸로도� 너무� 속상하고� 약간� 스트레스에요.�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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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때도� 그렇지만� 또� 연습� 때도� 경쟁자라는� 게.� 이게� 경쟁인데� 경쟁하는� 아이들끼리에

서� 그� 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심리�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들이� 구

타하고� 눈치� 주고� 이런� 건� 없지만� 사소한� 거� 가지고� 후배들한테� 눈치를� 준다든지� 그래

서� 아이가� 기가� 죽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2) 지도� 특성� 및� 양상

가) 승리지상주의

  이전투구형� 경쟁에서의� 성공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승리이다. 패배
했을� 때�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연구자� :� 그러면� 뭔가� 학생이� 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쟁의� 상황을� 되게�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참여자� :� 그냥� 제가� 연습� 경기든� 시합이든� 이렇게� 경쟁했을� 때?� 심판기요.� 왜냐면� 심판

기에� 노골적으로� 점수가� 드러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누가� 승이고� 누가� 패인지

도� 알� 수� 있고점수가� 저희는� 딱� 나와� 있어서.� 저희는� 개인전을� 뛰면� 점수가�

총� 15점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겼으면� 15대� 8� 이렇게� 점수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서.�

연구자� :� 그러면� 그� 심판기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여자� :� 냉정하다.� 게임�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긴� 사람이� 그냥� 뽀록,� 운으로� 찌른�

게� 많은데� 이긴� 걸� 수도� 있고,� 진� 사람은� 진� 대신에�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을�

수도� 있는데� 심판기� 결과로만� 봤을� 때� 그런� 걸� 전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완

전� 냉정한� 것� 같아요.�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스포츠� 클럽� 가서� 조금� 느꼈던� 건데� 오히려�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흥분하는� 그런� 경

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옛날에� 농구� 스포츠� 클럽� 데리고� 나갔는데� 저는� 아이들을� 경기

에� 한� 번씩� 다� 뛰어줘보고,� 코트에� 한� 번� 나가보고� 하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는)� 이게� 이겨야� 되니까� 잘� 뛰는� 애만� 계속� 뛰어주는� 거예

요.� 경쟁� 활동에서� 이기는� 게� 최고니까� 너네� 잘하는� 애들만� 뛰어�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여서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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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못� 들면� 대학� 못� 가.� 8강을� 가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중략)�

나� 사실� 경쟁�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경쟁을,� 사실�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내� 속으로

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세계에� 동화가� 돼버린� 거예

요.�그러면서� 내가� 애들을�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를� 느낀거야.�애들이� 힘들면�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운동이� 안� 힘들고� 느냐?� 뭐� 약간� 이런.� 나도� 좀�

변한� 것� 같아� 운동부� 감독하면서 굉장히� 애들을� 이렇게,� 그� 치열한� 세계를� 보면서� 나도

솔직히� 좀� 강해졌다기보다는� 좀� 변했지.�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나) 넘을� 수� 없는� 선

  학교운동부� 지도를� 맡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이전투구형� 경쟁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학생� 선수들의� 지도는� 코치나� 감독의� 전적인� 권한
이기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저는� 이제� 운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전문� 지도자가� 아니라서� 코치님이� 이제� 관

리를� 하시니까� 특별히� 제가� 지도�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거나� 어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나는� 운동부� 지도를� 안� 하지.� 왜냐면� 코치� 선생님들이� 지도하니까.� 나는� 이제� 보통� 훈수

만� 두지� 이렇게.� 피드백이� 간단한� 거.� 운동부� 지도는� 내� 영역이� 아니야.� 사실� 그렇죠.� 오

버하는� 거야.� 그� 지도하는걸� 나도� 잘� 모르기도� 하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 이제�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 두� 분이� 계시는데� 또� 저

도� 제가� 보는� 눈이� 있어서� 저도� 입이� 근질근질� 하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

니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코치들이랑� 따로�

얘기할� 때는� 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엘리트� 선수� 경력이� 없는� 교사들은� 물론,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이전문�
교사조차� 기술적인� 측면의� 티칭에� 있어서는� 코치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물론� 이는� 지도자의� 역할과�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하
지만�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자� 간의� 단절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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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위험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게(방과� 후� 사제동행� 체육활동)� 가능했던� 이유가� 운동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축구부가� 있다든지� 야구부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특기자� 애들이� 이제� 체육관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

에� 시간� 안� 됐어.� 평일에는� 걔네(운동부)가� 쓰니까.� 걔네가�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쉬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있거든� 1시간� 반� 정도?� 그거를� 하려고� 그� 6시까지� 기다려야� 되겠

지.�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농구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었지만.�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하면� 체육관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농구를� 좀� 잘�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못했어요.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권배려� 교사와� 이전문� 교사의� 사례처럼� 단위학교에� 존재하는� 운동부가�
오히려� 그� 종목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경계� 짓기는�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뿐� 아니라� 종
목과� 종목� 간에도� 나타났다. 

어떤� 한� 아이가� 수영을� 잘하지만� 또� 다른� 종목도� 잘�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종목을� 선

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막고� 있는� 게�

이� 학교� 운동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올

인하게� 만들잖아.� (중략)�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서

로� 막� 데려가.� 데려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중략)� 그게� 종목�

이기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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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경쟁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안

  연구� 결과� 2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본�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이�
학교체육� 현장에� 투영되어�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쟁의� 모습들을� 활동의� 목적과� 활동에� 수반되
는� 위험부담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사분면에� 위치시켜� 살펴보았다. 어
느� 한� 유형이� 무조건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의미� 있는� 배움을� 촉진하는� 교육적� 경쟁이� 되기도� 하고� 반대
로�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비교육적�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을� 구성하는� 두� 축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네� 가지� 경쟁의� 교육적� 장점� 및� 난점을� 살펴보고, 두� 축이� 만나� 형성하는�
유형별� 경쟁의� 교육적� 지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 경쟁의� 교육적� 장점� 및� 난점

1) 고위험� 경쟁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을� 구성하는� 가로축의� 한쪽� 극단에는� 경쟁의� 결과
가� 학교� 성적,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등의� 선발� 여부� 등� 참가자의� 이익
과� 불이익에� 작용하여� 어떤� 참가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
류의� 경쟁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high stakes 
testing)과� 유사하게� 경쟁의� 결과로� 인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작년엔가� 재작년에� 교육과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선생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3학

년� 애들이� (체육� 성적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야�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확� 예민해지더라고요.�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대회가� 1년� 중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다� 망쳐도� 돼.� 그래도� 체전

만� 잘하면� 돼.’� 왜냐하면�체전에서� 연봉이� 책정되고� 그게� 가장� 국내에서� 큰� 대회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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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정받고� 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대학을� 진학� 할� 때는�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1~2학년�

때� 금메달을� 땄다가� 고3� 때� 메달을� 하나도� 못� 딴� 사람이랑� 1,� 2학년� 때� 메달을� 하나도�

못� 따다가� 고3� 때� 동메달� 하나를� 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동메달� 딴� 사람이� 우선권이

에요.� (중략)� 그래서� 다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많이� 성적이� 저조해져요.� 후

배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중학교(선수)는� 좀� 즐길� 수� 있지.� 입시랑� 전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고등학교나� 아니면� 프로를� 가는� 대학생들의� 그런� 세계는� 정말� 피터져.� 치열해.� 진짜� 얘

네는� 8강� 못� 들면� 대학� 못� 가. (중략)� 기회가� 총� 6번� 있거든요.� 처음에� 못� 들� 수� 있다�

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애들이� 점점� 표정도� 바뀌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경

쟁에서� 뒤쳐지면� 대학을� 못가.� 사실� 고등학생� 때� 큰� 문제거든요.� (중략)� 더� 절망스러운�

건� 뭔지� 알아?� 수능� 망치면� 재수� 하면� 되잖아.� 또� 망치면� 삼수하면� 되잖아.�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자기� 학년에서� 못� 가면� 못� 가지. 재수,� 삼수가� 없는� 애들이야.� 얘들은�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밑에� 학년� 애들도� 올라오니까.� (중략)� 우리나라� 체육특기

자� 입시� 제도는� 모� 아니면� 도에요.� 걔네들이� 만약에� 그� 체육특기자가� 안� 돼서� 다른� 대

학으로� 간다?� 갈� 수는� 있겠지� 지방에� 미달나는� 과.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종목의� 특성이나� 지원� 대학에� 따라� 입학� 전형은� 조금씩� 상이하였지만�
현재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는� 대체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수상경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출
신� 대학을� 기준으로� 개인의� 역량을� 가늠하는� 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서� 대학� 입시는� 개인의� 교육뿐� 아니라� 직업� 선택�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일반� 학생을� 위한� 입시� 제도에서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학업성
취나� 활동을� 평가하며� 일부� 대학은� 특정� 학년의� 성적에� 가중치를� 두기도�
한다. 정시� 전형의� 평가� 요소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년에� 1회만� 응시할�
수� 있어� 매년� 극도의�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위험� 경쟁이� 야기하는� 문제는� 학생선수
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펜싱� 선수와� 권배려� 교사가� 제시
한� 사례처럼� 단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평가�
제도는� 경쟁의� 중요도와� 위험부담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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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Simon, 2021) 고위험� 경쟁은� 승리의� 가치를� 제고하고� 최소의� 기준이� 아
닌� 더� 높은� 성취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
을� 수� 있다(박세훈, 2010).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 '야� 너희들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제대

로� 했다면,�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것만큼� 다른� 뭘� 하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중략)� 극한의� 어떤� 노력과� 한계에� 가본� 사람만이� 또� 다른� 분야의�

한계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다,� 공부에서도.� 어떤� 분야가�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거라기보다� 거기까지� 가게� 꾸준한�

성실한� 노력,� 인내�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전문� 교사의� 응답처럼� 고위험� 경쟁� 상황을� 경험한� 이들은� 일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내, 의지, 성실� 등의� 덕목을� 함양하기도� 하며, 이
러한� 삶의� 태도가� 다른� 분야나� 활동에� 참여할� 때� 긍정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며, 
고위험� 경쟁에� 탈락했을� 때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저� 형� 때문에‘,� '나는� 저� 형을� 못� 넘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벽이� 되어버리는� 아이들

도� 있어요.� 아예�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자기를� 억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중략)�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완전히� 그냥� 뭐..� 물론� 안� 그러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공부를� 거의� 배제하고� 그렇게� 지내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직업� 선수가� 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겨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겨야� 되니까.� 지면� 더� 스트레스.� (중략)� 우리� 코

치� 선생님� 다� 프로� 출신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매� 시즌�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 불가�

통보를� 사무국에서� 하는� 거야.� 사무국장이� ‘00씨� 고생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계약� 안� 하

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실업자� 돼.� 되게� 충격이� 크대. 다른� 팀� 알아보는

데� 다음� 팀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평생� 해오던� 업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그런� 경쟁인� 거야� 그� 사람들의� 경쟁은.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 126 -

  권배려� 교사가� 제시한� 코치의� 사례처럼� 고위험� 경쟁은� 높은� 수준의� 헌
신,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의� 장에서� 탈락했
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현실적� 충격의� 강도도� 높다. 때문에� 이� 유형의� 경
쟁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고자� 하는� 승리지상주의의� 모습이� 나
타날� 가능성이� 크며,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진로를� 꿈꾸는� 일반� 학생들의� 진
입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모님께서)� 공부를� 좀� 하는� 애니까� 공부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힘든�

짓을� 하려고� 하냐.

(이태권� 학생.� 심층면담)

  이태권� 학생은� 학생선수는� 아니지만� 태권도를� 오랜� 기간� 수련하여� 일반
고� 학생을� 위한� 전형을� 통해� 체육관련� 학과로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으로� 손꼽히는� 학교였으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학업� 성적이� 우
수한� 자녀가� 체육�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부모님의� 우려� 섞인� 말을� 들
어야� 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스포츠� 분야가� 낙오와� 탈락의� 부담
을� 안고� 있는� 고위험� 경쟁의� 장으로� 여겨지는� 반증일� 수� 있다.

2) 저부담� 경쟁

  고위험� 경쟁의� 반대편� 극단에는� 경쟁의� 결과가�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는� 저부담� 경쟁이� 존재한다. 

우리끼리는� 그냥� 게임인데,� 재미있자고� 하는건데, (중략)� 저는� 경기를� 경쟁으로� 보는� 것

보다는� 그냥� 애들이랑� 노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우리� 팀이� 꼭� 이겨야�

될� 이유가� 별로..�

(김농구� 학생.� 심층면담)

선수를� 하기� 전에� 했었던�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차피� 제� 진로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딱히�

부담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이기면� 그냥� 마냥� 기분� 좋은� 거고,� 져도� 나는�

이거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김펜싱� 학생.�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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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 되게� 신기한� 게,� 동호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축구하고,� 배우고� 하는� 거� 보면,� '

아니� 여기서� 뭐가� 나와?'� 약간� 이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신기

해요.�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엘리트� 선수� 출신인� 신나라� 교사의� 눈에는� 다소� 의아한� 장면으로� 비춰�
졌으나, 저부담� 경쟁이라고� 해서� 참가자들의� 노력이나� 헌신의� 크기가�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저부담� 경쟁은� 학생들이� 패배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도전하고, 활동의� 내재적�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학교가�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

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이� 감정을� 내가� 어

떻게� 소화시키고�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걸� 동력

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학교에서�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경쟁이라는� 환경에� 아이들

을� 안전하게� 노출시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이� 유형의� 경쟁은� 경쟁이� 그� 자체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바, 학생들의� ‘바쁘고, 행복하고, 착한’ 모습에� 안주할� 위험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재미있다가� 마는� 허망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배드민턴� 수업을� 했는

데,� 배드민턴이� 애들이� 미치잖아요.� 그냥� 뭐� 풀어만� 놓으면� 자기들끼리� 난리� 치잖아.� 그

래서� 저는� 한번� 완전� 개인� 평가� 개인� 시합� 평가로만� 돌려서� 애들이� 자기� 오더지� 같은�

거를� 한� 장씩� 다� 줘가지고� 애들이� 얘랑� a랑� 뜨면� 그� 다음에� b랑� 뜨고,� '야� 나랑� 안� 하

는� 애들이� 누구야'� 이러면� 가서� 막� 계속� 붙게끔�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정신

없이� 자기들끼리는� 막� 운동해� 근데� 저�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들� 구경하는데� 되게�

외롭다� 심심하다� 자기들끼리만� 신난� 느낌� 그리고� 분명� 그� 안에서� 뭔가� 교육적인� 지도를�

분명히�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고�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기본� 룰만�

가르치고.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또한, 단순히�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모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하여� 경쟁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일� 수� 있
다. Simon(2021)은� 이러한� 태도를� 뛰어난� 그림이나� 소설을� 두고� 그것들
이� 당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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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라며�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보통� 애들이� 체육은� 열심히만� 하면� 그냥� 다� a�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abc� 그냥� 등급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열심

히� 해서� a를� 받은� 애들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만약� a를� 받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신념?�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을� 하거든요.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교육청에서� 이게� 무슨� 경쟁이� 심화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스포츠클럽� 대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3학년이나� 뭐� 이런� 애들� 실력� 좋은� 애들을� 경기에서� 배제한다거

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막� 취했거든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중

략)� 이� 시대� 흐름이� 자꾸�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편견들이� 지금� 상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합의가� 돼가지고,�

인식적인� 합의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

을� 것� 같아.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경쟁을�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텐션�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

서� 그러면� ‘야� 너� 적당히� 하고� 싶어?� 내가� 적당히� 경쟁� 만들어줄게’� 하면� 이제� 또� 좋아

하는� 애들은� 진짜� ‘선생님� 재미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할래’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제가� 요즘�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쟁� 스포츠에서�

항상� 중간이나� 중하위권� 아이들에� 맞춰서� 얘네를� 중간까지� 혹은� 여기(중상위)까지� 끌어

올려서� 즐기게� 하는� 게� 제� 지금� 수업의� 목표인데,� 여기를� 처음부터� 넘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3) 목적으로서의� 경쟁

  학교체육� 경쟁� 사분면을� 구성하는� 세로축의� 한쪽� 극단에는� 게임� 자체에�
대한� 애정(love of the game),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동지애, 스릴, 개인적� 탁월성의� 획득과�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
는� 목적으로서의� 경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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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 경쟁� 있어?� 없잖아.� 우리는� 독특한� 교과라� 굉장히� 달라.� 물론� 수학� 한� 문제�

더� 맞고� 이런� 게� 경쟁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1차원적인� 경쟁이고� 우리는� 굉장히� 고차

원적인�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목적으로서의� 경쟁은� 경쟁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는� 얻을� 수� 없는� 극정적� 경험을� 추구한다. 

감정� 에너지를� 고양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나� 도구는� 경쟁� 활동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애들� 가르쳐보면� 우리는� 그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애들이� 반응하고�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격

앙되고,� 고양되고,� 감정이� 막� 충만해져� 가는지� (중략)

승리.�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되게� 막� 거부감�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승리에� 대한� 갈망� 그

거에� 대한� 갈증�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학교

에서� 확인을� 하는데.� 체육대회나� 뭐� 스포츠클럽� 대회� 이렇게� 열어보면� 애들이� 그� 순간�

그� 장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

를� 받아가고.� 근데�다른� 활동들은� 적어도�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오감성�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서의�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발성과�
활동의� 지속성을� 요구하며� 다른� 가치로운� 목표를� 간과할� 수� 있다는� 교육
적� 난점도� 존재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또� 더� 잘해서� 그걸로�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면� 좋

죠.� 근데� 그건� 환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 환상을� 계속� 심어주냐고요.� 그냥� 즐겁게� 사는,�

어떤� 하나의� 자기� 실현의� 기제로서� 그� 자기� 실현이라는� 게�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거든

요. 그냥� 내� 삶의� 즐거운� 충전� 역할을� 해주면� 그게� 나의� 자기�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제

가� 되는� 거잖아요.� 스포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올림픽� 금메달이� 될�

수�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거기에�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에서� 그런� 걸� 가

르쳐야� 된다라고,� 스포츠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물론� 그런� 가치만� 있는� 건� 아니

지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

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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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단으로서의� 경쟁

  목적으로서의� 경쟁의� 반대편에는� 활동� 자체에� 내재된� 의미� 이외의�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이� 있다. 부나� 명예와� 같은� 외재적�
보상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경쟁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 정책이� 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이�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그� 활동이� 수단적� 지위로� ‘격하’되었다
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를� 동시에� 지니며�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협동심.� 같이� 하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배우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경쟁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어떠한� 활동이�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등장했을� 때� 언제든� 대체될� 수� 있으며� 수단적� 활동
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 전도되는� 교육적� 난점이� 존재할� 수� 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것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 자체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실현의� 기제로서의� 학교� 체육보다는� 그냥� 체육� 특기자로� 대학� 진학하고� 성공하기� 위해

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아니면은� 도구적인� 목적으로� 체육� 교육이� 완전히�

전도돼� 있다라는� 거죠.�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네� 가지� 경쟁의� 교육적� 장점� 및� 난점을� 정
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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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쟁의� 교육적� 장점� 및� 난점

나. 유형별� 경쟁의� 지도� 방안

1) 자아실현형� : 좋은� 선수를� 넘어� 좋은� 사람으로

“저는�그저� ‘샤크’로만� 남고� 싶지� 않았어요. 스테판�커리부터� 해서�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농구선수� 샤크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하지만� 샤킬� 오닐� ‘박사’는�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O’Neal, 
2019).” 

  NBA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샤킬� 오닐
이� 2019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오닐은� 농
구에� 대한� 애정과� 재능을� 겸비한�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노화와� 은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년기까지� 포함한다면� 인생
의� 대부분을� 농구� 선수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순간이

교육적� 장점 교육적� 난점

고위험� 경쟁 - 성장의� 동기� 부여
- 실패의� 위험
- 승리지상주의

저부담� 경쟁
- 도전을� 허용하는� 안전한�

환경
- 안주와� 회피

목적� 경쟁 - 활동의� 내재적� 의미� 추구
-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헌

신� 요구
- 다른� 가치로운� 목표의� 간과

수단� 경쟁
- 교육� 목적� 달성의� 보조�

및� 촉진
- 유용성

- 대체� 가능성
- 수단과� 목적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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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며� 인생의� 2막을� 성
공적으로� 피워내었다.
  자아실현형�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독특한� 재능을, 
그� 자체가� 주는� 내재적� 즐거움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경쟁이다. 하지
만� 아무리� 확고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조기전문
화는�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이외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폭
과� 깊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프로� 운동�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공한� 선수가� 된
다고� 하더라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운동� 이외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채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공부.� 제가� 공부를� 막� 잡아다가�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여

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00이� 같은� 애들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저는� 운동� 잘하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저보고� 공부를?� 저는� 대학도� 안� 가요'� 그럴� 수� 있죠.� (중략)� (선수� 생활)� 이후에� 너의� 삶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선수생활)�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수영을� 잘하는� 거는� 잠깐이지만� 수영� 이후에� 너의� 삶

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다.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은거에요.�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은� 얘네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운동에만� 매진하는� 약간� 그런� 것들.� 진짜로� 그렇게� (선수)생활하면서� 애

들� 성적이� 나빠지고�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시키시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생� 선수가� 필수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실제로� 경기에도� 잘�

안� 뛰게� 해주는.� 그렇게� 선생님이� 성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는� 기초�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편이고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이전문� 교사는�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갖춘� 학생선수라고� 하더라도� 기초
적인� 수준의� 학업�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나라� 교사를� 지도했
던� 코치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도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 그와� 유사한�
방침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수많은� 학생선수를� 지도해오면서�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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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가� 프로� 선수로� 활약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권배려� 교사는� 교과� 학습은� 물론� 학생선수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
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스킬,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
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8]은� 권배려� 교사가� 농구부� 학생을� 대상
으로� 운영하는� 인문적�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주최한� 농
구� 전문� 기자의� 강연에� 참여했을� 때의� 사진이다. 학생들은� 대학생들로� 가
득찬� 강의실이� 어색한� 듯� 머뭇거리며� 들어왔지만� 이내� 강연에� 집중하고�
흥미롭게� 청강하는� 모습이었다. 

3년간� 농구부� 고3� 학생들의� 수시� 원서� 접수를� 지도하였다.� 올해� 바뀐� 점이� 있다면� 고3�

학생들이� 스스로� 원서� 작성,� 자기� 소개서� 작성,� 각종� 증빙자료� 출력,� 인터넷� 접수,� 우편

물� 발송까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

(권배려교사.� 현지문서)

그림� 8.� 학생선수� 대상�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

  물론, 이전문� 교사� 또한� ‘공부’의� 의미를� 교과� 학습에만� 한정한� 것은� 아
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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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라는� 게� 그냥� 피상적인,� 형

식적인� 공부도� 공부겠지만� 자신의� 삶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그� 큰� 틀에서� 인생의� 계획에� 정말� 작은� 한� 부분이� 운동.� 선수로서� 모든� 걸� 볼� 게� 아니

라 (중략)� 너희들은� 충분히� 더� 다른� 것까지� 잘� 할� 수� 있다.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육의)� 최종� 목표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힘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중략)� 스포츠를� 즐기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최종�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하지만� 자아실현형� 경쟁에서� 경험하는� 스포츠의� 체
험이� 뛰어난� 선수를� 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
지는� 호울링(최의창, 2018)으로서� 행해질�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
다. 

2) 진지여가형� : 기법의� 능숙을� 넘어� 심법의� 성숙으로

  최근� 생활체육�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생활체육� 센터에서는� 기존� 회
원들이�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리는� 텃세와� 견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
다5). 이는� 여가로서� 운동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운동� 기능의� 능숙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책을� 사서�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중략)　아이들이� 모르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쓴� 책

이� 있었어요.� 손00이라는� 농구� 칼럼리스트가� 쓴� 책이었는데.� 그런� 거� 한� 번씩� 읽혀서�

발표해보라고� 하고� 했는데� 좀� 쉽지는� 않았죠.�농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조협동� 교사.� 심층면담)

  진지여가형� 경쟁은�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활동에� 붙박힌� 내재적�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순수한� 열의와� 애정이� 잘� 드

5) “"떡� 안� 돌렸더니� 밀치고� 발로� 차고"…'수영장� 텃세'를� 아시나요?”, 뉴스1, 2022년�
8월� 1일� 수정, 2022년� 8월� 8일�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475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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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장이다.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종목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
들에게� 운동을� 직접� 하는� 것� 뿐� 아니라� 스포츠의� 문화적� 차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좋은� 경쟁� 바람직한� 경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 시쓰기나� 스포츠� 광고� 그리기나� 그런� 인문적인� 체험� 활동을� 교내� 시상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런� 걸� 하게� 하는� 거죠.� 백일장� 글쓰기라든가� 그걸로� 시상도� 했다.� 그렇

게까지� 하면� 문화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감성과� 정서를� 자극시켜서� 이게� 왜� 필요한지

를� 좀� 더� 내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 애들은� 너

무� 싫어하니까� 시상이랑� 연계해서� 시상� 계획에�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보통� 시상� 계획에�

선생님들이� 팝스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대회에서� 시상� 학급만� 많이� 내시는데� 그것도� 좋

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인문적인� 그런� 시도들을� 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 왠지.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아무래도� 여전히� 경쟁� 활동의� 성격�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 활동을� 실제로�

했을� 때� 좀�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쟁�

활동을�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활동과� 연계된� 간접� 체험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교육적�

목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존중� 교사.� 심층면담)

  홍열정� 교사는� 대학시절부터� 다양한� 운동부에서� 활동하며� 선수로서도�
활약하였지만� 운동을� 함께� 할� 새로운� 집단을� 조직하고, 타� 대학과의� 대회
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밤을� 새워� 편집한� 영상과� 사진을� 선물하는� 등� ‘나
누기’ 향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였다. 그는� 학생들도� 자신
이� 가진� 애정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수업으로� 치면은� 판을� 만들어주고� 팀� 빌딩을� 하는� 것까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제가� 선수로� 뛰는� 것보다� 저는� 제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좋아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저는� 그걸� 찍고� 있거나� 응원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략)� (학생들에게)� 나만� 즐겁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즐거움을� 느꼈으면� 친

구들도�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거랑� 같

은� 이유.� 체육을� 좋아하는� 애들은� 너네는�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왜� 안� 좋아할까?� 얘네한

테도� 맛을� 보여주면,� 그래서� 다�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겠니?� 왜냐면� 팀� 스포츠를� 계속�

하니까� 한� 번에� 몇� 명만으로는�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걸� 얘네도� 알잖아요.� 어떻게든�

애들� 느는� 것도� 자기들이� 보면서� 막� 뿌듯해� 해요.�

(홍열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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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당당중학교� 스포츠리그� 지원단� 활동� 모습(홍열정� 교사.� 현지문서)

  연구참여� 학생들� 또한� 하나의� 종목에�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종목의� 정신
이나� 경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검도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도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

고,� 일단� 모든� 무술이� 그렇듯이.� 그거� 하면서� 이겨도�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

고,� 상대방� 배려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상대방� 배려하면

서� 하고� 이겨도� 잘했다.� 져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한검도� 학생.� 심층면담)

되게� 멋있고� 사람이� 막�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패배�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승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멋있고� 저도� 본� 받아야

겠다.� (화가� 날� 때에도)� 이런� 생각하면서� 참는� 것� 같아요.

(이축구� 학생.� 심층면담)

3) 유희오락형� : 놀이의� 즐거움을� 배움의� 기쁨으로

철저한� 학습목표와� 배우고자� 하는� 교훈에� 대한� 사전� 지도� 없이� 단순한� 경기는� 지양되어

야� 함.

(일반� W-7.� 온라인� 설문)

  경쟁적인� 팀스포츠�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물론, 정규� 체육
수업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경쟁� 활동이다. 연구참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재미, 즐거움� 등의� 단어를� 떠올렸다. 그런데� 연구결과�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이� 경쟁� 활동을� 바라보고� 선호하는�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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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제일� 즐겁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동기가� 부여가� 되

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제가� 아까� 미니� 게임�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활

동들이�그냥� 다� 애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니까� 그게�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험이� 아

닌가.�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신나라� 교사.� 심층면담)

나�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영역이� 경쟁�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들한테� 기술을� 가

르치는� 것보다는� 이미� 중학교� 때� 좀� 배웠던,� 누구나� 다�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꺼내� 가지고� 게임� 위주로� 하는� 경우.� 그게� 이제� 가장� 편한.�내가� 편하고� 애들도� 편한�

거야.� 서로� 편한� 거야. 애들� 새로운� 걸� 한번� 익혀보자� 하고� 하면� 사실� 운동을� 배우려면�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애들도� 지치고� 가르치면� 나도� 지치거든� (중략)� 애들이� 좀� 경험했던� 그런� 운동을� 하더라

도� 애들이�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야.�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배드민턴에서� 룰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항상� 서브할� 때마다� 위치를�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얘네� 잘� 모

르거든.� 다� 까먹고� ‘아� 맞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 (중략)� 사실� 그것만� 해도� 나는� 충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솔직히� 그� 때� 막� 운동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그냥� 논다 이런� 느낌이.

(한검도� 학생.� 심층면담)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나� 기능수준, 경쟁에� 대한� 태도� 등
이� 상이하고�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
상으로� 강도� 높은� 경쟁� 활동을� 지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교사들은� 유
희오락형� 경쟁의� 장점이� 교사의� 편의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우호
적인� 반응이� 어떠한� 이유에서� 연유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쟁활동의�
재미가�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의� 것에� 머물지� 않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의� 유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선생님은� 그런� 라바콘에다가� 뭐� 예쁜� 마음,� 어진마음� 나오잖아요.� 아니면� 티셔츠에도� 어

진마음� 이런� 거� 쓰시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어떤� 약간� 전시�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서� 저도� 예산이� 좀� 있었으면� 조기에� 그런� 거� 막� 박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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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칭찬카드� 그런� 카드를� 애들한테� 이렇게� 줘� 가지고� 상점� 주

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관리상� 너무� 그� 관리하는� 거에�

시간� 너무� 뺏길� 것� 같아서� 안� 했고� 근데� 이렇게� 뭔가를� 카드� 같은� 걸� 붙여놔서� 애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3초에서� 5초� 10초라도� 줄� 수� 있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4) 이전투구형� : 개인의� 품성에서� 집단의� 윤리로

  이전투구형� 경쟁에서는� 경쟁을� 바라보는�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킴과� 동
시에� 그러한� 태도를� 유발하는� 고부담� 경쟁의�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탁민혁(2018)은� 제도가� 발생시키는� ‘문제’현상을� 행위자들의� ‘품성’문제로�
개인화하는� 사이, 제도� 자체의� 작동기제에� 대한� 분석을� 간과해왔음을� 지적
한다. 

일단�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현실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우리� 고등학교� 체육� 특기자들한테� 이런� 경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건� 좀� 어

려워.�제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

해?� 절대� 못� 즐겨.� 페어� 플레이� 이런� 거�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이해는� 좀� 할� 거야.� 그러

면� 멋있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의� 그런� 플레이어서� 그런� 걸� 신경� 쓰고� 운동을�

할� 수는� 없지.�

(권배려� 교사.� 심층면담)

애들이� 리그전� 단체� 시합할� 때� 평가에� 이제� 목숨� 거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예� 애초에�

목숨� 못� 걸게� 완전� 리그전� 점수를� 비슷하게� 줬었어요.� 5점,� 4점,� 3점� 정도.� 서로� 그러니

까� 그� 리그전� 팀별� 경기에서� 이제� 만약에� 1등을� 했어� 그러면� 5점만� 받는� 거예요.� 거기

(모둠평가)에서� 점수의� 당락이� 결정되지� 못하게� 대신에� 개인� 기능�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줬죠.� 그리고� 기능� 평가는� 두� 번� 정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도

와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안� 받더라고요.� (중략)�

평가에 넣는 게 최고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맨날 '야 애들아 이러면서 뭐 해야지', '협력

해야지', '팀구호 외쳐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끼리 시너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시합이 막 불타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성질내고 서로 막 욕하고 상대방 비방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이들끼리 욱하다가도 약간 좀 자정 작

용이 생겨

(김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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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경쟁영역� 수행평가� 기준표

(김사랑� 교사.� 현지문서)

  한편, 현행� 학교운동부� 시스템에�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던� 이전문� 교
사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도
록� 하는� 한편, 학교운동부� 정책과� 관련된� 연수, 정책� 간담회� 등에서� 대안
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저는� 이� 미시적인� 이� 학교� 운동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 시스템� 안에

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죠.� (중략)� 또� 다른� 한편� 거시적으로는�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

면� 이런� 갈등을� 왜� 교사가� 겪게� 하고� 아이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학부모들이� 이런�

식의� 어떤� 무분별한� 경쟁� 속에서� 정말� 도태되고� 탈락하고.� 성공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라도록�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애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게� 충분히�

완벽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제도와� 정책이라는� 게� 제

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문� 교사.� 심층면담)�

그림� 8.� 이전문� 교사� 강연자료

■팀별리그전 평가 – 평가요소

- 매 경기 시작 전 팀구호 외치기

- 득점 시 팀원과 하이파이브

- 리그전 승률 5할 이상

- 누적 득점 15점 이상 기록

- 팀원 전원 안타 

- 팀 홈런 1회 이상

등급 평가기준

A 평가요소중 5가지 이상 만족

B 평가요소 중 3-4가지 만족

C 평가요소 중 2가지 이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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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체육에서� 경쟁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경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을� 알아
보고, 정규� 체육수업과� 정과� 외� 체육의� 맥락을� 나누어� 경쟁� 활동의� 교수‧
학습� 실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에� 관한� 논의

  Arnold(1989)는� 경쟁이� 승리� 추구와� 규범� 준수라는� 양립불가능한� 가치
체계로부터� 도출되어� 근본적으로� 이론(異惀)의� 여지가� 있는� 규범적� 개념
(essentially contested normative concept)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우리�
삶에�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산재함에도�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들은� 수백
년� 간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Johnson & 
Johnson, 1999). 전통적으로� 경쟁적인� 스포츠를� 주된� 교육내용으로� 채택
해� 온�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와� 폐해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김용승, 1999)
  체육교육에서의� 경쟁을� 양날의� 검에� 비유한� 일부� 연구(장경환, 2019; 
Hastie & Mesquita, 2017)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쟁의� 긍정
적� 혹은� 부정적� 효과� 중�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스포츠�
경쟁의� 이상적인� 모습은� 주로� 이론적� 수준에서� 탐색� 되었으며� 현장의� 실
천을� 살펴보는� 연구는� 주로�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 단일한�
맥락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는� 경쟁이� 지닌� 양면성에� 주목하고, 스포츠�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지난� 삶의� 경험과� 개인의� 철학에� 따라� 일상적�
의미의� 경쟁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경쟁의� 과열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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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 있었지만� 경쟁의� 배제� 또한�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
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펼쳐내보일�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들은� 스포츠� 경쟁을� 유희적이고� 협력적인� 일련의� 과정이자�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스포츠가� 경쟁의� 이상이자�
원형으로서� 사회의� 경쟁� 윤리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최
의창(2018)과� Simon (2021)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나. 경쟁� 활동의� 교육적� 지도� 방안에� 관한� 논의

  체육� 철학� 및� 스포츠� 교육학� 분야에서는� 스포츠에� 붙박힌� 경쟁성을� 윤
리적, 교육적� 맥락에서� 풀어내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권민
정, 2008; 장경환, 2019; 장성수, 2007; 김성훈� 외, 2012; Aronld, 1989; 
Aggerholm et. al., 2018; Kretchmar, 2012; Shields & Bredemeier, 
2009). 특히� Aggerholm 외(2018)는� 정과� 체육의� 맥락을� 고려한� 경쟁� 활
동에의� 접근�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안에� 교육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병존함에� 주목한다(장상호, 1997). 예를� 들어� 학교
에서� 치르는� 시험은� 학습의� 정도를� 파악하여� 추후의� 지도� 방향을� 정립하
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지만� 때로는� 선발과� 같은�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경기가� 어떤� 학생에게는�
가벼운� 기분전환에� 불과하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제하되, 
학교체육을� 구성하는� 하위� 맥락들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체육의� 맥락�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경쟁
의� 장에�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
해야� 한다. 니체의� 놀이와� 아곤� 개념을�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정낙
림(2019)은� 아곤(경쟁)의� 가치는� 경쟁의� 종식이� 아닌� 지속에� 있다고� 하였
다. 경쟁이� 가치로운� 활동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종식시킬�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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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승자를�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의� 경쟁이� 또� 다
른�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제도적으로� 종식시키는� 것도� 거부해
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체육활동
을� 연계함으로써� 승자와� 패자의� 구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다음의� 기
회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운동을� 직접� 하는� 것� 이외에� 스포츠� 경쟁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직‧간접적� 교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교육에서� 경쟁적인� 활동이�
축소� 및�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는� 경쟁� 스
포츠가�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의� 소외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관점은� 경쟁을� ‘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운동� 기능의� 능숙함에� 한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정과체육에� 비하여� 의무�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약
화되는� 정과� 외� 체육의� 맥락에서는� 운동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싶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이� 기능의� 향상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 하지만� 권배려, 홍열정� 교사는�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나름의� 방식
으로� 경쟁�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향유� 방식의� 다양성을� 존중하
였다. 또한� 조존중� 교사와� 김사랑� 교사는� 선수나� 감독의� 일화, 올림픽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일반� 학생들은� 직접� 경험해보기� 어려운� 차원의� 경쟁
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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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스포츠의� 개념이� 점차� 비경쟁적인�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범주로� 확대되
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도� 신체활동�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경쟁은�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만드는� 요소로� 인식되며(장성수, 2000) 학교체육의�
교육내용이자�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갈등, 승리지상주의와� 공격성�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
재한다. 따라서� 스포츠가� 지닌� 교육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은� 그
것이� 지닌� 경쟁성을� 어떻게� 다루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에서� ‘경쟁’이라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인식
과� 실천을� 정과체육, 과외체육, 전문체육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체육교육에서� 경쟁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식을� 탐색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중등� 체육교사와� 학생은� 경쟁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중등� 학교체육에서� 경쟁은� 어떻게� 지도되는가? 
셋째, 학교체육에서� 경쟁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위의�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은� 일상적인� 의미의� 경쟁에� 대하여� 양날의�
검과� 같은� 양가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경쟁심은� 자연스러운� 감
정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현대� 사회의� 작동
원리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절차적, 기계적� 공정성의� 환상에� 매몰
될� 위험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들은� 스포츠� 경쟁에� 대하여� 경쟁이되� 유희
적, 협력적� 특성을� 지니는� 순환적� 과정이자, 성장과� 배움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이� 인식한� 경쟁의� 명과� 암은� 올바른� 의미의� 경쟁을� 가르
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스포츠� 경쟁이� 그러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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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체육의� 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활동의� 지도� 양상은� 활
동에의� 참여� 동기와� 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따라� 자아실현형, 진지여가
형, 유희오락형, 이전투구형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자아실현형은� 고위험�
경쟁� 속에서도� 활동�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체육�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스스로가� 지닌� 소질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장이�
되는� 경쟁이다. 이� 유형의� 지도는� 일차적으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선택
과� 집중식� 훈련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탈진을� 보
살피는� 지도자의� 개인적� 관심과� 배려로� 이루어졌다. 진지� 여가형은� 경쟁의�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나� 위험부담의� 크기가� 작아� 활동의� 결과에� 대한� 부
담에서� 벗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소속감�
등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이다. 이� 유형의� 지도는� 종목에� 대한� 교
사와� 학생의� 열의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전술을� 연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희오락형은�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경쟁적� 속성을� 일부�
제거하여� 놀이나� 게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쟁이다. 이� 유형의� 지도는� 경
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이나� 태도를� 억제하고� 기능� 수준
이� 낮은� 학생을� 포괄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이전투구형은� 성적이나� 진학, 진로� 등의� 지위를� 획득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위험� 경쟁이다. 이� 유형의� 지도는� 주어진� 제
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승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되, 체육교사
의� 권한을� 벗어나� 상당부분� 전문� 체육� 지도자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셋째, 유형별� 경쟁의� 교육적� 의미� 및� 지도� 방안은� 활동의� 맥락을� 구분하
는� 두� 축의� 양� 극단이� 지닌� 교육적� 장점을� 살리되� 난점을� 보완하는� 방향
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자아실현형� 경쟁은� 고위험� 경쟁이� 제공하는� 성장
의� 동력을� 뛰어난� 선수를� 넘어� 훌륭한� 사회인이자, 전인의� 지향을� 향해� 활
용해야� 한다. 둘째, 진지여가형� 경쟁은�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의� 의미를� 기
법의� 뛰어남에� 한정하지� 않고� 심법적� 차원의� 성숙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유희오락형� 경쟁은� 활동의�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쾌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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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배움과� 성장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전투구
형� 경쟁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품성과� 더불어� 부정적인� 태도나�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제언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 교수‧학습의� 실천� 양상� 및� 교
육적인� 지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
의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과�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실현, 진지여가, 유희오락, 이전투구로서
의� 경쟁을� 활동의�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이제� 막� 스포츠에� 입문한� 학생들에게� 프로� 선수� 수준의� 경쟁심
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평생을� 함께할� 반려운동으로서, 
혹은� 전공이나� 직업으로서� 스포츠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교육적이지� 못한� 조처이다. 이를� 위해� 경쟁의� 개
념을� 놀이와� 게임� 수준의� 약한� 경쟁으로부터� 대교경기와� 전문체육� 수준의�
강한� 경쟁까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의� 발달단계와�
기능수준, 참여동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교육적으로� 펼쳐내
어야� 한다. 
  둘째, 학교�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체육을� 구성하는� 하위� 맥락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쟁�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중등� 학교체육은� 초
등체육과� 평생체육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초등체육� 수준에서� 다룬� 기본� 움
직임� 기술과� 게임� 유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실천전통으로서의� 스포츠�
문화에� 입문하는� 장이다. 본� 연구에서� 정규� 체육� 수업과� 연계하여� 학급, 
혹은� 새로운� 단위의� 팀을� 조직하여� 틈새� 리그를� 운영하고, 이것이� 자연스
럽게� 교외� 대회에� 출전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도� 이어졌듯�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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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양한� 경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체육� 교사의� 기획력이� 요청된다. 
또한, 스포츠강사, 감독, 코치� 등� 학교체육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지
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단위� 학교� 스포츠�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공
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의� 경쟁� 태도� 및� 참여� 유형을� 진단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도구를� 계발하여� 경쟁� 활동� 지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의� 경쟁은� 경쟁의� 중요도와� 활동의� 목적이라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경쟁� 상대� 및� 규칙에� 대한� 인식,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등� 참가자�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쟁관
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니
고� 있는� 경쟁� 태도� 및� 인식을� 가늠하여� 경쟁� 활동� 지도의� 시작점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유형별� 경쟁의� 지도� 전략을� 반
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 경
쟁�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지도�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도� 전략은� 연구� 참여�
교사� 각자의� 노하우를� 종합하여� 제안된� 것이기에� 한� 단원, 학기, 혹은� 연�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
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참여� 및� 비참여� 관찰, 담화� 분석� 등의� 자료� 수집� 방법을� 추가적으
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이� 교육� 활동의� 실천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영향요인�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체육� 수업에서� 교사의� 발화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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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으로� 지시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사회적� 실천을� 탐색한� 연구(안양
옥, 차민철, 장경환, 2021)는� 있었지만� 입시나� 진로� 등� 보다� 복잡한� 사회
적� 실천이� 개입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권력� 비대칭이� 완화되는� 중등
체육에서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해� 살펴본� 교사와� 학생의� 경쟁� 인식� 및� 실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경쟁� 활동의� 지도� 방식이� 학생의� 학습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
과� 일반적� 의미의� 경쟁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은� 대체로� 유사하였으
나� 교육적� 의도를� 담은� 교사의� 지도가� 학생들에게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
는� 모습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참여� 교사와� 최소� 1
년� 이상� 수업을� 통해� 교류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경쟁활동� 지도� 방식과는�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타인
과의� 접촉과� 신체활동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 경쟁� 활동에� 대한� 갈증과�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 명� 혹은�
소수의� 교사와� 이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경쟁� 성향의� 학생들을� 참여자로�
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교수‧학습의� 양상을� 탐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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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physical 
education(PE) teachers and students perceive and practice 
competitive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context in order to 
examine the pedagogical implication of competition in school 
P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secondary PE 
teachers and students perceive competition?, (2) how are 
competitive activities taught in secondary school PE?, and (3) 
how can we teach competitive activity in an educative way?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2021 to August 
2022(14 months). Participants were 10 secondary school PE 
teachers and 8 students(6 middle school students, 2 high school 



- 173 -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open-ended 
qustionnair, in-depth interview, and local docum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eswell(2015)’s spiral data 
analysis method.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in order to establish the trustworthiness of 
the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teachers and students 
are well aware of the ‘double-edges’ of competition found in 
their everyday life: (1) natural motivation vs. source of conflict, 
and (2) modern world’s principle vs. injustice in disguise. Their 
perception towards competition in sports and PE was different: 
it is a (1) playful, (2) cooperative, (3) cyclical, and (4) 
instrumental competition for student learning and growth.
  Second, four approaches to teaching competitive activities in 
secondary PE was identified from the inter-relationship of two 
dimensions of context: high stake versus low stake, and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These approaches were (1) 
self-actualizing, (2) serious leasure, (3) recreational play, and (4) 
hostile dog-eat-dog competition. Participants in Self-actulizing 
competition retains the ‘love of the game’ even in high-stake 
situations because it is a place to fully demonstrate their talent 
and potential as professional athletes. Participants in serious 
leisure competition actively seek intrinsic values such as 
pleasure, friendship and self-experssion that can only be 
obtained by participating in that specific activity because they 
are free from the pressure of winning or losing. Participants in 
recreational play competition use competition as a means to 
facilitate specific learning goals such as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nd motivation. Another type of recreationa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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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rose from teachers’ concern about the negative 
aspects of competition, removing competitive elements as much 
as possible to avoid conflict. Participants in hostile dog-eat-dog 
competition pursue winning at all costs because of the high-risk 
high-return reward system for college entrance or career 
choices.
  Third, suggestions on teaching of different types of 
competi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ntextual differences. 
Each type of competition found in this study has its unique 
pedagogical implications. (1) Self-actualizing competition should 
pursue educating a whole person through sports, rather than 
settling for a talented athlete. (2) Serious leisure competition 
should re-define the meaning of excellence in spor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cultural, spritual aspect within sports practice. 
(3) Recreational play competition should transform the instant, 
shallow pleasure of play into a long-term joy of learning and 
growing. (4) Hostile dog-eat-dog competition should change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competition as well as adjusting 
the systematic problems inherent in high-stake competition.  
  Finally, suggestions for practice in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different modes of 
competition well suited for the purpose of the activity and 
characteristics of learners. Second, a whole-school approach 
encompassing regular PE class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PE teachers and coaches is needed in order to provide students 
different types of competition varying in required skill level or 
intensity of compet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students’ attitudes and motivation toward competition in order 
to obtain baseline information for teaching competi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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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 action 
research developing, implementing, and assessing the effect of 
PE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each type of competi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how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ition are formed and changed over time 
due to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teachers’ teaching is linked to student learning 
within teacher-student interaction.

keywords :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competition, 
teaching and learning
Student Number : 2019-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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